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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一 章 序 를
디

南北間의 ~話의 품이 옐렸마는 事몇이 먼져 줌 精빼的 衝擊의

총훌훌야 아직 사라지기 전에 南北해話는 中뻐危機외 試練을 겪고

있마 , 이는 南北함話가 含養하는 民族的 ~元파 政컨설現훗的 次元

間의 ;ftl害相衝의 可能柱율 보여 주는 端的언 뼈l힘E으호서 ~話가

안고 있는 어려움율 다시 알깨워 추는 횟機안 것이다.

本積는 南北間의 接願이 계속 짧化될 것이라는 큰 前提下에.야

에 따른 北韓 知識A集댐의 意훌훌構造의 짧化樣相을 지금까지의 *쭉

훌횟的 홉앓용@를 경훌鍵j증 하여 推 g늠하여 보려는 意떠에서 쓴 글이마.

딱라서 本精는 現象分析。I 아닌 未朱좋的 .빠究의 -覆~후 理解

할 수 있 o 며 이에 l까른 척지 않은 難‘많이 提起완다. 즉 南北

함話으l 方向과 그 段階的 深化過程에 x:1한 比較的 確몇한 予斷없

는 本 iiJf究의 現몇政策的 意味는 크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.

그러나 r벼北화話의 짧展過程은 01 리 予見야 거의 不可能한 우수한

쫓數의 複合的 作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무로 그 大略的안 方

向에 ~한 論理的 推理 以外에 明確한 展옆은 至雜한 일이다 __I
이외에도 北韓知識/κ의 廳;念파 그 範합플 劃定지우는 問題.이들

이 처해있는 北韓의 客觀的인 文化的 快況 및 이플의 意讓構造의

分析과 그 짧化可能性을 予뼈하는 問題풍의 難題가 山積펀마.

共塵主훌훌1*制의 짧化問題를 論훌훌찰 빼 흔히 혹마 成熟한 ( 짧展한)

共홍흥t±융의 歷史的 繹驗율 援用하게 펀다 • 물흔 이 러 한 경 우 比 、

較의 ~象間으J iI&治 的 .t±융繹흙的 , 文化的 諸般총件의 差異을 輕챔



하기 쉽마는 決定的언 어려움이 있다. 따라서 共運主義的 政治#

制라는 한가지 共通住얀이 置童하여 比較의 처象固間의 相異性 예

켠래 훗n性文化의 f긍統上의 差異를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.

本鎬에서는 二훨에서 솟o~짧 /κ의 擺;念과 그 特性을 명빽 히 하였마.

특히 知講A 觸念의 原型~£ 알려진 |日帝政「러시아」의 「안 E켈리

겐샤」 의 廳;念과 「 밝스」主義의 知講A觀 및 共運主義 삼용속에서

의 知짧A의 範魔 및 그 分類릎 試떠하였다‘

마음 三章에서 는 蘇聯 • 東歐 빛 中共의 知購A들의 集E죄意誠의

쫓選i웰程파 知識/\과 #制와의 交涉開係를 살펴보연서 政治的 , 삼융

的 異훌훌의 震源을 찾아 보고저 努力랬다.

이러한 基鍵위에서 第四뿔파 第五章은퍼體챈행스쫓탤보훨앨율빡

이들의 꿇識構違上의 짧化의 可能性을 追跳하

였다. 특히 第죠章에서는 筆者가 設定한 南北接敏으l 段階構成파

M“
이 에 하릎 意짧構造의 Z얄{앉혔형§ 릎 X1lli:法的~J료 比較함 o 로서 本鎬

의 結果플 集웹했다.

北韓知짧A 集Ell에 관한 몇훌E的안 賢￥}의 不足파 冊究自#의 未來

풍的 tt格~i효 얀한 적지 않은 어려웅이 있었옴을 행言한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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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章 知識人의 擺念 및 그 特性

E힐끓 t±육科좋 짧典써l 의하연 知Q짧A (IntelleCtuals) 이 간 f-

定if육內에서 「컴유니커1 01 션」 이냐 기타의 꿇思짧表의 짧슐릎 通해

서 ~ it육의 닥은 構成員어l 닝l 해 높응 頻용효로서 At웹이 냐 , 앉육，

自챔 내지 宇寅어l 관해 一j끓的 횡E책와 抽聚的 잉홈않뜰 갖춘 象徵

( SymbOls of general Scope and abstract reference) 릎 샤

용하는 At벼棄뽑」 홉 J ) 이라고 定파하고 있다.

。l 렇 듯 知講A의 基本 的 表i짧 o 록 찮f형 외 ·↑更F셈 이 라는 츄연을 강

촉량 빼， 이 들이 닥릎 階/웰어I til 해 보다 많운 짧徵을 f홍用하게

완마는 뿔휠윤 이 들 本然의 ±鏡的 ’~r머 ( Subjective Propens

1ty) 에서 연원되기도 하거나와， 얼마는 야 둘이 수행하는 1鋼평的

찮웹의 繼能的 要求어l 서 til 롯되기도 하는 것이다. 이쉽게 ·블해

知짧A의 知的 活動의 준요 動짧 ( Mo t1 Vat1on) 는 위의 투7rA)

뚫쩌에서 섭댁배펼 수 있는 것 이다.

이 들 知짧A의 ~的안 볍心윤 설쩌12료 Af뭘。l 냐 tJ:용 , 自然 내 A]

宇寅으l 本質的 特徵와의 홉정파풍的 , 道德的 내지는 폼1뼈的 f흉近의 必

要않에서 찢훌源하며， 이러 한 必‘要 1뿔은 /κ閒의 心1生에 깊이 뿐려 박고

있S냐 그 짧度는 i固i固λ마약 흔 偏졸릎 示題하고 있다. 그러냐

홉 1 : Edward Sh1lls , , Inte1leCtua1.a" , 1n : Internat10nal

EnoyC1.oped.1a Of' the Social Sc1ences (γ01.. 7). The

.Macm111an & The Free PresEJ. 1960, p. 399

•



‘ l

一定t±율외 知的 園心 외 具#的 表챔인 /싼字的 , 哲字的 , 챔宇的 • 文

宇的 내;:l1 훌術的 活動의 客題的 處出物운 그 -it육의 ~統이나

一1많文化짧系둥어l 의하여 영향을 말올 뿔 u}-니라 知的 活動의 母

뼈가 되는 各種 퍼fj度 ( inst1tu t ion) 에 의 하여 東u햄 , 培養되고
또한 그. 옳쩌도 맞춰지는 것이다. 짜라서 知的 活動어l 대한 一

定t±육의 基本的 反ffif*系는 知的안 副作 • 再~훌 및 f염費 ( )윷容 l

에 대한 그 it융의 諸股 期待의 폐뾰it (ins ti tu ttona l1sa U.O 0:.

Of expεetations) 어l 의 해 :::L 待抗않아 維持된다고 할 수 있

닥 註2 }

-)끊的-으로 보다 分化된 t±용어l서는 專門化완 知的投劃을 훨씬

더 要求한 뿔더러 이 에 대만 補健 도안 쿄약. 今 tit뼈3어l 들어

서자 ?하쏠的 빠짧와 E훌훌 내;:ll 뭘뿔的 「테크놀호;:l1J 벼의 짧짧한

運홉이 짧化되고 이어l 마라 짧存의 도 앞 iζ로 전개될 뾰況어l 의

해 기대되는 利益이냐 뚫확등월과 절쑤되는 課趙둘윤 어쩔 수 없이

참字이냐 「테크놀호지」 의 뼈행에서 훈련된 샤량들의 所볍뿔라는

信;없울 一j많化시 켰다 • 도한 公私의 뿔活짧域에서 짧計냐 其1也 *쭉

한폭的 내.AI f.土육的 分함의 必훌훌뾰도 차츰 普i흡的」ζ록 짧하갖되기 시

작하었냐.

i±융#系의 構i흘的 分↑b가 未&한 ~統i±슐에 있 에 서는 -股的￡

로 經홉的 훌困파 「테크놀로지」 의 經흉윷的 ￡홈細얀E •政府의 t뚱웹의

制~뭘뾰둥의 원안무로 인해 知的 l합l휩 (1nte~~ectua~ stratum)윤 상

대켜으-로 켜을 뿔만 u}- 니 라 이 들윤 內的」ζ로 III 교켜 未分化된 ~

혔에 놓여 있다. 이에 反해 야제 악 댐없的 文化와의 접촉이

註2 : Ibid. p. 400

-4-



刀u:i훨化되고 뼈짧에 類似한 市lJ 1홍4훨立어l 專念하는 짧展途上 固家의

경우. 이들 갚용의 ;m~짧 l홉j협을운 이둘의 機能的 , 훌門的 잖劃의

重흉훌fE파 ...}-울러 。l 들에 게 負1윈펀 샤슐的 指훨力어l 대 한 벅 찬 期

待해 움어I -짧 it융잖華의 f뚱휠 (ohange agon t) 로 登폈하게 된마 •

그러나 야둘 it육어l 였셔서는 場↑℃流의 잊Q的 累養을 갖춘 成年世

代가 몹시 짧少하다. 따라셔 야들 옳展 志向의 새 固家가 요청

하는 쩌I짧A의 굽속한 義成융 그 tI:육의 새 록운 |홉 I겹을 이 루게

되고 여기 서 訴l日知꿇j월의 뻐명itt웹휩가 ￡줍起되는 것야 다.

#1 ft的 며i~tI:육의 εn ‘i갱 i홉l컵윤 I홉度록 分化 , 헬門化된 *좁巧한 投

홉Uf*系플 형 성 하며 이 들의 敬的 없散을 통하여 ~化어l 대 한 산육

의 j회rc;能刀윤 提 l휩되는 것이 아. 그러 냐 꾀dward A. Shl1s 가

지 켜하듯이 생代t±육의 知注A의 多範b 쩔5웹와 그어I rc;하려 는 ~

~a성 多꿇홉훌버둥운 바로 .BUi쏠뾰을 i훌求하는 知的 합統어l 대 안 짧

형이 라는 llJ 냥올 받을 수 있는 것이 다. 즉 『웃r)ji행A의 索뚫운

한결 좁 ...}지고 專門化되 었S며， 그 禮:뿜는 知的g統의 計量찰 수

없는 鎬챔的인 構成꿇철~ 넓은 농a的쏠뼈흉어l 섯을 수 없게 되었약.

。l로써 ~j끊的 文化어l 눈이 에두운 절릎말이 知뼈I원。l 어느냐라어l

서나 정점 늘고 있는 형펀이아·품 3 )

j로代의 ;mtt:J ~統윤 도한 소위 「大댔文化」 로 쑤태 모力을 맡

고 있닥. 흡다￡료 뱉얄완 I뚫*土육어 l 서는 높응 生活水빼파 더 많

...}진 댐題한 時l폐은 大꼈A로 하여곰 보다 훨細 , 素뿔f하끄 짧萬的

안 이릎Ill' rA뒀文化」 의 i율求에 납급하게 안둔닥. 이는 배훨的

낙·

託 3 : E. r쉬알즈J. , r안댈라겐자」 의 i훨命 l

(효立三 양훌R.). tit界 (1960 年 1 月 ). p. 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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生活에 대한 심각한 挑戰으.로서 大聚文化의 찮~vre는 이 들 大覆의

풍容뾰만을 위주로 하는 同調的。l 고 安{西한 文化굶OfF을 부채질하며

밟造的 文化의 美德울 低落시킨다.

現↑ttl육의 知짧A어l 대딴 .:E.하냐의 決定的 障짧는 숲1*.:ξ義的

政治혔F흙의 때협이다. 全~±:違 固家. 特히 共逢초훌훌 #市Ij의 固象

들운 。l 늪 知웠l홉I륨의 知的能力을 #制의 政治的 理念에 Jl圓rt;...t)키

기 워하여 知랩A의 敎育j웰 f울운 울흔 。l 둡의 ~훨的 活動어l 대한

짧휩 한 千행을 줍行한다 •

S11118 는 행찌 ~IH짧/\ 의 j훨命을 調하연서 「暴政 , 過慶한 管理로

인한 雜淡. 大댔文化로 부터 요는 형癡파 i!X'D훌얀E 專門化혹 인한

f힘束-이들운 어 I언 파味로서는 쩌的生活의 周￡끽어l 서 호시당암 기회

을 엿보는 웰짧들이라 할 수 있다·0 이늪의 쩔犯어l 대한 마지악

짧頭뚫는 知1生의 ~統 自傳의 힘이 tfJ 註 4 ) 라고 述懷하고 있닥·

8h118 는 위의 論議와 같운 ~絡어l 서 -定if육의 知的 #系의

섭훌造 l Structure of the intellectual System) 릎 tR;定하는 짧

홍){.£.서

\1) 9dJ的 活動의 逢行칼들어l 대한 財i않的 支援의 U횡良

~ 知的 活動의 쩔쩔方法

깅) ~Ii행텀짧와 몇蘇的 %1的 活動어l 대함 침슴훌훌싫i型

{효) 過去와 챙표의 知的 棄i밟閒의 뼈 l훨둥을 列훌하고 있약.註 5 )

이좋 띠~녕)의 쪼敬는 실제로 그 갚융의 熾能的 훌훌求냐 政治指갱후

註 4 :前휩畵. p. 87
註 5 : Edward Shills. II =:ntelleotuals /I. Op. Oit •

p. 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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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t;:系의 쯤意에 의해 줌曲판 蓋X션뿔이 흔 要벼엄올 t뱉定할 빼

이어l 대 한 反앓외 %훌頭뚫로서 다시 밍와 ~敎와 有利한 作用어l

기대하게 되며 l 이는 그 1±육의 知~ 文化의 합統과 이에서 연유

되는 배造的 법안 것이다.

이들 場며 知랩A의 1뾰橋어l 대하여 Gaetano M'08ca 는 「멜려

도」 짧숍에 立빼해서 興味있는 릅겁述을 하고 있다. 즉 그는 짧

ttt±육어l 서 「켈리E:.J (權刀 「켈리도J )는 평似 「켈려도」 을 동해

1±육와 말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類↑以 「켈라도」로

서 官홍 , 經當캄 , r화야투 칼라j • 科字칼 , 技術칼 , 字쉴 도는 知짧

A과 같이 一定한 효|헥와 텀않즐 갖고 있는 짧中 l웹|홉級울 둘고

있약. 이 꿇벼응 「멜라도J (權力「켈리도J )로 ￡흉윌 수 있는

양治없的안 tt橋뿔안 u}-니라 행↑℃의 政Y읍1±슐에서 그 냐픔의 좋요

한 注洛도 갖고 있다는 것 o} 다. r政i台 有熾뼈의 安定은 워에서

지적한 두먼째 i뽑級안 類{以 「켈리도」 들이 보여주는 쉽德、的 水灌

註 6 )
이냐 知的水i뽑 도는 活형b이 어느 정도안가에 날려 있다 •

。l 렇 게 폴 째 知꿇/κ의 it육的 잖훌U은 이 플이 수행 하는 知的

빼作活動의 隨%혜를 념에서 이늪의 政治 f읍팩뼈系 내지는 大댔과의

聯|월構造속에서 보다 쏟넓게 밝혀져야 칼 것이닥·

n

우리가 知19:A 내지 知떠/\을 論議양 빼 흔허 「인댈려 겐자」

l1ntel11gen t81a) 라는 않;윌울 사용하고 特허 잊O~꿇A의 tf:율的

홉主 6 : T.B. Bottmore , r벨라도」 와 1±용 ( 陳德奎훌R) • 새글.l.t

1972. p.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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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更命과 연관하여 야을 슬겨 샤용하는 경향이닥. r안댈려겐차」 라

는 말은 원래 錫讀o} 닥. 따라서 우리 가 。1 ~를훨플 사용하게 되

는 경우 곰 |日帝政 「러 시 아」 의 ffi~i~A늪을 빼;볍하게 되고. u 1-울

러 이들01 저였던 不져릎한 산육的 ;벚況어l 대한 얼 마간의 憐 j없과

도 。l 둘。l 보 여순 it 융的 ↑펀命편따어l 대 한 짧t훨가 곁 둘。l 게 된다 •

짜라서 |日帝政 『러시애」 의 f인델리겐~U 는 知펴A의 g링쩌jl.~ 5옳

l협을 가장 영백하게 표현한 짧史的 홍때로」서， 도란 이늪 知的l홉 j셈

외 l협命的 찮웹외 ↑t名詞로서 1강벼되고 있는 것이마.. 이저쉽 知

랩A외 짧;송의 밟웰~j같 認 i깅되는 r인텔라 겐차」 의 줬陽을 :::L ~배

源어l 까지 짧&하여 옵..£..:!료서 그 l뼈念이 i호츠용하는 llt 의 ;풍댔內容

윤 셜f펠 필요가 있 닥..•

‘「안델리 겐착」 에 대 한 정확하고 만좀스란 JE讓란 19 tit紀의 흉짤

文에서는 거의 없 었고 머쿠냐 L양삐하게 쓰안것도 uJ-니닥. 19 t갚

紀 後￥이훈 帝政 「러시 u}-J 외 「인텔리겠 ~U 는 本質的A로 뀔代

의 a흘엉k에 比等한 敎育올 말고 f;:Jj놓憐댐에 서 일 하지 않는 近代의

知的 「켈리도」 혹서 뽑成된다.

저읍에는 「인델리겐~J:J 는 좁윤 풍味의 知꿇A. 츄 詩A. 散文作

家 몇 文풍훌센으l 批혐j家둘혹 權成되었었닥. 그러나 1860 年代의

~華훈 「러 시 u J-j 어l 셔 도 ;ili ft 的잎 j패하 - • 놨育 , 法댈 , 흩字 , 科字 ,

찮術 - 01 상당한 짧模록 말진하게 되자 그 意빠￡ 확대되어 뼈

따에서 요래전 부터 「自由뼈案j..£.록 얄려진 필씬 따‘%한 「차헤

.11.려」 플 표·합하게 되었다· 誌 7} 01 들 知的 |홉j렐의 特 i짧을 훨約

註7 : g. r시농 잣슨J. q r인텔리젠차」 의 系듭옵 II ( 李敬錫훌R) •

tit ff- ( 1960 年 1月 ). p.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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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5~띤 다음와 갈닥.

·、υ 「안렐라 겐 ;;.U 는 우선 非官的 地位. 즉 政治的￡로 않tj효的안

立폈올 內 면하는 밟念이 었냐. 짜라서 폴륭한 l품等敎합을 닫니}도

上級官잖잎 경 우 이는 「안 델라겐착」 의 一화무록 看 1故되지 끊9l냐.

마얀 敎뼈냐 홉§며웅 中央’흡옳냐 地方官JT .E..혹 우터 후녕않H을 캄는

政治t崔刀이냐 官댔權의 훌有와 짧당영만 政府屬V회의 9:il떼/ill 윤 「안댈

라젠샤」 의 .빼念속에 &.f동되 었다.

둡흔 콰F 숱fU9안 j펴位와 ’흡的인 地位 「인델라차겐」 과 官평녕 사

。l 의 燒界는 오후한 ll}?}- 없지 않았￡냐 [iIjj者 I감1의 T 밸 윤 닝l 교적

7}-능랬다 • 이 렇 게 올해 「잎 델라 젠차」 의 짧;씁에 는 休페批후UJ성 , 搖

刀超然的 ~~찌/\의 ~風‘4 官~11:슬 료越하는 。l 들의 基*l1:J 촉勢가

두드러 지 게 浮칭l된다 •

ιj 도한 「인텔리젠차」 의 짧;念윤 -定水i뽑의 知싫 내지 꿇룹의

/똘度을 Jf..헨해 추는 文化的 짧;솥이었마. 딱라서 「인텔리겐책」 는

옳l홉的 o 록 官짧l펴파 l츠分이 :셜 뿔 ur니라 水乎的.E...£ Jtf~ &성 |첩

줄어l 의해 「￥ OJ 멜라 겐;;'fJ 와 주붐이 되 는 ，뼈;송이 다. 표 8 )

우엇보다 「안텔리겐차」 와 ￥ 「안렐라겐차J t폐의 l츠分옳훨￡록 繹홈

的안 I벼협후는 전혀 관련이 없었덤 듯 하닥. V1ctor Frank 어l

의하연 l日 帝政 「러 시 아」 의 「인댈리겐차」 는

(J) 目由초등쩔的 &1句。l 강한 됩I뼈的 上流 l灌띔무로 1861 年 짧

~觸放￡로 그 옳효쩔을 잃기 시작하는 部類와

흩主 8 :서뼈월的앞 華命家가 되기 빼어) r cJ)난」 운 「안댈러겐자」 의

-흉이었고 「스찰런」운 ￥「안텔리겐각」의 한사랍이었약·

배웹뽑. p. 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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잉 새로운 삼육，흡짧。l 싹특기 시작한 應옵벼身의 짧典知꿇 j룹 및

{딪 줬핸였는 햄太At±육혹 擺成되는 &쪼홈的 o 로 보아 전혀 異

註 9 )
l훌的 存tE들의 混合物이 었다 •

그러 냐 이 들운 -定水행 이 상의 文化;훌펴을 갖춘 知펴jJ홉/련~록

단순허 知끓어l 대한 짧뿔을 가졌거냐 知꾀A을 fEi훌하는 이 륙바

￥「언렐라겐차」와는 쿠멸되는 것￡록 認짧되었다. 셔짧業的 華命家

가 되 기 이천으1 Lenin 으.] f 인 렐리 센 착」 의 -員이 었 읍에 안해

StaJ.1n 응 ￥ 「‘긴델라겐차」 의 -員。l 었닥.

덩) I日帝政 『러 시 u l-J 의 「인댈라 것l 자」 는 大댔과의 연관속에서

考쩔할 혜 。l 들윤 大댔파 전혀 다릎 文化圖에 속하고 있 었마는

점아 特徵的。l 약. it힐歐的 짧代政治思짧 - 自由主꿇i , 올族초찮 ， tt육

圭찮 - 파 최 초의 접 촉을 시 작한 01 둘 先進的안 jJ]的 l홉I릅의 *훔빼

的 接，월%와는 실상 。l 들이 발 붙。I 고 있는 「러 시 아J &;末의 文

化風土와는 異質的안 -種의 휩~fX的 文化 ( SUbauJ. tu re ) 의 짧 l짧에

속하고 있었덤 것이닥. 약라서 이들윤 大댔울 奉ft의 첼짧으.록

認때하고 이들에 대한 接近을 不뼈히 시도하었￡나 이는 실패로

그쳤다.

A올을 위하여는 어쩌한 위험도 #풍해야 한다는 것이 「안델리

걱l작」 의 첫째벤 폈名으.로 밭 u}- 둘였 I겁 이 들윤 fUarOdJ 어l 대한

註 9 : f 벅 터 • 포랭 쿄J , 、 ， f러 시 ul-J 의 「암 텔려 캔!"*U H l 후三輝
틀R) • 뱉쩔 ( 1960 年 I 月 )

pp. 47""" 4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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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L 들의 熟1좁을 거 의 짧떠없。) ~] 뤘닥. 0) 렇 게 볼-해 『 사살상

「러시애J r안텔리걷l샤」 의 옮폐윤 大것풀어l 대만 「안델라겐책」

의 열열한 사랑。) 1닙첼i멸에서 {매等의 反파을 밭지 웃댔닥는 사

실。l 다 』 홉 10)

官밝if육와의 밟f拖파 ot울러 그들의 精챔的 1볍像안 AJ:.륙들로

부터의 一方的 媒外는 01 둘 |日帝l않 「러시 otJ 의 「안렐라겐잭」 의

킹S꿇，Ij的 孤立쩌을 보다 완선히 만들었￡냐 。1 쓸은 끔내 A옵 즉

rNar odj 홉 1 1 ) 을 자신의 it육짧￡몇릎 밝혀 수는 柔F'3잖아자 옐 5녔

2..£ 밀 었닥.

냥) 0] 들 「잎델리겐~J:J 의 킹강때은 무엇보다 。l 듭。l 繹뽑的2..로나

it용的 o 록냐 {매等의 共通的 ~~을 갖추지 웃한 쐐햄한 ;똘댔의

文化的 l펠j설。l 라는 데 서 연유된닥 •

때 i횡어l 서는 宗敎많행 。l 후 tl!:-mFtJ ~的 「켈리도」 는 두개의

마릎 中流~짧級 즉 총꿇家 및 政府官更와 더 불어 成長혔고 。l 을

세 가지 中流|얄級은 共 i혜의 짧t면 즉 rlL르죠°U 稍챔 o 로 違結‘되 어

託 10 : 前휩뿔. p. 51

홉 11 : rNarodj 라는 말운 ( 며짧的인 意~의 nNat10un 파는

읍홈;끓的 o i같 밀접 얀 관련。l 있 ￡냐 짧;念上 뚜렷 이 쿠벨란

아 ) rl뀔家J '빼;월에서 政Y台的 要素는 가장 팍실하게 처l

와해 배런 것。l 닥.

-11-



있었약. 뼈앓의 경우 。}을 l中따i헬級운 「브르죠ul-J 化하고， 뒤。l 어

~存의 上流Ii홉I짧을 밀어내역 支엄GiS뽑짧~료 浮上하게 된다.

그러냐 |日帝政 「러시아」 의 경우 「잎텔랴겐착」는 서후 共通

的 젠l害회짧7} 술짧하였연 관져l로 。1 -둡은

o 7.셰판석 jLj흐는 0] 째 움어l 자기에의 f축협的 i¥U죠효을 확보 하

기 위 한 有행한 IE 力댐섭;로서 f짧能을 딸휘 하지 뭇했마는 정 파·

’ t

(9 0] 의 평反rc;~록 。l 들운 心理的~혹 i월짧的 ￡띨 t엽~평 에

뽑률랬약는 점이닥 t 따라씌 。l들운 常套 t좁록서 「市올~.£.서 의--/

젤t깅:j (Gr e.zdanskaya Skorb) , r불갚음 열성적인 사랍」

(Go ryashchy Chelovek) , r짧;念어l 불을 바친 사 랍J (Ideny

Cb.el 。γek) ， r벚냐는. ~}랍J (ave t1aya Llchno s t I) 품을 例’示찰

수 있A니 모듣 P뚫物的안 I웹考方式에 反처하는 r:i反代어l 있어서

가장 A렴的。l 역 道德上~료 가장 숨수한 짧端쉴」 들이 었다 • 註: 12)

。I 렇듯 「러시 0tj 의 「良心J 2..혹 存iE하였덤 「안텔리겐차」 는

그 짧念。l 합有하는 후옮的 ;품味와 연관하여 。l 훈 :ffl화jλ ( Ii녕 )

을 表죠용하는 Jil뀔共用請록 참it된 것 이 아 •

誌 12 : r 벡터 • 훌랭 크J ': 前握쁨， . pp. 52 "v 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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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

’‘

/‘

ill

「맑스」 主義者의 :rr..揚에 서는 삼융의 한 集댐운 生훌手段파의 -

定한 相표명텅係를 흥해 하냐의 階級~로 옳展한다. 따라서 |日帝政

「러시애의 「안텔리겐착」 외 경우에는 이러한 相효國係란 존재하지

않았다. 왜냐하면 그 짧念自 1*7}- 經흙的 狂육開係와는 거 의 無開

한 道德的이며 知的我序에 판계되기 혜문이다. 짜라서 이플은

「맑스」 主義의 立揚에 서는 階級앨수 없는 存在플이다. 註 J 3 }

그러나 다만 한가지 사실은 이들이 |日末의 이른바 i 控取’계급

과도， 도 새로운 ·草命’ 계급과도 전혀 판계없이 存在해 왔다는

사잘이다. 現在 쏘련에서 「안텔리겐작」 가 차지하고 있는 따쉴가

막연한 이유도 이혜운。l 고 그들에 대한 共찮옳의 政짧이 항상 흉껴

짧하고 있늠것 도 이에 서 연유펀다.

딱라서 共찮兌史 ( r 쏠쉐닝l 그1. J 史) 의 ‘ 略史 ’ 를 보연 l司-한

「페이 지」 에서 서로 캉 I좁되는 두가지 앓明이 들어있다. 그 하냐

는 다음파 같은 句節로 表짧아 되고있다 •

「新憲法어l 워 하면 r 쏘j，j] 에투」 삼육는 두개의 親友的인 階級A로

쿠성펀다. 혔훌해者외· 뚫民의 階級 o 후 •••••• r쏘닝l 에트」 狂슐王꿇共;¥IJ

뎌 웹취3 운 5연뭘b者오} 훨民의 댐家야다. J 註 J 4)

여기어l는 물흔 「안렐리겐착」라는 말윤 전혀 들어있지 않다.

그러 냐 같은 「페이지」에 서 우리는 이들 뼈훨같운 존재에 대한

註 13 : O.W.Kuusinen , ed. , Fundamentals of Marxism-Leninislll,

Mascow:Fare1gn Language Publishing HQuse , J966 , PP.

F30-3J

픔 14 : r 빅터 • 프랭크 J , 前抱뽑 P.54 再51 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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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J 교적 붐명한 定議를 찾아볼 수 있다. 즉 ,

H"&련의 「안탤리 겐착」 도한 ‘種외 짧1t를 일 A켰다. 그들윤

대부분。l 천혀 새로운 「언텔리 겐착」 로 된 것이다 • 成員의 多歡

는 했월b者와 옳民出身이다 • 과거의 「안텔리 겐차」 와는 달러 이들

은 資本主뚫플 信奉하지 않고 狂육主훌훌플 信奉한다· 이제 「인텔

리 겐착」 는 삼융主찮狂융의 同等한 成員 o 로 되 었다. JJ 註 15 )

값的~로 llJ 교적 강력한 존재이연서도 宣言 第-륭에서는 固ZZ의

構成要흉。1 ~~난 。l 플이 第二융에서늠 삼육의 ‘ 同等한 成員 ’ o 로

규정펀 것이다.

이 와같이 模젠住을 ;ft~뚫하기 위 하여 쏘련의 쩔論家뜰운 「 맑스」

主義의 本來的 立揚~로 보아 無意味한 術즘감를 하나 만들어냈다·

이는 다릎아닌 中閒 I협이 란 뭇의 rProsloika J 라는 語월인 것이다 •

현재 쏘련뀔局에 서 定혈장하는 「인댈러 겐착」 라는 짧念은 훨命以

前의 「러시아」에서는 llJ 교가 않펄만큼 넓윤 意味플 包括한다.

“「쏘 11) 에투」 大百科쯤典. 을 보연 4 풋윤

i" :t±육的 中|펴 I휩 ( Pro sloika ) ~로서 껴혜業上 知 fl:J혔펴에 종사하

고 있는 男女(즉 科후者，技術者，歡員，훨파‘家，월術家，똥師 •.끓排

￥홉. 被흩備A의 대부분 둥) JJ 이다.

도 마른{ 곳에서는

『科字者， 技’I~者. '뽑ii者， 효員， 똥師， 월챔字者. !회家官홍 및 흉흉휠

員，企業#의 長. 機械및 「특랙 터」 칭 및 集댐훨場과 固立쉴場둥으l

支配人，各級 휴짧.敎育文1t磁國의 幹部.그러고 뿔術家풍』을 「인

텔리겐착」 의 範많합에 넣고있다. 註 16)

註 15 :前揚뿔 P.55 再引用

託 16 : 前쉽꽉 P.55
-)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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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말해서 쏘련式 o 로 표현한다연 「인텔리겐착J 라는 것윤 職

業A을 ￡함하는 모든 뚫給生活훔(혔훨者 i\· 아닌) 01 다.

l日 帝政 「러 시아}의 「인텔리 겐착」 는 이 들이 主動이 되었던 二月

華命이 短命으-후 그치고 「볼쉐바끄」 政權이 들어선 이래 몰락의

길을 걸었다. 특히 이들은 1918 年부터 1921 年에 이르는 內좀L ,
1929 年· 부터 1932 年- 까지 의 集댐化 및 I業化소동. 1936 年

부터 1938 年까지 제속된 大합햄. 1939 年에서 1945 年까지의 大戰

그러고 1946 年부터 1953 年에 이르는 「쥬다노프」 事件 빛 이

以짧의 混폼L속에 서 끊 임없 이 大휠的A로 技殺되 어 왔다 •

1961 年 쏘련 共뚫풍 網領에 의하연 『共찮主義의 R쳤利와 더불

어 精*뿌혔등했과 肉f*혔勳은 /κ民의 生運活웰 속에서 有織的A록 結

合펼 것이다 •••••끝내는 肉1*5연월b者도 文化的 내지는 「테크늪로지j

의 水찮에 서 *좁*뿌혔파b者의 지〈훨 o 로 을-라설 것이 다 』 註 17 ) 라고

R흥望하 n 로서 *土육集댐A로서의 이들 精-챔혔헬l者 L칭줍의 「언텔B-]겐

착」 의 f댐滅을 予見‘하고 있다. 그려나 오히려 E효薦土슐에서 필요

한 평門a~ 技術예뭄에 이들 知的 階 I렵응 자신의 位파플 ￥土융經홈

£t:J r~홉Fl1靜造 속에서 보다 굳건히 할 가능성이 겉다. 딱라서 쏘

련의 경우 짧存 「인텔리갓l작」 는 그 構成이냐 ’'19:洛에 있어 華命

以前의 「인렐리 겐착」 와 놈라운 差짧를 示없하고 있 S냐 이들 知

fB 階I펀은 뚜렷한 *土융뚫댐무로서 아직도 쏘련 tt육의 l따治~ 뚫릅꿇

의 震U련이 되고있아. 이들 「안렐리 겐착」 는 쏘련의 혔헬λ口中

약 20% 플 차지하고 있는것￡로 알려져있다. 쏘켠으l :ti\況을 準j싸

註 17 : Alvin Z.Rubinste1n(ed).Commun1st Political systems ,
Pr en t 1ce- Hall, In c. , 1966 , P. 33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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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共훌主義休制下의 「인텔리겐착」 플 다음과 같이 붐류할수 있다.

우선 「技術的 J (Technical) r 인 텔리 겐착」 와 「創造的J ( Cr-

ea t i v e ) r얀텔리 겐착」 로 分類할 수 있다 • 註 18)

우선 技術的 「안텔리겐착」 는 科字者. r엔지니에 J • 敎育者， 行政家

둥으.로 이들의 주펀 탬心은 物質H성， 삼융的 중홉展이역 諸般問탤에

대해 兌의 ￥u ~짝을 밭아들인다. 도한 이들윤 두뇌혔파者에 알맞윤

高等했育을 받 았!l.며 , 흔히 자신들이 Tf첩階級出身의 싫당정을 극북한

데 대해 협持를 느끼며 1*制어l 의 계속척인 짧身을 통하여 f±융的

上昇윤 꾀하는 짧類이 다 • 이 들의 特徵운 했政治的( apol iti cal)

이 며 忠誠心。l 강하고 , 당급鴻足flj 짧型이 다.

이어l 반해 소위 셈造!f~ I언탤리겐착」는 共찮±눴#制가 가장 골

치를 썩이고 있 는 部類로써 꿇를꿇E참者 ( non conformist) .懷疑論者둥

을 포함하는 월짜컸와 文켈컸들윷 그 中짧A로 하고있다 • 이들은

흔히 陳外된 젊온폈의 偶傷」ζ로 둥장하게 되고 「휴메니즘」的

細植와 日常生活에 있어 서의 꽤A의 g좋廠， 民主主義둥에 대한 열띤

I펠心을 표영한다.

共찮±義 政羅에 의하면 뿔 Wi과 文걷륨은 갚육主義에 기여하여야

하며 이는 『모윤 誤露와 ↑理;念IY:J 펴提』에 대항하여 大聚을 敎育하

기 위한 「理;念的 武뚫 J ( ideologic al weapon) 로서 청에 의해

設定되는 公的 옳훨어l 맞춰저야 한다.

1962 年 12 }j ,쏘련 作家 • 뿔術家大슐에 서 랭한 L. Il y1chov 풍

秘뿔의 演說윤 이들 創造的 「인탤리 겐착」 에 대 한 兌의 한정告와

敎示를 함께 읽을수 있다.

註 18 :Ibid.PP.338 -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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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우리는 훨術윤 향상 理;念H성， 政治的 碩向을 가.::t)며 또 이는

여러가지로 표현월 수 있고 도 特定한 階級이냐 삼육階펌외 후!밟

을 高창시킬 수도있다. 짜라서 우리는 -定한 뿔術的 碩向에 접

하게 되연 우선 자연스럽게 다음외 疑問울 提起한다.

。l 는 누쿠의 利효에 기여하는가 ? •••••이것 이 A民에게 敎示하는

志向方向은 어 cl 인가? 어떤 1±융的 理想올 主張하는가 •••• 生活과

유려펀 에렉한 훌術도 生活의 改혈로을 위해 기여할 수 없다.

훌術흉 자신의 울혼意 ( good intention) 는 어 때한 경 우도 그의

作品이 敵의 利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객관척인 가능성을 排除하

지 못함다』註19)

짜라서 뿔윤 훨術的 i웰程의 結果를 鎬 造할 수 있는 혈終的 權

威는 호아 가.::tl 며 ,훌짜的 活뚫b운 이 흔바 「삼융主쫓的 륭몇主 E힐

( Socialist realism) 으l 範탤를 념지못한다.

그러 냐 이들 技術的 「안댈라 겐착」 와 創造的 「안텔리 겐착」 間의

性格上의 差異는 위의 寂述처럽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며 1*밟l에l

대한 樓疑， 異찮 또한 j,j) 만 創造的 「인텔리 겐착」 위 專有뺑운 아

니다. 도한 위의 分類에서 技術的 「익l 댈리겐착」 의 범주에 들어

간 經합~ 專門官훌훌 ( & pe r t ) 와 호뿔이 강초되는 政治階® (R ed)

聞의 利홈相짧 問題와 前者의 行政. 政治 「옐라도j 로익 휩ft짧짧

... ..£. 짧意檢討 되어야 할 問題이다.

「언 탤려 겐착」 의 #制에 대 한 批￥u내지 꿇를풍는 크.게 보아

rlnslderJ 類型과 r Ou t s1 de r J • 類型.으.로 냐누어 폴 수 있다.

註 19: Soviet News.No.4792 (J an.4.1963).P o1 0

·17-



::;' r In sider J 類型윤 專門 「엘리도」 로서 흔히 高1ll職을 차지

하고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熾能에 立뼈하여 -定한 權威를 행사

하는 鎭群플로서 指혈#系의 方法짧的 뚫露를 깨우쳐 주고 그 갖F

-‘
生뚫住을 얼깨워 주는 不따f한 試핍를 아끼지 않는 類型이다.

불흔 이플의 行훌껴혈式이나 이들이 提示하는 짜方은 各樣各色이냐，
‘I

마만 이 뜰이 1*制否~~인 rr.場을 취 하지 않는다는 점파 이 들 자

신。l 休制構成의 -部를 이루연서 休制의 ·正常的 週當’ 에 관심

을 기울인다는 점둥이 時徵이다 • i흩近 」옆.進 11::;되기 이전까지는 쏘

켠 꺼짧字의 아버 지 인 sakharov 도 쏘켠삼융의 代줬s9인 r In si-

der J 로 看做되었다. 즉 그가 『進步，共存파 知的自由에 대한

，思考』 흔한 主唱한 宣言속에서 척극적인 反#制↑生은 指橋되지 않기

혜움이다. 그러 나 이들 r Insi der J 의 역한은 춤過될 수 없 A니

#옮Ij內 8:J 野의 소리로써 이 들의 펌求는 요히려 호s9 指학좋#系들의

長Wle성 짧it플 위한 素因으.로서 , 또한 #制의 活~을 提·高시켜 줄

수 있는 動因S로써 조찰챔되 어야 할 것 이다.

이 어l 만하역 r Ou t side r J 類型은 사실상 #制에 영 향을 줍

수 있는 어혀한 l滋化手段도 갖고있지 않을 뿐더라 政治局에 의해

「삼융플 위해 不必要한 者」 들로 뼈印찍한 앓A뜰이다. 쏘련뀔局

에 의 해 「배 려진 隨오字者」 로 쏠리 우는 Andrei Amalrik 가 그

좋응 tIl 이다. 예 건더l 그는 「쏘련은 1984 年까지 生存할 것 인가 n

라는 劇的안 表짧의 글을 통하여 #制플 痛烈야 til 판하고 우울한

未뽕좋 ( Put ologu ) 윷 展聞한다. 이들 反#制 知얀t:A들윤 흔히

自由派 젊은휩의 共感을 얻고 이것이 월議의 폭( Scope of diss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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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 t ) 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는것 이 다. 註 20)

그러나 r Ou t s1 d er J 類型의 知識λ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

은 그것 自#가 하냐의 知的 自由의 회마한 可能性으로 提示될

수 있다. 왜냐하면 「스탈련」빼代의 경우 外的A로 表出된

rOutsiderJ 類型의 옷口識A윤 想像할 여 .::t] ±차 었 었 기 때 운야 다 •

f 'l

이 상의 論훌훌를 要約하연 다음파 갇다.

@知談A의 ~tt;월쓸 -股的 o 로 定쫓할혜 이 둡운 t±융의 金f며의

#합成월어l 님l 해 보다 많온 象徵융 사용하는 集群￡로서 이들은 

股的 웅iB U혔와 抽象的 엄홉없L를 갖춘 횡徵의 사용을 통하여 /κ 間파

t±융， 自然 내지는 宇숨의 本源 B성 測面과 접촉하기를 꾀한다.

<ID ol 플의 知 rr~ 活動의 주요 헬없는 이뜰 特有의 主簡fY:J f:E向과

도 이들이 수행하늠 샤樣的 投휩의 必훨뾰 속에서 발견될 수 있

다. 따라서 知調A의 範따플 정하는 경우도 知誠A 횡댐의 精챔

S':J • 文化 a':J I펴얄에 §쩍셔i을 두는 경 우와 도 이 들의 職種을 중심 A

로 ;짤鼠하는 경 우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있￡냐 , 흔허 두가지 축연

은 짧合的 o 로 交又된다 •

@보·다 構造R안 o 로 分'ft원 t±육에 있 에 서는 知講l웰 l칩은 흡度로

分化， 훌門化된 f뚱홉~'!*형플 형성하며 多호풍出을 통하여 짧化에 대

함 *土육의 j폐 ffi能力을 높얀마 • 現代 知tl:.A의 i훨命은 「暴政. 過

註 20 : Walter D.Connor. ’ Dis sent in a Complex Socie ty: '!h e

SoViet Gase".in:Propl 닝 ms of Gommunism(March-April

J973).PP.48-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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度한 管뿔론 인한 難決 , 大였文1t~료 부 터 오는 f용뚫고} 散慢~，

專門 1t로 인한 非人間的 抱束둥에 의하여 쩔害된다.

이 에 대 한 홈抗외 橋題똘는 그 柱육의 흥01똘文化와 6긋統과 이 에 셔

연유되는 創造力언 것이다.

@知識A의 1±육的 앓홉”고} 연판되어 흔허 혔l짧λ 짧念외 原型~

로서 |日帝政 「러 시아」 의 「안탤리 건l착 4 의 짧憲를 追빼:하게 된다.

당시의 「엔댈리겐착」 는 。l 플이 뀔時외 랍짧*土율로 부터는 물혼

그들의 精빼的 偶像이었던 A民으혹 쑤터 빠純. 蘇外되는 옆짧l的

孤rr.속에서도 A民을 자신외 精빼的 地主로 장았다. 그러냐 이들

의 知的世界의 f휩앓응 先進한 西歐文11:;였~며 이 들윤 經濟的.으로냐

삼육的￡로나 何等의 共通的 基효용을 갖추~I 뭇한 純輪한 意味의

3t 1t的 階힘이 였마는 隨행住을 내 포하고 있었다. 이 러 한 *土융的

i뚫命에도 불T하고 이 들운 自 主的익I 思想과 行헬. 투철한 t±육的

使命意識파 批혐j精빼의 標本.으로서 훗날 知識A외 根本國tt을 대표

하기에 이르줬다i

@r맑스」 主찮외 업장에서 볼때 「인텔리겐착」는 그 繹훔的 *土

육國係、의 模鋼性혜뭄에 하나의 階級으-로 짧定될 수 없다. 그러냐

이 들 知짧階텀왜 事몇的 存在는 끝내 中閒 I휩 (Prosloika) 이 라는

어설픈 표현￡로 빼짧윌 수 밖에 없었고 이는 銷빼혔휠b者와 거의

同意語로 꿇制規定 되었다. 이들윤 文化的 내지 「테크늘·로지」 외

7l<鐘向上과 더불어 「인댈리 겐착」 외 消滅율 主張하고 있.으냐 요허

려 그 않으l 가능성이 두드러 진다 • 다 만 共運主짧 삼육의 쟁存하

는 「언텔리 겐착」 는 그 構成아냐 成格어l 있어 l日帝政 「러 시아」

의 「인탤러겐착」의 直型과는 심한 隔差가 있읍운 물흔이다. 그

러냐 。}칙도 이들 知廳A 集댐은 갖§훌흥t±용의 #制批￥u的 훌뚫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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첼源이 되고있다.

@共윷료:t±융의 「인 댈러 겐착」 는 크게 보아 우선 技術的 「인 텔리겐

착」 와 劍造的 「안텔리 겐착」 로 大別될 수 있다. 다}처l 혹 前者는

非 政治的이며 #制에 대해 서 忠誠心플 표 하고 自己游足的 類型。l다.

반연 f종者는 릎콧術家와 文字家뜰융 中짧로 하는 知휩/κ 짧EIl~록

~制어} 대해 懷짧的이고 異證블 가진者가 많다. 그러나 後者에

의 해 B] 롯된 #制批뛰U8얀 f빽向은 前者의 主爾 的 注向 ( 知H얀 關心 ,

知~ 良心 ) 을 刺햄하게 되 며 평門家 젖찍型의 知랬/κ의 行政 , 政治
「옐리 E드」 로의 향긍 it짧짧은 1*f;~!i 의 自 由化에 기 여 할 수 있 다.

「안텔리젠착」 의 休옮!베 대한 批폐 내지 했릎뚫의 찢떠型은 크게보아

rlnsiderJ 類型파 r 0 utsid 당 r J 類型느로 크게 나뉘 얀다. 前

者가 흔히 훤門的 t줍威플 행사하는 #制內的 入土뜰료사 f;:，때외

活않을 높여주는 역할 을 하는데 만하여 後끽션는 反짝;制 8강 批￥u의

짧手플로서 흔히 陣lEE의 대상이 되고있다 • t종者의 存在可能性윤

그 *土육에 아직 얼마간의 9JJ的 自由의 金分이 종재한다는 例훨E

이 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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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共훨主義的 政治腦制와 知識A

I . 序

‘ i

北韓 知짧A ~皆J협의 意識짧造릎 살펴 보기 위 하여는 보마 成

책된 共파늪主義的 政治t$:댄U 속의 知짧/κ으l 生빨와 이들과 t$:퍼U와의

交涉j쉰係 내 지 논 이 들의 f*制의 Z흥줍v i:.윷.III ( Change agent)..£.로서 의

投웹응을 살펴봄으료셔 듭짧혔의 定向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마 •

Z홉히 共꿇化以後 가장 오랜 年輪을 쌓았 o 며 l日帝없 「러시아」

의 文化的 짧念上의 r 안 텔리 센차 j 의 意味가 職種別 精해 줬!;);者

의 짧念()혹 휩化되기에 이률 蘇짧파 政治的 삶펴期마다 忍苦으l

5펀쩔을 it 受해 야 하는 中共의 옷g짧A의 경 우 , 또한 「 너l 요 。 밝시즘 」

.0-1 물결속에서 Il r 맑스 j 로 부터의 추가지 견~ (Two Roads From

Marχ } 中 。l 픈 1사 『 젊 응 「 맑스 J ~ 이l 의 i펴愁·릎 되 썽 는 차!i3X의

7:0짧Aιl 경 우는 ~1 플에 대 한 밟 制의 IXffi、愁편의 쪼化와 함께 우

리 의 파心을 。l 끌 키 어l 즉 하다 •

다l- e.-'，.셔 本핑에서는 짧짧. 中共 및 東밍;등 추요 共꿇主義 f4;:폐.9-1

경 우블 1펴껴Us션￡로 뚫討하고 아울러 西 13~ 8섬 自 由~포초띄 f*힘U속어l

셔 活꾀하는 [밝스 j 초혈 ￡별 n삶家 ξ1 1ilii f날定向의 갖化도 아융러 追

밤 하여 .!i!..려 한다 • 持승l X후쐐의 경 우블 전제 르 하여 슷O~앓A 들괴

P휴때批fjJ 的 끓를파提起의 똥相 ι·1 j모표효과 함께 그. 훌훌폈의 싼 明도 함

께 試띤하여 온다.

•

IT .체 쳐J~

값*!jjil~1 냐 형딩k와 같이 보다 成폈판 共꿇~첼的 *土용#춤Ij內 에 서

,.. 22-



‘’

-

織1짧 鷹出하고 있는 知識A들의 政治的 異훌훌의 震6황을 바라보는

西~풍者들의 *뚫角윤 우척 多樣하다 • Walt er D. Cor'ner 와 갈응

*土융쏟者는 「 쏘 tl] 에 특 J f+制內애 심 각한 政治的 異議7} 存在한마는

휠몇융 蘇聯 삼용의 構造的 쪼化現象과 이에 5￥眉쳐는 政治的

짧治樣式間의 乖離에서 考察하고 있다 • 즉. r 코너 j 는 蘇햄 *土쩔}

CD 옳展의 높운 水進에 셔 示題되는 삼융의 構造的 分化 ( Struc-

tural differentiation) 와 이 에 따릎 초t융的 複合性의 增 大現

象에도 不꺼하고

@ 01 을 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삼용的 끓표8門의 鏡合 ( In teg

ration) 을 위하 여 政治的 指향倫系는 織toe I;!t存의 『 中央集權的

命令支댐E樣式 JJ ( C" entralist-Command Mode) 릎 고집 하고 있다고

지걱하면셔 짧聯 *±융內의 政治的 異見의 嘴I±'r운 이들 相反되는

두가지 現象의 浩폈이 자、 그 徵表라고 結論지우고 있다 • 註 1}

짧펙운 現代 西 SZ :t土용와 마찬가지록 複合*土융의 경툴本的 特徵안

휩造的 分化現象을 뚜렷이 示題하고 있다· 分化란 쉽게 말해셔

『 多談能·的안 投홉U構造 ( Multifunctional role Structure ) 가

몇 개의 .5!..다 專門化원 삭i造로 進化』 註2} 하는 것 을 뭇한다 •

註 1 ;CD Walter D. Connor. νDis 닙en t in a Comple효 Soci ty

The Soviet Case ’. in Problems Of Communism(March

April 1973) p.40

(낌 NoJ Smelser. uMechanism of Change and Adjustment

to Changeν. in J oL Finkle & RoW Gable ..(edS.)

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(John

Wiley & Sons.Inc .• 1966} p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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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- 챔造分化는 뽑히 「테크놀후지」의 g홉훨.융業商業크E義의 펴

大 및 쉽5市化 • 찮業化의 進行파 더 불어 深化하게 되며 。1 :i쉰캘속

에서 家族과 같운 多짧能的 혐位의 重要性은 감소하고 월能的우로

행門化관 삼승협位의 比筆。l 높아진다 • 다시 말해 서 삼승휩造의

分化어l 짜라 政治 • i짧흙 • 삼융둥 {며個의 制度的 領域둡윤 어 느 정

도의 自律性( Autonomy) 을 가지고 오투 자기 領域 득유의 텀;많

에 짜라 ifll織완 特色있는 젝흐 6t를 짧핍시키체 되는 것 야다 •

그러 나 Eo Durk ‘heim oj 알찌 기 示俊한데 로 分化는 그 자체 로

近代化 내지 짧뽑을 위한 充分한 쑥件 cl 아니다· 오히려 짧됩은

『 分化 ( Dif‘fer ent i a t i on ) 와 緣合 ( Integration) 의 성位法的

註3 )
#텀互作 f섬 Jl 2....5-_ 成功的안 統合을 前뚫혹 파지 않는 分化는 所期의

成果水t델을 약속할 수 없는 것 이다 ,

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*土융도l 쉰;合을 위 하여는 多樣한，찌略。l

친홍/련되 고 있다 • Connor 에 의 하연 삼용統상석 팩짧이 成功찰 수

았는 i쫓tE力윤 주루 다음의 세 가지 쫓敎어1 it:<存한다 •

CD ‘l깃略플 파想하는 時펴까지의 그 삼슨의 춰텅追的 分化의 찮fff.

내 ;::]는 近代 t注( :Joderni ty ) 의 水準

칭 그 *土율에 휩커5된 政治文化 ( Political Culture) 의 I장容

과 0] 의 活性Jd 내지 持久力의 程直

‘J 그 삼융흑·1 jii代化의 텀 않

위 .c:] 세 가지 장;짧릎 중심 2......!같 행까;~ *±융띄 ;~c合 i강略으l 內’삼을

險討하여 보자 &중댐의 경 우 l日帝政 「러 시 아 」 의 末期안 1885 年

"'-' 1917 年間어] 01 마 j엎폼8'~..9....s. 01 릎 ll~ [J J↑녕펴』 ιl 時펴어l 접근하

iH: 3 : Ibid .• p.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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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이교적 近代的인 삼융의 TID;}兒릎 갖추기 시착하였다 • 딱라서

r 볼쇄 ll] 크」의 近代化의 「엘리도」에게 直面랬던 짧해 *土승는 0]

미 *土용統合의 問웹플 동중識해 야 할 정 도후 *꿇造的 썼合性을 示題

~LTI. 았었다 •

i챔즉캅고.~ 1훌命응 [ 자아리 즘 J ( ':, sariom) 으I 終뚫을 가져 왔 o 나

그의 l표폈속에 키 워 졌던 政治x化는 織洗 生命力을 諸示했다 •

「 러 시 아 」 的 政治交化의 i홈徵~£. 地方 的 f넓決王짧 ( parochial-

ism) • 大댔슬의 쫓 ;jJ的 흉값 • r자아 」專制와 浩付판 ￥ *뿌秘的

*월않 및 -- 젊展펀 企業깡的 채챔。l 냐 톱統의 久 Yrl에서 닙l 롯되는

평떻로써 - 固家플 $， 1피한 ;f.土융 • *-종현的 諾 r，"，~샘의 f융決者 • 推않老

내 지 ;적整끽올 j같 認 if;뭘하는 핍性응플 指網 찰 수 있다 •

。l 렇 게 폴 혜 「 소닝l 껴l 트 J {土융는 폐않 構造的 쌓 化플 젠t f迷 하며

、 頻合*土율로 移별긍하는 짧싹어l 았었 o 냐 그 政治文化의 權威::j::파的

응:!D:;的 흉셜펀는 짧 C섣 그 월盤을 긍히고 있였다 하겠다 • 이러 한

狀況 속에 셔 「괄쇄 바크 j 의 近 it化의 「 프로그랭 」 은 그 텀;꿇어l

있어 셔 一方 1:±슴~化릎 녕力파게 5던向할 붙더러 他方 극히 自衛

的닫1 II.홉性이 두드러 지거l 눈에 또언마 • 즉 [f' r 맑스 。버l 난 j 主헬』 的

f뼈 1펄#系의 含꿇的 P':i잔을 찮討헬 띠1 ~짧*土용릎 보다 近代*土용혹

쪼形시 켜 보려 는 참志、와 더 품어 固-경安保어l 도한 놀라울 정 도의

짧心。l 꿇明되 고 있다 • λL살상 [ 스타린 j 으1 r-llil {土융主뚫 」

( Socialism in ona Country) 王張에서 보여지는 r‘j~方싫.的 近代

化의 推표흐者 J ( 끄 <.;fensiVe Modernizer) 로서 의 性洛은 0] 마

「 페터 J ( peter ) 大帝의 따휩에서 그 朋흉가 옳강되는 것 우로

，:，]렇꺼1 ~을때 그 뿐리는 자웃 깊다 하겠다 •

야 마 μ찌뚫￡한 [ 러 시 아 」 政治文化.9-J 짧뼈드t~;、 B인 • 中央갇짧조쉰的 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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統과 安保問題어l 대 한 蘇짧 指혐者외 固휠的 國心운 蘇聯 f.±융의

構造的 分化에 대한 참육統合의 ￠方울 r中央짧確的 삶令支빼的 樣

式 J ( Centr.alistic."Command u Fashion) ~로 웰l定;1:1 우게 끔 뚫

훨했 o 며 • 이는 官健#制의 統制力을 짧化시 켰마 • 그러 냐 이려 한

r全#主꿇的 統合 J ( TOtaltarian integration) 方式운 繹聯 f.±

율의 近代化의 進行과 더불어 차츰 그 限界뾰이 엿보이기 시작했

고 이는 이릎바 [政治領域과 삼융펴당域」 間의 不和의 魚‘힘이 과기

어l 이르릎 것이다.註 4 }

*±융짧合 의 r 소 loll 에 투 」 짧型은 「 럭 닝1 J ( T oH Rigby ) 에 의 파연

~1른바 「 命令支벼c J ( Command) 樣式￡로 • 이 는 톱統*土융 (Tradit

ional society) 의 r t볼협 J ( OJ. 8 tom) 에 依存하는 統合樣式.)1냐

이흔바 市場*土융 ( Market Society) 의 f 뿔約 J ( Contract) 的

統合樣式파 쿠멸되는 f且織*土윤 ( Organizational Society) 의 f.±

갚鏡合의 끓本定式。 l 다 • 01 러한 命令支랜的 *土용鏡슴·樣式의 경우

삼승는 찮첼的 뀔됨죠者와 消極的 내;1:1 被戰的 뀔팔者혹 分化되역

前흰는 方휠I를 決定하고 後결는 이에 服從하게 되는 團係가 修成

된다 •註 5 }

E횡聯의 경 우 「 固家 。 兌 官 1형f*制 J ( State-P'arty Bureaucracy)

로 構成되는 政治f* ( POl i ty ) 는 l怪흙 • 電필 • 찮育等 專門化완 삼

註 4 ; Ibid.. p.42

註 5 ;T.H.Rigby , ’ Traditional. Market , and Organizational

Societies and the USSR. "in F‘ • .J .Fl낭ron • .Jr. , Ed.#

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1ences , Chicago.

Rand McNally and Company. 1969. pp. 170 ‘ 01 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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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的 諾部門파의 交 涉어l 있어 f 추고 밭기 j ( IIGive and take사

式의 去겼i합뚫의 前提없。1 -方的안 命令支配樣式에 주로~ 依存하게

된다 • 따라셔 야 는 西~f.土융에 서 支댐E的인 령約的 調整方式어l 셔

보기 힘 듣 「 政治 J와 r *±융 j 댐의 緊張l핑係릎 i훌成하게 되 고 • 펴

者間의 不和는 그 *土융으l 파造的 分化가 進行되고 自 律注을 要求

하는 *土융的 專門分野의 反삶이 높아질수록 深化된다 •

이러한 삼윤에서 『支떠的 않力 I 엘리도」는 점차 두가지 뚫~，명

에서 寄生的 存在혹 認、짧되기 시작하졌다 • 첫째 , 야는 흉뽕化된

*土용의 「 엘리 도 」 構造上 뚫物f$로 看做펀다 • 왜 냐하연 이는 꿇業

的 業銀삼융의 特徵언 ，怪휩的 合理住어l 承服하지 않 o 며 ..•... 그들

의 우선적 텀 B얀윤 握力월盛의 뀔t固化와 그 {명張어l 있다 • 둘 깨 •

支많的 f 옐리 도 j 는 奈他의 *土윤똥댐 을 끝없이 控取하는 存在둡。l

다 • 01 들의 펀협的 權力 뺑낭i 파 生뚫手段파 固2중財Nt에 대 한 無

限한 統制릎 동해 大規模의 삼용生꿇을 政治目的의 fiX就을 위해

야용하고 아울러 자신들을 위해 高水훨꾀 {固A的 ~뾰을 얻어내 기

예 운이 다 』 註 6) £1홍짧의 슷01生的 反#굶u r맘프랫 」 언 [j" Samizdat .J)

이l 서 S .Zorin 파 N.Alokseev 는 IJ Time will not wai t .Jl 라는

않협의 글을 통해 。l 플 새로운 控取階級의 寄生과 橫暴활 告짧하

고 있다. 01 플에 띄하연 E종at엽*土용는 『所有철·는 얹 o 냐 全能하고

첼感的인 f협활者 즉 ;뿔 • 탤l家 官없休때』 가 存在하는 꿇質#유펌IJ 01 며

이는 렐;念的 t좁↑生만을 네세우고 모듣 外末思t쩌어l 매 하여 쉰협 한

屬~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마 •

註 6 : Zbigniew Brzezinski. Ed. •• D111e m.mae of Chango in 잉ov1a1i

P011tics.New York.Columb1a Univυrsity Press. 1969.p.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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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실상 체짧으l ‘훨 • ffiJ 쩔 官~f*펌U 으l 경우 『 出世能力』 ‘ Ability

to get ahead) 은 1Q‘습겉的 갔hE낌注"'] 라는 ZE썼어l 의 해 決定되기

보다는 요히 려 上1立횡와의 A的안 i꿇國에 ftX存하고 이 는 훨2.J 경

우 더욱 그러 파다 • 딱라서 행門的 知a찮을 갖춘 훤F~힘 1셨型 (Exp ‘

ert ) 보다 아직도 01 릎바 政治的 理;念iJi\ ( Red ) 기· 유러 한 立場

αl 다. 그러냐 John A oAr mstrong 의 빠究가 지석하듯-이 官價각1

生7휠志向型 E껴싫가 흐활챔됨 에 따라 점 차 菜鐘짧敎 ( Perf ormanc 0

Criteria) 가 효률챔되고 있음응 否해하기 어 렵다 • 註 7 )

이 떻 게 쏠때 폈져쉐의 경 우도 순수한 효味 .£.J Ii' Red JJ 보다는 오히

려 행門的 能力을 갖춘 Jl&治‘ G~ A土가 뚫챙되는 경 향 , 마시 말하

연 ff'R e d JJ + ff' Ex P 0 r t JJ 型의 政治 내 A] 行政 r 엘리 도 j 가 첼求

되는 ￡싫강장가 支다C!해안 듯 파다 •

샤실상 쩨댐의 경우 兌.固家官淑休制에서 長期R펴 經R훌슬 쌓은

A物틀의 78 우 그플의 官 i혔的 成f효ill 짧에서 거의 不可避하게 工菜

내지 찮業 分펠에 판한 쯤뀔H룹햄能力 • 늪고 낮윤 水進.9.] £1퍼j能力

을 쌓을 수 있게 되며 .)]는 않}찌의 적지않윤 頂上級 政治指향횡

가 -1]혈 의 「 테 크노크라특 」 類型()혹 훨做되는 隨次이 다 •

I

τ써 만 아니라 50 年代 以後 t，~Jμ~.q l맞治的 指학흉t* ialj .9.] 추요한

잖心的 j벼ill:에 l홉i등숱的 J&治 /\c] 아닌 tx 治따 ( Poli ty ) 外部ιl i훈

門김섬 知誠/κ::.1 投A되는 5월써가 우쩍 늘어 냐고 있마 • 다시 말、

쩌서 尋門的 쳐쌓핏A:Lj료 *土갚Et:J 成~윷 한 非政治的 A土들。l 中 .‘
央강응화융냐 政治局 뚱E 져삶에 찮융아~ 추요한 i攻鎬決定석 l -평을 c口L

註 7 ~ John AoArmstr ong , '~Sourc ss of Admini strati va ,BGhavior

; Som딩 Sov iat and we stA rn European CO 'llparis ons. N

APSR , LIX , 3 (Sept. 1965) p.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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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하고 있는 예 가 그것 이다 • 득히 i조휩分많I~J 支다뎌A 내지 企넓j

i품 P~~ 플이 ;jt{싫되고 。l 들 cj 큰 어려움없이 行政 짧存「엘리도」내

지 i&治 「 엘리 ~J 로 -휩化되 는 현상。l 마 •

예 건 데 政治 「 엘리 도 j 쓸

cv 降뿜의 初期월 !i않어l 서 政治 [ 옐리뜨 」 혹 投入되무혹써 i풍F단的

짧菜쏟[ill파 밸다흔 득벨한 연판을 렛지 뭇한 鎭젠.과

@ 끊[펀의 中댐段階 或은 그 後半en 서 t.~c治 f 엘리뜨 」 로 投入。1

!대요로써 i얹治# 外部의 향門的 職횡:4등템파 密、接한 연판을 맺고

있는 類핀으혹 分類하고 前횡플 充삽型 ( Recruited Officials)

後者플 族싫型( Cooptod Officials) 로 이 픔 짖는 경우 前혈는

。1 둔바 IT' Red JJ 로써 .9-] 屆性이 강하고 後쉰는 IT' E요.pert JJ 의 l최性

이 캉할 碼짧。1 높다 • 이렇게 폴때 짧댐의 代表的 權力 f;함안

中央칠합갚 (centra l'.Committe e) 에 새 료 構成텔아 완 i&治 [ 엘라

뜨 」 의 成分 分가11 ~j .:8양￡품을 살펴 보면 F며힐 n핀의 f뼈向比較릎 할

수 있다품 8 )

3't ffit책 R~cruitmont
中央갖쉴웅의 政治 「 엘리 도 J f;~ 成比較

;jt{~짧 型 Co-optatiαl

표· 홉E 類 型 % 歡

1952 充族 첼 75 .4 43
24. ,6· . 1 4

1956 充 f￡짧홍 69 .9 6 5
t友 30 .1 28

1 96 1 充 具 4 9 • 7 74
it{ f짧 50 .3 75

註 8 ; 표"ederic Fleron, 1/ Ropresontation of CarEJer 뀐pes in thu Soviet
Political Le adershiP. in :Barrγ E뇨rrel. Ed..， 'Political Leadership
in :Eastern 퍼lropo and tho Soviet Union, A1.dine Publ. Camp따ly /
Chicago 1970. p. 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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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떠表에 서 볼 수 있듯이 [스탈린 」時代안 1952 年의 경우

中央젊쉴융에 새 j료 投入된 政治 [ 엘리 도」 中 充員型。1 75.4 %후

技播型 (24.6%)에 닝l 해 월등한 우세를 보였￡냐 이마 1960 年

代에 접 어듬 1961 年의 경 우 이 i월係는 행훨급되 어 充員型。1 49.7

%로 ￥敎 未違안데 반해 振搖型이 i생￥~i료 붙어 냐는 現象 01

찮起띈마.

政治 j펴( Politburo )웹成의 경우 또한 1957 옮 까지만 해도

充설型안 輸꿇Et:: i&治/ι 。l 나 n휩業 的 :힘없들이 절대적우후 우세 斗였

우나 1957 年 펴治f펴 稱成 , 짧化이후 。l 은바 짧짧型이 웹加-路어l

있어 이마 23 次 첼大용 직전에는 職뚫的 政治A 내지 職業的

兌짧들의 比훨。1 80 %에서 60%로 下降되기에 。1 릎 것이다 •

。1 러 한 現짧은 황門的 짧菜A내 ;:lj 技術的 知짧A들의 政策開·윷흠

ag 力 내;:l] I펄텅더따決能力이 짧원의 *土융짧展을 위해 不可久한

강E因」ζ로 。l 해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알뿔 아니라 짧lr~ t.土윤의 #土

승찮合을 위 한 政治~ ( pOlity) 와 *土윤f* ‘ Society ) 間의 없力

의 試떠로 。1 해 한 수도 있 는 것 ::>1 다 •

값댐과 같이 삼용主뚫的 형긍化쓸 위 한 初期段階찰 이 마 오래 전에

극복파고 차츰 n쩔際얼 많 -3lH침j 의 석wi흥政짧어l 서 均衛的인 *土용옳展

3원向 우.5.. 15向을 바꾸고 있는 *土융의 경 우 홉 • 댈1家官 1행 # 制內 部어l

자라 장고 있는 多 樣한 制度的 利효삶f.fi ( Inotitu ‘tional inter

。 at Groups) ~듭 예 컨데 ;힐iJJt~. 行l밟官應~. m쪼 6쭉支닙cA 내 ;:l] 企

펴l캘필 者 구룹 i흉部 [ 엘 리 뜨 」 •:外交행門갔둥 } 間의 相衛하는 利휠I훨

係가 형성월 제기가 생기게 된다. oJ 러한 權力의 *륨평 I첩內部에서

生成되는 체폼相衛윤 결국 iii폐혈과 去末의 必홉性에 서 소위 f 옐랴

도 JI버의 官양j(jl;용治 .(Intra-elite. bureaucratic POlitics) 現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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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
을 품에 일.£.키고 。l 는 。l 릎바 『制度的 多元초뚫.n ( Institut

ional Pluralism) 의 싹을 키 운마 •

。l 러 한 웹程속에 서 職業的 政治A의 投뽑U보다 專門的 知識A의

比童이 높아 진다는 -般的 경향운 결국 추요한 政治的 意思決定

에 政治的 「 이데올로기 」 性 보다 技 ij 的 知識A의 合理的 慣行이

머 投影펄 수 았다는 可能性을 示浚한마· 다만 이들 황門官짧型

의 技術的 知짧A들의 f*制 批엠j的 能力윤 지 냐치게 높게 評f뼈하

기 어 려 우니 。1 듭은 知性的 If' I ns ide r JI 로서 異를앓提議者 j료 ;.:~기 投

좀U쓸인식 t~7J 보다는 自身외 『出世能力』밟옳에 더 신경을 쓸 찮然、住이

높거 때뭄이다.

E옳댐 政治權力외 中核擬構인 中央委員융나 政治局 構成員中 科풍

界 내지 字界出身은 趣히 編少하고 특허 作家나 흘術켰플은 이 플

校構에 거의 代表되지 않는다. 이는 創造的 知識A의 政治橋力파

의 接合밟;가 낯마는 意味로써 蘇聯의 경 우 이 들 部類으I A物플이

政治[엘리뜨.I로 휩化펄 可能性은 極허 낮다 하겠다 활 9 )

政治局과 中央委에의
科쏟界.좋界.

代表慶 { 'I~~I ~ .'1 •

作家 • 죠를術家

.

t

|蠻
1 952 1953 I 956 I 96 I

中央쫓 政鎬 딴현양 政씹픔J 中央쫓 政治局 中央깅을- i&ii읍템

% I % % I % % % % %

科좋界.字界 2.4 2.8 2.4 0.0 I .5 0.0 1.7 0_0

f隊.플術家 1. 6 0.0 1.6 0.0 0.8 0.0 1.1 0.0

註 9 ; Idid.. p. I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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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般的무로 불 빼 自 由主義的 政治f*制의 경우 政治權力의 配分

過쩔에서 輝外된 政治的 異議論종들응 政호이냐 기타 IE力짧댐의

M成을 동하여 자신들의 政治的 意志、블 표출한다 • 그러 냐 共꿇

主義tf，;制의 경우 政治的 꿇議論者의 自律的 組織活動은 騎禁되며

最善의 경 우 休 制內的 인 이 은바 휩U度的 利효集Bl ( Institutional

interest groupe) 의 形成이 非公式的~.!료 容짧될 뿔이다 • 딱

라서 兌 • 固家官없#制 {성部에 可能한 한 #制P생的 批￥u을 敢行

향 수 있는 췄.漢論혈을의 投入이 必要한 것이나 • 특히 政治#

( POlity) 內에 권少代表완 찢E겁利효 즉 非制度的 集댐利엎

( Interests of non-institional 、'groups) 을 結·束 • 表明해 줄

수 있는 濟在力을 갖춘 At찌들의 參융가 요구되는 것 이다 • 즉

。1 러 한 屬뾰을 지 난 이 릎바 『 숨겨 진 民主的 野호 .!I ( Concealed

democratic'. apposition) 의 척 어 도 中央쫓水準에 7c員필 수

있다연 f*制짖얄효홉플 위한 계기릎 이루게 필 것이다 •

그러 냐 -熾的￡로 批원j的 能力이 안정되는 創造的 知識A으l

경우.頂上級 政治指혈'*系에의 훨入은 거의 뼈總되고 다만.技術

的 知짧A의 경 우에만 이것 이 펀살석￡로 可能한 것 이다 •

蘇牌의 경우 創造的 ~D~행A뽑에 속하누 적지 않은 수의 作켰

홉術家들이 反다: ;EiJ的 性向。l 짙은 Ii" Outsider .!l 로 化하는 것 도

이러한 服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. -旅的~.，j응 技術的

웃ll"꿇A의 경 우 그 知的 |월心뼈域。 l 나 현대 샤회 에 서 그듬이 수냉

하는 投폐록 보아 f*制追從型이거냐 최선의 경우 ,Ii" Insider .!I혹

서의 自己짧뼈이 可H듭-헬 확율이 높다 •

그러 냐 떠j훌的 知識A의 경 우 그 *土융의 탑統的 ~t生文化의

f比¥U精챔을 가장 바르게 受容하는 것 0] 보동이며 삼용的 問題意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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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’

이 透짧k 하여 Ii" auts 1der JJ 化할 可能뾰이 높다 • 그러나 얼안 創

造的 知 j뾰/\어l 게 셔 짧源한 政1台的 批팎j 意짧은 技術的 옷D~않A어l 게

님l 교적 어 렵 지 않게 ~o的 刺생을 뀔達할 수 있 o 며 이는 -種의

批散했果를 隨i￥하게 된다 • 蘇聯 :t±융의 경 우 그 황門職種의 i§:

格 o 로 보아 創l造的 知識A보다 技術的 ~짧A어l 가까운 적 지 않

은 수-의 自 然科字者플 이 公 共然한 Ii" au tsider JJ 로 휩向하는 평例

도 이란 측연에 서 01 해 찰 수 있다 • 그 대 ~척 언 예 가 Sakhrov

의 경우이다 •

Ii" au t side r JI 의 경 우 i*制쪼훨의 몇않的 5 ;;알 수는 없으냐

쪼훨을 위 한 知的찮徵..2...!료서 쫓갚펴의 可能性과 定向을 밥혀추는 짤

웬과 아울러 批띤j的 知性文化의 폈걸끓k갖껴果플 환러 얼..2..;갈 수 있는

異찮익 짧籃으로서으l 核心을 수챙하고 있다.

짧縣의 경우 [ 스달런 j 갖E後 원혐的 支랜者7} 不存하는 *"況속에

서 닝l 교적 극단적 인 反知性的 彈fE은 피 하고 았다 • °1 는 蘇聯

‘ :t±융어l 鼓存하는 { 또 效的으혹냐 싫Z삼力 o 로 보아 챔加一路에 있는 }

[언렐리켄자 Ji뽑협의 E잣治的 支持를 j한慮한 政j표方向으j료 oj 해할

수 있다.

蘇쐐 싫力l겹의 처知談A jJj( 5표파 좋윤 대조릎 。l 푸고 있는 것 .:;1

그들의 宗致政했이다·

X후생~.9-1 政治指팽 j넙음 [밝스。허l 난」圭짧에 업각해서 /빠本的A혹

宗敎에 관해 범~;(-J 的알 뿔만 아니 라 이 의 캉극적 안 技殺을 꾀 하고
-#'、

있음응 周知의 사실이다. 그러냐 宗致에 대해 l멍則的느혹 같윤

:sr.~용을 취 하고 있는 中共。l 宗歲의 해末 ( 終末 } 에 대해 III 교켜

業짧的안 &훌꿇고} 여유 있는 !Jlj;Jj을 하고 있음에 만하여 쌓댐윤

60~용年F냥j 의 反宗敎政i찰에 도 不抱 하고 宗款의 終末에 대 해 극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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悲옳셔的인 觀쩌에 셔있는 형펀이다 •

이는 무엇보다 蘇뼈의 경우 共童化가 성공렀을 당시에 이마 쁨

리 깊윤 답統的 평力 o 혹서 制盧的 宗敎 ( lnsti tut ional rei렐-

。 n ) 안 「러 시아 」 正敎융가 악중한 *土용的 投웹을 담당하고 있 었

고 [맑스」主義의 世倚的 福音親도 이 찮5전的 장벽을 完숲히 廳

註 I 0 )
滅시 키기에는 너무냐 약랬던 것 이다 •

「 볼혜 바 크 」 政챔운 처음우터 극히 反宗敎EY:1 政策을 강행 하여

1920 年- 30 ~代어l 는 그 頂 J역에 이릎감이 있었다 • 그러냐 世界

第二次大챔 필 R칸 宗效的 象徵이 짧聯갚조A의 土윷i짧훔블 위해 무척

품젖월한 것 을 ii ，싣知하자 宗敎i된좀-의 고배l 를 급작히 늦추었다 • .)1 에

대략적￡로 1958 年 까지는 反宗效政策의 深떻가 前뺑水遊 以下에

서 n셉괄았..2-냐 1958 옮 以後 金他의 모둔 文化的 領城에 서 새로

히 딩 由 j료운 뒀j뿔이 影i拜할 우캠 • 宗敎的 領域에서는 오히려 時代

현行的인 反宗效政策이 그 熟度플 가하거 시작하여 현재에도 東r.9\

는 줍걷는 中共에 ~l 해 훨씬 더 硬塞化펀 宗敎政행을 固守하고 았

다.

‘’

그러나 아직도 制度的 宗찮로서의

후테스단특 」 뚱닙j 들이 60 年이 넘는

[ 러 시 아 J iE녔윤와 몇 몇 「 프

[ 소 닝1 에 특 」 治 政속에 셔 도 껴l 속

I\¥4패 A口 의 -定i훨j쉽을 包容하며 影첼力을 l행 使하고 있을 쁨 더

러 t때後 。l 릎바 lf t*系的 • ~?，깥的 .4&育 的 事짧이 久如판 』 蘇셔Y1lP3

-部 地域에서는 宗敎活쐐아 급속히 再活되었던 휠例로 마루어 蘇

註 10 ; Rensselaer WoLee ill. uGeneral Aspects of Chinese

Communist Religious Policy.Wi th Societ Comparisons·~N

in A.Z.성ubinstein.Ed.. Communist Political Systems.

p.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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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삶 월，템은 灌在的 &f*힘U짧댐 .Q.. i료써 宗갚t集6펴의 持純性에 대 해 거

의 f얹望的안 rr.場에 서 物￡멸 的 5협EE에 만-댈하는 형 펀。1 다 •

知댐A의 知的 自 E섭의 i몽求와 함께 。l 뜰 宗救A듭의 內;懶化된

宗致的 不滿은 n佳物論的 "if.場을 그 敎象의 基調로 삼고 있는 執

權I협 o 혹는 一積익 *土융統合으1 7j한信뭉로서 童↑見되지 않을 수 없는

것이다.註 1 1 )

政 i’선的 월한-플 除去하고 可能한 한· 全*土갚階，1，꾀 의 l可意 (Consen

sus) 릎 얻어야 한다는 필옆的 또力은 치￥ q었ιl 퍼짜治指i많休系에게

購果된 가;샤 심각한 問훤환했。l 였다 • 무엇 보다 01 들은 이릎바

II :t土용초義的 휩化 ..Jj ( Socialist transformation) 의 치]期段I뿔

( 1929 ""-J 31 표 } 에 서 I可意獲得을 위한 彈Ef. 的안 方똥어1 {衣存하기

관 꺼 리 지 않 았다 • 즉 『 행냄Ij的인 行政홉찮에 의 하여 *土용騎造릎

급격히 ZE化시키 기 위해 』 이블은 組織的 [터| 러 」 릎 끓입었。1 흉行

하였￡니‘ 야 는 共행主꿇的 r 01 데올로기 」特有.9-1 狂信的안 II ~영義的

[ 유특피 아 니 즘 j 에 서 닝l 핫된 것 이 었다 • 뿐만 아니 라 。l 들은 同意

管f벌 ( Co ns ensus management) 괄 手段.Q....£. 책의 支뎌d릎 뱉는 多

樣힌· 大꼈組織 { 품年組熾 • 혔組 .E:兵 및 各첼의 文化集벼 } 을 活댐

•
하였다 •

’‘. 득헤 。1 플은 풍少年 찮化問협에 큰 I첼心을 따注하였으나 Af버.9-]

完숲한 검U치흐物。1 기 째뭄에 삶育파 科걷폼을 몽하여 共Z같드E義가 내세

우는 世倚的 i볕;법을 살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역 이들의 *土융化

註 11 ; Ibid •• pp.362 ""-J 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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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Soc ializa tion ) 過程에 {훨달하무혹써 :tt용主義的 第二t셀 逢育에

큰 힘을 기울였다· 특히 이러한 꿇化 및 웰당텀的을 위하여 創

出펀 가장 중요한 組짧」ζj료 [j' KOMSOMOL .Jl ( Soviet Communist

Youth League ) 플 늪수 있s니 效育 및 就펼싫융를 얻기 위 하

여는 이의 許可가 큰 比꿇을 차지 렀다· 그러냐 이러한 巨大組

‘ 1

냈에 의 한 |可意管理接렬는 좁少年둘으l 經짧초훌§ ( Careerism) • 冷

笑主뚫 ( Cynicism) • 無짧心 ( Apathy) 등을 助張해 왔다 •

「 스탈란 J 01 死去하고 自由化으I ~Li평이 짧챔*土용어 l 도 셔 서허 스

며 플기 시 작하자 출 fill 관 좁!$.文化는 反狂융的 • 뾰웠的 行빨로 暴

짧되기 시 작댔고 이는 다시 iil: ~영 ~l 支냄eli쉽어l 게 . 難편블 능장되 었다 •

01 에 대 한 如方무로 이 플은 一많의 。1 릎바 [j' Extra-Judicial

Practices .Jl 릎 採휩하였 4니 이는 많存 ~l 大꿨펀많의 活웰b을 補

5E하기 위한 方連이 였다. 여건데 犯罪는 아니나 共逢主훌훌的 道德

파 뀔셈主義의 뚫생，현에서 容許하기 어러운 行態짧 IE을 위한 自짧的

公共 組熾으로서 이 은바 『 同짧짧펌IJ .Jl ( the comrade courts) 내 지

『 自進 쩔쩔歐.Jl ( Volunteer Police brigades) 둥이 그것 。1 다 •

1957 표에 띤j定되부혹써 反 *土융的 不純分子에 대 깐 宣짜布告의

•
의 마 플 가졌 던 。l 릎바 『 反뽑 生l펙法 .Jl ( Anti-parasite law) 도

숲 t후.±꿇t*혀U下에서의 同意管￡멸의 어려움플 증명해주는 등월9tl 라 한

것이다.註 1 2 )

’‘.

註 12 ; A • Z Rubinstein. ’ The Shapingof Consensus. n Ibid

pp.305 ,......, 306

r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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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ll. 中 共

20 世紀 中 l뀔의 [언댈려겐차」는 三世代후 냐뉘운다. 우선

19 世샘末과 20 世紀初의 過置世代플 생각할 수 있~녁 01 즐윤

|日文化에 기초단 fξ範的 쳤育을 말윤 ~옵 l협~i료서 ~홉강하는 l필l家와

tt융의 짧i혈에 衝構을 밭고 있었닥. 이즐 t比代는 。1 cl 새로운

制L홍냐 外未t띔懶을 풍쯤할 태세둡 갖추고 있었무냐 역시 여러가;:t J

점 에서 잡짧뻐 文Att육의 一郞블 이추고 있었다. 따라서 이 즐은

챙代 中 l휠의 씌초에 진정판 r 願外된 J r 안댈려겐작 j 라 칭할 수

있는 20 世힘 낌頭으l 字뿔世代와는 決定B성안 뼈1홉이 있 었냐 • 마

음 세벤째의 世代는 5.4 運뺑 (1919) 뀔 d훈의 좋生世代혹서 이들

윤 最近 쳤十年댐의 ￡훌후8성안 :m n성 뼈.向으I x.網을 형성해순 t뀔代

이다.

이중 행%의 1효代는 아켜 댈l家후 부터 願外되지 않았닥. 죽

이들윤 아직 $;流B성안 것에 대 한 輝愁가 있었￡며 l훌l家플 흉亡에

서 건져 볼 기대둡 잃지 않고 있었다. 그러냐 途上한 두벤째

世代에서는 이 cl 훨命의 *뿌듭굶의 出짧윤 텀隨할 수 있A니 이들윤

19 11 年 이선에 엄청냥 뾰折感을 맛 본 現代的 [안댈리겐차」으 l

失兵이었닥. 01 둘 중 얼마는 19 I 1 年後에 軍뼈戰候7r 판을 치던

시기에 l많治에 훨身랬 o 냐 이들 i않治 B잉 機율主뚫者들파 1£野 陳外

i 階j휩 l뭘의 「벼隔윤 자웃 깊 었다 •

닥읍 5.4 )팍動世代는 댈l共合作時 華命活짧에 팅경툴되기도 하고

휩民兌l얹府의 官流가 되기도 혔우나 그풍 대쑤높운 역시 陳外완

r 안댈러 건l 랴 」 록 머올렀다.

r 안텔려 겐차 」의 큰 부붐이 1919 年부려 1927 年i벼에 일반석￡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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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 li.짧! 내지 反탑鏡的 立場울 지 겼닥. 도 몇몇 f 인텔리 겐착 j

는 特定한 中 l뀔文1~a성 ↑面 f直의 有用않 내 AJ 짧越뿔을 강￡ξ해 西歐

a9 월~;송융 借用하역 이들 正뀔化 시키려 노력하기도 하였닥· 이

들 :없者늪음 자신윷 l회民兌 政↑쩔의 官필 B성 [행합流효긍훌훌」와는 주

렐되기릎 원꽉nJ 在野에 며물었다. I뀔民兌 j없府는 옮族드E짧의 젊

揚 을 위해 親뀔 1패.±;첼둘 내세우역 「 ‘닌텔c.1 센착 」에 대 해 뿐리 깊

은 不4듭을 표출혔다. 드듭얀홉束을 主힘벼 o 로한 共運主옳 j협형b이 차츰

그 熱度뜰 가 o!-자 엘lJr간으I r ‘'li텔리 겐 ~F J는 셔행꿇~ 華命家로 휩

化하기에 이~쳐나.

이 렇 체 불혜 뿌댈l의 r 안델 at 걷l 자 」 의 |회쩌로 부터의 陳外感은

19 世 iie 中 i휴으J r 러시아」으1 r 인렐러겐착」만픔 심각만 것응 아너

었던듯 하다. 19 1 I 年 웰命부터 l꿀l民호 J않멤의 율場까지 사실상

이들응 팽外化블 강요-양 성도으I 5.형力한 i꿀l家와 처決해 보지 웃랬

을 울 아니라 요히려 l족l家빼#블 경험혔닥. I펙民兌 l않府下에서

。l 들은 실제로 陳外化가 불가띄 하였 ξ냐 ↓않府의 官健-t*mu는 그늪

고t t土융tf:J 背꿇에 ~어 농건 한 p皆탬이 쳐닥 • ‘9-라서 상혹간의 敵

처당정係에 도 不拍하고 多값의 ￡口識A들이 i않샤f와 tE뿔 「 안 텔리 겐차 j

[벼의 다그|해地帝에서 BJ-팡폈다. 또한 共題l펙家가 효場하자 석지 않은

『안텔t!-l 겐차」을이 핍化릎 위한 멜다은 j짧ffi쫓力없이 져뚫業的 華命家

로 부터 幹짧官擬혹 옮겨 앉윷 ;밟했플 취댔다. 이렇게 볼 째

20 世겁 中!뀔으1 r 안텔리겐착」을의 l뀔家j료 부터의 빽外는 前졸에서

一蠻한 19 世紀 『러시아」의 知닮행P품 l홉에 닙l 해 훨씬 쩔鋼하고 分明

~l 웃한 숍洛을 가졌약 할 것이다. 註 13)

註 13 ~ Be~jamin Schwartz , ’ The Chinoae and Rus엌ian Intall

igents1a:A tAntat1V6 Comparison", Ibid.PP.353-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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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 냐 빼행있는 것 은 가장 ‘ 찮줬한 中 i렐으1 _ r. 안델라 캔l작 」 들은

"f러시아」의 썩어l 서와 챙j以하게 突~~E8 ~~총( Prac~ica1 Profe~

esiuns ) 에늠 멜로 넓心슬 기울。l 지 않았다 •

릅 t엎j록서 의 rr.켈 , 좋I볍 B잉 1:. 1좁 내 지 옳1얻이 그들이 1홉뿜할 수 있

는 代옳을이 었고 그중 우엇을 댁하느냐에 α}라 官에의 同詢者

( Conformist) 가 되느냐 흑은 蘇外된 知鋼A.!:!.-혹 머우료냐가 가

릎되었다. 이들이 바교적 흉門뼈에 댐心을 기울이지 잖윤 것응

이들 f 안댈러겐착」으l 忠캉方式。|냐 行짧에 아껴 합i充rB 뚫 i죄들。1

짧存하고 있었마는 홉iE:a:었닥.

t효했에 관한 벌極rB 解천f파 t뺀’固 01 품고 있는 짧협解決의 ?一元

rB 91.1方을 提示 하늠 [ 맑스 • 레 난 J :t뚫의 世界짧운 20 年代와

30 年代의 뿌 l뀔 f 안델라겐차 j 에거1 til 교켜 따꽤하거l 중장되었A냐

그넣다고 해서 01 들이 자신을 共連호에 Y챔屬시키기는 어렵다.

20 世紀 뿌 l족j윤 극싱 한 j따治的， 갚육rB 危↑행와 함께 文化.9.1 J폈

책와 金1* 1뼈 f直#系으1 ~異플 休鐵폈다 • 01 에 20 世紀의 「 안델

i:-l 겐차 」을이 여기서 IlEIffi되는 흉껄을 채우기 워 하여 西l없的 1西‘l꿇

어l 依存해 보려는 j명向이 셔서히 H읍動폈마. 이들은 帝J없 r 럭사

아 j 으1 r ‘li 델라 겐자 」 늪 저 럼 自信에 넘쳐 있지도 않았A역 續

外의 t뽑핀3 에 그러 익숨만 i난도 웃되 었고 득히 새로운 方法論。I t.-}-

定向을 자기것 A혹 內面化 시키지 웃댔다.

또 이러 한 文化的 危써에서 。l 들을 지배 였 던 시i 로움 f쉴向의

하냐는 l뀔家的 尊騎어l 대 한 강한 執훨야 었닥 • 19世핍 中￥의

r 러시아 Jf 안텔-el 것l 차」둘이 帝政 [려시아」로 表꿇되는 l궐家

f홉力과 一1*/핸을 훌훌失하고 i호l쳤의 熟望이냐 野짧과 자신들갈 i짧離

시켜 보려 안간힘을 썼읍에 만하여 , 뿌댐의 경 우에는 l최家의 당훌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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化와 J않繼없 짧下는 오허 려 이 즐 「 인탤i:.1 겐착 」 들의 慣짧을 자아

내게 랬 o 먹 여기서 最後의 칩統B성안 文A~인 途上한 弟-lit代와

20 世紀으l 願外世代 l볍외 精合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약. 이려한

服絡에서 불 혜 r 맑스·레닌」主훌가 닝l 교적 성공켜￡혹 中딩희의

r 안텔려겐차 j 들 속에 慘i총될 수 있었먼 것윤 『허l 난 j 의 帝固

主훌훌 理짧이 특히 이 들 中 l회의 知的 『 엘리 드드」 둘의 짧煩판 E희家

的 自흩홉意講의 補〔홉에 이용될 수 있었던 것무혹 進定된다. 이는

「려시아 j 의 「언댈려겐착j 들이 r 맑스 j 초義의 댐j編王義에 매료되었

던 것과는 좋윤 x'1照을 보이고 있다、

銀上한 여럭가A} 要명운 뿌 l호l 으) r 안멜려겐착 j 들이 숲1*~될꿇에

대해 \l)교적 和解的 鼠度플 보일 수 있는 꿇地를 찮供한닥. 즉

l뀔家a9 威信 내지 혹￥顧에 대 한 執홉， 깊응 J禮챔8인 不安感， 요밸

추훌威主홍종의 톱Jl?f.댐家奉ti:에 대한 ，훨度 내지는 資本王議 i뀔家의

帝 l뀔主議的 찮.철에 대 한 慣恐둥이 共뚫I뀔家의 버現을 結果할 수

있는 좋윤 土혈이었다 할 것이닥.

샤쉴상 많윤 수의 r 안텔라겐착」들이 共運포義者글의 政權훌握을

적극혀4로 歐迎하거냐 아냐연 푹뭄히 말아드라는 태도릎 보였닥.

이는 10 A華命 벌時 대부붐의 政治的 내 A} 非j없治的 「안댈리캔l

자 j 들이 反 f 볼춰) \l)크 J a성이쳐연 r 러시아』 의 例와 縣隔한 差異

릎 노여 주고 있는 것이약.

그러냐 이들 의:!I뀔으) r 안펠리겐차」을이 새혹운 共運政權올 反짧

없이 맞아드렸닥는 것윤 그들이 알고 있는 -定한 r 맑스레 닝 j 호

옳훌的 前提요l 풍容과 연관올 랬울지언정 결5l.. 숲'f;f.:;:t:.義에워 ’춤佈출 슛

뭇한것윤 아냐었다. 그려냐 毛j않權윤 이즐 r 안댈러겐차 j 들의 숲

面的인 r思想렇造 」 릎 동하여 01 들 階j옳의 內面化된 -元的 f 컨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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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스 j 의 創立올 팩하였고 이 j뀔뚫속에서 「언렐라겐착 j 들에 내한

옳 14)
뿐리 깊윤 疑心의 눈초리을 게윷B.I 하지 않~닥.

이 상에서 記述된 知뽑文化의 l와土속에서 자라냥 뿌共의 『 안댈러

겐차 j 플 보는 中共指鐘j휩들의 題앓는 固面的 ( AmbiT a len1; ) 屬注

늘 지냐고 있닥· 즉 이들 [안댈t!.l 겠책 j 둡윤 t±육主議 建꿇을

위 하얘 짧용;1- 한 존재들이냐 이들이 西행式 t뭘期냐 敎育위 影찮짧을

말윤 {固A±옳힐的 d:p정쉰 갖췄다는 점에서 信짧할 수 없늑 部類

들안 것이아. 딱과서 I千l갤의 처 r 안댈러 」政짧 또한 훨容스륙i

풍容파 r 밀려탄특」딴 理;양g성 럽~~놀의~폐짧 사이에서 확실한 lE I꾀

없 이 꿇tit용되 는 것 이 약 •

예컨대 1956 年 뿌央훨員용근 l뀔家짧짧을 위한 노력으1-環 o 로

f OJ 댈러 겐샤 j 릎 後援할 것 융 흙짧렀다. -읍澤X훈의 이 듭바 「 百

花 J j평형b의 意짧짧明에 뉘。l 에 周없末는 ￡짧演짧을 동하에 ~存的

缺쩌으l 公開批혐j 을 ￡nE짧A들에게 훨求하였다. 여기서 周는 兌의

r 안텔려 J 不?言을 否定하며 「이·릎의 행用파 任用쑥住1을 맺홉하여

그들의 뭘門化된 技術을 핍家利효을 위해 넓짧하도옥폼l행부하며

특히 科字者들응 政府4행園야냐 좋f交에서 行l않的 훌훌훌용혹 시달려서는

안되역 무엇보닥 원하는 바의 冊究가 듭午장되어야 한다고 力짧

랬마.

f 兌 外部어l 있는 知쉽/κ들도 우리 플의 信賴는 물롭 支뚫도

캄아야 안마. 이즐윤 購場과 權威플 갖춰야 하역 그을의 짧쩌

읍 훨훨되고 용門 ~J 짧究으l 結果는 評1뼈되어야 한다. t±슐초등홍

註 14: Ib1d.PP.3571(f.
註 15: Uho u En-la. i. "On 'the Q,ues "t 10n ot the lri1;elle ctua 18 1'

CurrAn1; Background ,No.376(Feb.7 , 195야 ,P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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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흘設을 워 하여 字t펌的 討論운 助長되어 야 한다.

옳이냐 輪밟으l 幹部中에는 자7} 플 보닥 높운 f也w:에 있.2..냐 非

훨員ft:J익l 者들을 훨敬학.Aj 않는 {훨向이 있 o 냐 이늠 쉽1£되어야

註 16)
할 것야닥」

소련의 경우 『 인텔려겐착」라는 짧;念윤 이쩌l 그 本末으l 文化

的 짧;월에서 어느정도 遊짧되어 새로운 웰門없 내지 h폴협g성 l홉

I첩을 3릅佈하는 語葉j료 바뀌 었우냐 IF共으l 경 우 『 안탤리 겐차 j 으l

語효늠 60 年代에 이루기까지 수로 l日『인댈러 J 階탤올 가후키는

뭇무혹 이해되어 봤J?.며 이들 1949 年 이란型의 [ 앞렐리 j J휩윤

득히 百花j월뺑d흉期에 l많權으i 文훌↓않策은 물흔 :종의 l않治的 無훌짖

/댈 ( PO litical Infallibility) 에 대 해 날차&.울 批펜j을 敢行

하였다.

훨윤 1957 年에서 6 1 年에 이후는 농안 도닥시 「 딘델리겐자 j

의 원想렇造듭 강촉하여 이은바 >af~후죠아 안댈리 겐 작 」 의 『 표

후레~}B-l 아 인댈러겐차 j 혹의 웹化’에 휩車률 가렀다. r 인댈러

갱l잭 」 어l 매 한 새록운 批￥u에서 그슬응 。l 흔바 책上한 짧;흩 分

類上의 f支術B성 r 인댈B-1 겐착」 와 創追的 『 안텔리 겐착」 둡 쿠밸하지

않고 이 들 ￡투가 『 兌 짧없外의 X훔광뜨옳·훨을 가.AI 고 헐에 대 한

批원l 을 알삼는 J ~홉I웰A혹 꽃을 박았닥 • 뿌 i족i 이 共題化된 후

20 年이 지냐는 농안 毛i않짧윤 그간 보약 t±율王훌효的 꿇월앓아 짧

i없하고 休制어I )恨 縮성안 새혹운 『 안렐라 겐착 j 의 꿇成에 Jft.l待하

여 왔~\호 크게 보아 이플의 노력윤 充分한 補t흉을 받.AI 웃하고

있는 代끊이다.

註J6: Ibid •• P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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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jamin Schwartz 가 강조하둥이 中 l회의 됩統的 知注文化는

숲#초훌훌가 !lB台될 土싫을 쳐l 공하기도 하냐， 이는 도한 r 支렘:홉의

원효的 옳5월를 超越하는 道德的 親‘파딩에 관한 擺;승과 도한 이 規

範을 t용衛하역야할 文AI혈의 公民fB 훌뚫짧에 판한 짧;승 j 둥읍 포함

하고 있어서 中共의 執權l협윤 「안텔려겐작」블 #떼블 형성하늠

I짧合的 構成꿇12SJ~로 휠 1故하71 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『予햄하기

어려움 ~짧 J ( Unpredicτable Variable) 후註 1 7) 파악하고 있는

것이다.

사싶상 華命的 「 이 데쏠혹기 」 와 共運초義的 X명흥흉을 t엎據하늄 共

E흥it 융의 理;효B':J )없治A ( Ideologues-POliticians) 들과 이들의

補助홉휩들후서 이 들에게 봉사하는 찮術的. 文化的 知짧j협 l댐의 훌찢&동

§빙係는 어느 it쓸어l 서냐 발견윌 수 있는 것이다. 01 는 흔히 말

학늠 r Red J 와 r ExpertJ I펌의 幕麗볍係로서 일만적~i료 보아

t+옮IJ ~JV(; ~없 ( System Building) 의 형않 g형갈 극북한 共&~權은 休

댄U 管뀔훌 ( System Management) 期로 접 어 늪연셔 차츰 政治8잉 忠誠

心을 앞세우는 ;호뾰의 5옳調에서 흉1-'멈技術的 能力을 童:£몽하는 웰門

注으l 짧待方向~~응 뚫化된약고 수장되고 있다. 이는 太쩌짧-의

훨b 員 ( Great Mobiliza;;ion ) p훌期에 있어서.는 政治的 立:場 ( 흉않 )

이 우선젝 o 후 考慮되는데 만하여 相쳐的 꽃定期으l 경우 요히려

웰門的 能力이 풍용求판마는 所論과 意味上 -致되늠 초張~로서

뿌共의 경우 이러 한 論짧는 대략 필벌한 것 o 혹 짧‘定되고 있다·

그러냐 。l 릎바 Ezra F. VOgel의 r )없治化된 官條休制 J

註 17: B.Schwart~.Op.' Cit' •• P.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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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Pol~τlclzed Bureaucracy ) 의 않훌*안 共摩主義的 動員l않權의

경 우 r 兌'f:E J과 r렐門法l뿜으l 相화없 比童I웹題가 아닌 F피者 I웰의

직접적안 경훌麗間題가 遠흉료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r I않治住 짧

UL: J ( NPOli t 10 s Take Command서 의 앓則이 適用윌 것 입윤 울동

이다.

共連조꿇的 훨b흉 i없1늄의 경우 一股的~.!료 f홉의 &且澈등훌鏡냐 公安총

務 ( Parτy Organizational and Public Sdcurity vVork) 에 송사

하는 官짧類·型운 우선 」후門的 能力부다 i없治的 信1£0J 머 확홍조엉되

역 하라서 :t±융階l옳上 혔짧좁 내지 뚫民出身。l 아녀 연 안된닥 •

또한 이러 한 꿇싫릎 워하여는 또한 定짧의 륨휩等갚X育쏠 꼭 」셜J1.-.!같

학늠 것 이 아니 무후 흔히 。l 둘 훨員둘응 低級으l 文化水깅흙 을 示짧

하게 판닥. 이에 만하여 홉폼으1 "훈門技짜 내지 經宮쉴理당g1.J을

.fL쿠하는 웰門흠 i셨서행으l 정 우 울 7r피 하게 一!liX 8:J 知a~ 龍力과 합께

좋門찮術的 ii쉽블늪 ;살요혹 하.E..~ 完1초이냐 t±육{첼 j협 Et:1 벼身成分

보다는 定짧의 뜯필等갚文협;을 k룡修얀 높은 文化水準의 /샌찌j료 充흉되

늠 것 이 當例。l 닥. Vogel 윤 특히 r Re ,- J와 r Expert J 뼈의

벼身成分的 i扁 줍에 주의 하여 r I없퍼 Et:1 進짧 과 읍댈l3"g 官應i않짧 I며 ~1

h台드EO성 分化 J ( Embronic Dlfferem;iation 벼tween -che Polit-

ical and 'the Ration~l Bureaucratic Careers) 플 강촉하고

託 18)
있다.

사쉴상 뿌共의 경우 1958 - 59 年「태의 大￠짧進 j뚫 g피읍 계기로 죠t융

±義 建設에 있어서 렐門家플이 차지 하는 펄훌훌숍에 관해 知천렀음

어I.£. 불쿠하고 j않治的 f짧注에 있어 未及한 이을 뭘門행 官健뜰

註 18: Ezra F.Vogel••Politicized Bureaucracy:Communist china

in II‘red W.Riggs(ed).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

ration.Duke University Press(1970). p.SS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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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합하는 숲 r안텔리 j 階휩에 대 한 j많治 指專I륨의 不潤윤 매 우 ·

것닥. 이 aJ t 960 年代 初아래 毛澤果윤 계속 中共의 『 안웰릭 갯l

작 j 들의 「옐리도j 板않과 官鷹的 行題릎 kl} 냥하며 이플 中共

:t±융의 g홉&흥g성 需훌쪽에 j훨rc:;하A] 웃하는 그들의 敎育制度 자체의

짜뼈아라고 보었다. 즉

[ 그래 서 냐늠 당신숱이 뿌 i족l의 致좁퍼U度에 홉↑言 윷 하지 않도휴

훌훌告한다. 이 를 좋윤 制度혹 생각하멜 흔엘이아. 생흩端g성안 改華

윤 않읍 사합플이 反화할 것임 ~j료 곰난하다. 일반적~혹 말해

서 13i術올 속헬攻하는 경우에는 。l 둘이 그런데로 홍.없와 접촉하거I

되무혹 을훈 냐윤 펀。l 마. 그러냐 科쏠者，純햄科字者플으l 경우

困鍵하아. 그러냐 이둘도 A文科쏟 方面율 헬攻하는 것보약는

‘ 낯다. 왜냐아연 文字윤 現형후 부태 완전허 遊雖되어 있.iZ.

a훌9!냐 哲쏠， Ii홉뽑좋 둥윤 등올%증즐 論짧하늠 것 과는 爛園하4J

r I회民字훌에 서 大字에 이 르기 까지 16. 7 年 내 지 20 年이 걸리

냐 이 期 f벼中 닥섯 가지 。l 상의 곡식 을 폴 71 회도 없율 뿔 Or
녀라 혔행者가 어떻게 일학는AI ， 혈夫가 어떻게 播據을 하는지，

뼈Ao] 어 떻 게 장사을 하는지 알 도려 가 없다 • ~ 좋필期l웰

웅안 좋生들윤 健廣tlt저 잃기가 알수닥 」 註 19)

이릎바 非現쫓的이고 『앨리도j 쭉成式언 훌曲된 敎育方法과

얘기서 輩버된 r 안멜라겐차 j 에 대한 不信윤 우엇보다 文化華命

을 계기로 그 휩j的안 鷹出홉期플 찾않다. 불흔 文化華命뉘 직

註 19 : Martin 표. Whyte , ’Redπ • s -Exper℃ - Pekinga

Changing DO~icy’‘ in Prob~ems of Communism

(No :v .-Dec. 1972) P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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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척인 目穩는 知짧A 階l델 보다늠 훼少奇를 위시한 옳 홈ill:幹部

에 있었느냐 옳U 및 그 -~가 非쫓밟的 敎育을 밭윤 知戰A들을

J5;{ p흉決定에 홍흘시키므.후써 이들을 Al 냐~l 게 'lit待해옴 l않策的 失手

을 鷹鐵하려는 意味도. 강하게 內包되어 있었닥.

文化華命 결&홈 경홉命드E~1則의 『 안렐라겐착 j 에 대 한 辛練딴 批뻔l

을 集約하연 닥음과 갈다· 註 20 )

(꾀 知藏A 및 녁똥門家들윤 多棒한 組澈속에서 意思決定에 지나친

뚫짚훌11을 짧便한다. ( 工場， 冊究l차. J많治짧없， 풀홉둥 )

그글응 그들의 :ffll位즐 보호하기 위 학여 자신들의 특수한 웰門뽑율

이용하고 f호術的 決定을 X벌려한마.

않)~議/κ즐윤 安뽕精子型쩔論家외 '11:向。l 짙 고 οl 는 쫓|청후 우

ε~ iJ，훌騙되며 A聚~~같 부터 뼈홉된닥. 이들윤 그슬워 f회뼈:없況이

냐 부하들록 쑤터 얘우기 북냐는 랬科홉냐 外홈에 지냐~l 게 의좀

한닥. 이들윤 자신과 연관되는 송윤 테마에 A] 냐진 뽑心을 뚫明

하고 첼율없 1때1直 보다늠 個 Aff9 혔홉에 관계되늠 둠제에안 園l心

을 表뱃딴닥. °1 즐윤 大꼈과 접촉이 켜우무혹 그습이 내한 決定응

太댔의 不u협과 不똥한 成果을 맺어낸약.

@ 知誠A들윤 「 옐려 도」 然하고 그늪의 휠II練과 」하門注 혜 눈어l

그둘이 特珠取짧을 낳고 特權을 누리 71 을 원 한다 • ill종짧 ( Career)

에 A]냐 ~l 게 집착하고 송쓰늠 날을 t콤避하고 安젊한 없市環境만을

추주딴마.

@ ~셔행A의 수가 녀우 않나 • 대 부둠의 itll績들윤 。l 둘 知짧A

中 -部안을 써 도 되며 용흉金의 大部分의 知戰A어l 게는 低水準의

註 20 : Ibid. P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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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행業에 .!!닥 필요한 課題즐 맡져야 한다.

이러한 反知뱉 웰鼓의 根i즙에는 毛澤東의 f£.퓨~즙 J (Populi

sm) a성 업想과 購뽑되고 싫읍은 自 明하약. r r맑스」는 r 표후레
타리아」 속에서 자신융 폴흔 숲 A類플 救협활 r이스라옐 」 民

뚫을 딸견랬음에 안해 뿌 i회의 합夫의 아들 극을뿔東윤 .::z.둘 속에 서

民짧 그 自休 - Das Yolk Ala 8olohes-들 찾았다 」 따라써 그

는 f 요투가 얄아야 할것은 흉iE 한 英雄윤 大聚이라는 점이며 우

려들 자신윤 이에 III 해 I햄笑말아 PI-땅랄 정도로 어리석윤 存a:

들이아 j 註 2 1) 라고 강죠하며 A댔들 솜에서 요듣 i않治rt:J 正해tE

외 tl었아즐 찾 o 려 썼닥 •

文化華命&흩 f ‘u 댈려겐차」슬음 『새로운 敵 J~혹 까지 딪F鍵도}

었 o 맥 이들윤 예 의없 이 太꼈批쉰l으l 審￥u을 밭아야 혔다. Ross

Terrillol 中共해{볍울 첼줍혜 中 l회科￥ 「아차데 °1 J 院長윤 文化

華命뀔끓 自然科풍系統의 M究所는 活행올 계속댔 o 냐 A文，1±육系

統의 M究는 사실상 A類字을 陰外하고는 停J뇨:fk鼠에 있었닥고

述擾었약 한다략22)

文化짧命이 터지자 各鍾I웹題에 관한 字뽑 ( study Class) 이

盛行되 었고 값多만 1웹짧#가 幹해縮，j-. i휠훨b을 멜려 r 인텔리 겐 ~F J

릎 減等시키거냐 깐흑 t>1 즐울 手그:했행者로 휩짧시겼다. 輪픔g에홉

小으l 정 도가 -짧에 으l 하연 40 - 50 %에 훌렸다. 특허 1968 年

에 이르러 이릎바 r 5.4 幹部字夜」가 全댈l的￡로 꿇立되고 知購

A파 行政官燈들응 뚫場혔헬과 i많治字뽑을 위해 多越한 期 I벼동안

註 21 ‘ : Oeurres Choiaies de Mao Tae-tung, Peking 1962 ,
Bd.IV , 8.254

%£22 ~ Martin K. Whyte. OPt Cit. , P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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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꿋을 훌'!.i f웹하게끔 되겼마. 이들윤 歲村大聚과의 접촉을 흥해 r 엘

리 도」 意짧윷 월홉하도옥 홉펼혔다 • 그러 냐 初期에는 2 - 3年올

겨l 솜했언 좋뿔期 I행도 近年에 들어 &個A~ 短쩌홉되었닥.

文化華命俊 !Eo한 sf素 毛浦;흠으.J .:E짧에 하라 款育制度는 ~i;f(되어

初等·뿌等 敎育의 短鎬이 실현되었고 高等致育을 밭기 션에 最少

뼈 2 年I렵 혔빼이냐 혹호흉￥휠II練올 짧條케 되는둥 制度改훨의 폭.윤

제법 넓 었닥. 이은바 『 非知注的 知짧A J ( Non - intellectual

In뼈llectuals ) 의 創벼율 풍하역 知購A와 r 엘릭 도 j 意짧윷

경F용하고 諸盤 흉門的 .~꺼[El성 決f료에 없 어 야 흩의 狼走풀 악기

위한 짧置는 文化華命의 쫓짧을 위랐·짧훌훌로서 맏아률여 졌마활껑)

. 文化華命외 물결이 거쳐강 후 뿌共확 없治 f홉導 j홉운 셔서혀 反知

짧A 홉헤춤의 고뻐|을 놓추기 , 시 작하였다. 現빼횡에셔 물려1.f꺼1.f 9양

等 한 빼 1立혹 쫓져 갔던 知행/\。i 냐 훌門官鷹외 太혜3分윤 쩌l 자려 릎

되 찾게 되 었고 점 차켜 4후 共훌훌에 入;힘도 許쪽되고 있다 • 그러

냐 。l 러한 知짧A어l 대딴 蠻Jl J멍좋도. 이은바 흉術的 r 안델려겐차」

줄 에 꺼l 능 보약 l발려 X웰用되늠뎌l 안해 乎素부터 심 각한 쩔;힐없

결함율 지적밭아온 創造8성 r 안댈라겐각」둘에게는 그 j웰用速慶가

훨씬 느린 樣相。I 닥.

文化훨命쓸 흥해서 毛 i뿔束의 知짧/κ i;f( i즙i!&~흉이 그간 어느 정도

쫓었뿔을 거눴는Al 는 짧혈하고라도 짧論的..2. i료 쏠빼 뿌共의 경우

r Red J와 r Expert J t벼으l 짧張解決問題후는 아직도 J 실 o}-려 7t

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역 마맘 j않治的 安定이 계속되는 한 훌

門家型 知的 r 엘리 도 j 외 i없治權力에 외 ￡훌jfj，윤 껴l 속 윌 것 이아 •

註 23 = Ib1d. , P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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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살상 헬재 中共에는 r 別個워 階j휩무로서 知講Aol 뼈存하고 最

近의 敵~에도 불주하고 太聚둘에 III 해 엄청난 高11L;빼을 훌有하고

있는 것이닥 j

이렇게 올 해 中共에 있어서의 知짧/κ의 位할란 i않治指導#系의

1뼈i直定向의 쪼化에 의해서 결정석안 영향을 받고 있씀이 영뼈 하

다. 百花펼혈b 벽 i뭘의 예록 보아 이슬어l 의단 J없 r읍 B깅 뚫짧의 鷹

벼可能뾰윤 있 o 되 이는 一橫의 n중存力.2..1료 01 해할 수 밖에 없무

역 j없治 B성 훌훌짧가 외부혹 表벼되는 경우도 #옮1JP3에서 렐門的 提

威에 으l 해 챔1it빽을 ￡브필 하고 있는 fInsider J에 기대 할 수

있 을뿔 反#制的 r Outsider J 에 으l 딴 休制에 다{ 한 .iE面처決윤

생각하71 어려 운 쫓댐。l 다. 이는 특히 中共의 경우 共뚫化 。l 후

극도의 검펴짧i않〉흩 o 로 ‘난해 外末l얄$湖에 섭량 기회가 별로 없었울

뿐 더 라 創追IB 知佳文化 내 지 :;;g;mJt1~요J t즙뼈。l 닙l 교석 약하

마는 I웹훨쩌도 작용하고 있다.

反知1호的 뼈治챔IF.에 있어 어느 놨逢i궐家에도 쉬지지 않플 뿌

共으l 경우 요허려 宗敎에 관하여늠~;l토年에 뜰어 (文뭘쐐을 제외

하연 } III 교적 相)숍 H성 ，띤度플 보 ul 고 있씀이 휴싱적이마. 이는

우엇보약 宗앓의 i쩍末에 관해 中흙으J 1읍펼 l혈이 극히 첼짧a성안

g흥望을· 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척￡로 宗敎에 대해 야교켜 여슈

있는 태도을 표현되는 것이나. π} 라서 이는 宗행에 대해 悲짧

B양 짧월중훨講에 사로 잡혀있늠 소련에 III 해 좋윤 화照을 보이고

있다.

뿌共에 쳐어서늠 찮~ll연.2.. 1웅 쏠 (혜 制E훌£8 宗敎 ( Ins "t i "tu~i 0-

nal Religion) 가 사실상 손재하지 않았￡며 C.K.Yang 이 강조

하듯이 거기에는 I 宗敎生活을 支벼하고 世倚的 II육活행을 f릅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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註 24)
하는 東權化완 司奈購制if- 없었다 J 짜라서 中랩이 共盧옳의

掌中에 들어 갔 블 해 야 에 행抗하는 土看8성 宗敎옮Ul훌는 거.9.1 11隱향

얀한 것이 없었다. 그냐마 組澈的 o 로 어느정도 합格이라도 갖춘? 宗敎的 勢

力으후는 몇몇 「프로테스단트 」系합과 天효鼓정도。l 었~o:t 그나마 값的으로 보잘

것 없었다. 文化 g성 o 로 中많1±육으l 範域을 넙어선 地域언 「타

벨 」 이1f F성청古어I Lamanism 이나‘ 親짧 地方의 Is~am혔둥윤 制度

f:B 宗致j료서 그 f즐鏡을 굴혀 왔」느냐 。l 쩌 中 l회첼육의 경 우 ￥u

뽕랬닥.

뿌 l뀔 共運兌응 5ξ敎뜰 춘가지 짧쩌에서 뼈맺하고 있아. 즉 그

라냐는 宗敎의 갚융的 根本에 관딴 것 °1 고 도 하냐는 宗效의

@휠 i행fI9 뺑+에 관한 것 이 다 • 우선 그들응 宗쳤으1 1±용떠 뿐al

( Socia~ Roots of Re~igion ) 운 ~참級 I~녕줌」Lj료 보고 宗쩔는

훨命f:B r 어l 너지 j 블 拍 i올시 키 71 위 한 拖팍Rp합緣의 武홉읍후 보고 있

마 • 마}라서 착취 계 굽 ( 封建領::t， 土l칩 [ 부루쇼아 J , 며歐 植옵::t흥청으l

走狗} 응。l 흉消되며 宗쳤 도한 그 根2ε이 허물어 지늠 것4혹

이 해 만나. 또한 그을음 宗앓의- 짧誠H안 뿐리 ( Cognitive Roots

。 f Re~iglon ) 플 극도의 흉困과 緣@좋u'9 後進에 서 또 目然고}

t±융을 이끄늠‘ 혔力을 이해하고 :fiE服하는 데 대한 AI펴의 失없

속에서 찾는닥. 하라서 中共뀔局윤 AI벼의 챔t1I:가 增옳되고 科

字的， ft옳檢的 ，옆i증가 -행化 되늠 경우 宗랬로 량하는 認혜a9

흉양흉찢가 서서히 자취들 감줄것우후 ￥u斷하고 있는 것이닥.

딱라서 中共으I :克路線윤 宗찮의 일훨滅j응 향하는 道提을 不可避한

自천a성 趙勢로 받아 둡이고 이에 대한 意講 8성 園률을 不得己한

註 24 -: Renase~aer W. Lee lV. ·Op.C1·t' t P.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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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외에늠 피하려는 立場인 것이다. 그들윤 공공연히 [敎宗的

影짧力은 웬 착 척 뜨로 級휩i되 었다 j 고 주장하며 짧金 宗짧勢力과는

새로운 中 l뀔建設을 워하여 합께 협력향 수 있고 이는 「敵쳐a9

牙 I좁 .:.1 가본적￡로 非뺑화的 牙f윌 o 후 휩化」하늠 경향이라고 설영

하고 있마 • 딱라서 뿌共뀔局윤 反帝 i굳l主꿇. 젤 i꿀J£옳，t±융主꿇풍의

i뀔융밑에 宗짧쩔力파의 共通B'~，l Jt.lC t台的 궁훌표훌을 강촉하역 무엇보약

迷信과 [츠jJlj 51-에 Islam效，-fk첼 및 월￡￥좋敎에 대해서 늠 어느 정

도 公的 寬容을 버l 풀고 있는 것이다. 즉 이들응 宗敎라는 처

짧自#어l 대얀 량~£E음 가숭한 한 피하고 다만 施力을 t료避하는

信者들에 게 만 個別 EB인 11W짧릎 가하는 것 이 마 .註 25)

中共 j않治 f<f>:떼으l 훨 知談A)않뚫고} 宗孩i않혔을 ~1 교할 혜 뿌

共의 文化l핏策의 i회싫블 엇 볼 수 있무너

CD)링{읍的 j 혜휩용즐 앓起하지 않고 그 뼈표能力이 끓 5훌안 3t化;훌

벼으l 存"2:.응 룹성定하역

(깡 가능한딴 이들 if융主義 建끊에 때員하되

(꽃 했力f뿌뚫을 위 한 챙쫓B성안 企띠가 있는 경우 이는 단호히

統制하역

@)따治的 危짧냐 激빼期에 있어서는 이에게 責1£을 휩짜， 이릎

뼈罪후무후 利用 하는 방법 을 취 하는 것 이냐.

α}라서 뿌共으l 경우 소련이냐 東歐에서 불 수 있는 創造的 知짧

A의 r Ou "tsider J혹서 으1 {;$:制批뻔l이 냐 이 러 한 필때의 批散운 기

대 하기 어 렵 고 헨재로는 혼門的 官應「 엘리 도 j 의 t±율~1t 1행能어l

안 기에할 수 있을 뿔이닥.

註 25 :. Ibid 0 , P. 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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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. 西 歐

西~의 밝스j 主議홈늠 크게 두 部짧혹 냐눌 수 있다. 우선

그 한 줄기는 緣聯의 共훌흥政第에 흘從을 얼삼는 追從型 쏠짧~

「맑시스투 j 이고 다릎 줄기는 西歐뼈 知性文化에 기초를 둔 「맑쇠

主義 哲얻품者들야다.

前좀가 60 年代 後半에 이르기까지 例外的인 경우릎 除外하고늠

짧聯으l 宗主8인 指令에 承Ell해 봤음에 만하여 後후중들의 경 우 이 마

50 年代 後半， 60 年代 初期플 거 ~l 면서 蘇聯 및 東~의 官製B깅

「 맑스 」 主鎬에 x1한 抽輪을 시 작하였다. 그 劇 H깅안 쩔j의 하냐가

1964年 8 月 Togliatti에 의한 이릎바 r Jal ta-MemorSndun J

이닥. 그늠 이플 通하여 「스탈린 j 主義의 克服을 호소하고 「뿔

內外에서 ’文化빠， 훌術해， 政治8연 諸짧域에 있어서 意息와 討論의 自

由가 保}휠될 수 있는 …「 레닌 j 主짧빠 規輯우혹의 i흉짧 { die Ruck-

kebr zu dan lenistisoben Normen } J을 주장혔다 •

그러 나 이 후 때歐의 「 맑스 j 主義의 새 로운 趙헬는 닝l 단 「 레 닌 」

主義떼 짧範으l 再認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뛰어 념어 一種의

「 맑시 즘 j 의 빼 「 헤 난 j 化 J { Entleninisierung J. er Marxiamua'}

j합흩W~~ 까지 벤져갔다. 즉 「요스투리아j 의 代表的 「맑스 j 主議

줍안 Franz Marek응 「生꿇力과 生꿇關係에 처한 「맑스」主짧的

F양 a호fξ은 이 oj 資本主義 社율에서는 fii，C動하지 웃하고 있다 j 고 說‘破

하며 , r生꿇力의 社융B연 性格파 生童手段의 私的 所有 f벼의 失銀化펀

牙f좁은 社융主흥청빠 寧命을 結果하지 뭇한마. 요히려 經힘뼈.E..~료 보

마 찰훨훨판 美띨 • 英 l좋J • 西獨둥의 경 우， 華命쩌 社융主義는 보잘것 없

는 形휩에 놓여 있다」고 밝였다. 그는 한걸음 뎌 냐아가서 社융

主歲는 우리너l 들 냐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가 獲得한 威存의 훨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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取物 , 즉 現‘存하는 自由라는 빼{홉에 새록운 附加a':J i뼈{直를 約束할

혜안 매력적인 目標로서 쳤풍援펄 수 있다. . .•.‘·練言하연 우리는

훌옳씁主행H영 4평행t. 多兌fWj외 尊量과 政생훌쪼홉의 可能性을 政治B깅 信

朱로 삼고 있닥註 26) J 학는 뼈格a깅인 짧言을 서슴치 않고 있마.

도한 이 태리 의 f읍꽉흙a:J 갖훗E료.=t.~짧좁인 Cesare Luporiani 敎援능

[ 냐늠 多흉한 뾰:씁을 標;않하나 , 政治H잉 @土씁a':J 課題외 解決을 위

하여 協力향 뜻이 있는 集E죄들의 흉正한 自 由 란 政샘와 野홉『벼의

註 27)
辯짧法떠 댐입係을 i월해 서 안 具m될 수 있 τr쓸 確{릅한다 j

述題 합무로써 • a꾀했챔力의 짧필품혹서 의 「 허l 난 j 主義며 政호짧念의

철없둡 꾀하였마.

더우껴 이태리 共塵호 ( KPI ) 응 「 프로레타려아 j 후命 켜 政쐐을

많存매 市民댈l家內에 서 의 섰g~~ ;따追덩$(1휴을 i당求하늠 ~~파 o 록 바

그F었고 둬풋게냐마 「프랑스」共뚫쩌( KPF )은 1965年 옮決歲릎

j별하여 rp佳一政兌으l 存iE가 資本主義가 社쓸主뚫혹 移輔하기 위한

必然떠 前提 j 라는 「스타란」에 의해 주장 되어온 論룹에 J3[~하

는 훌훌꿇로 커h짧랬다 •

지 금까지 홉후聯 췄훌흉;훨이 標신흉하는 政治路線파 官없ff';J r이 데올로
기 」에 i엽從만을 일삼먼 t1B 1없으l 代꿇뭔 共建主義者들이나 흉의 公

式IY'J안 決짧가 이렇둥 상흙然혀 民초rt강 짧융主행와 多兌휩j에 대한

그들의 確信을 높영히 했다늠 것윤 -元 fl~ 안 [맑스 j 解析에 웰촬

하넌 이들로서늠 커닥란 異썽이 아닐 수 없다.

註 26 : Frana Marek.Philosophie der Weltrevolution.Wien

1966.0.109.

註 27 : Dirkussionsbeitrag in:Christentum und Marxismu~-

heuie. Wien. 1966 , s.23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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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nold Ku!iZil 늠 西®\ 共逢主義의 이 러 한 左옳 재土씁主議化 {협向

을 指퍼해서 「西歐 共庫主꿇의 파~4슷民主主찮#制에의 自 E編入 j 註28)

( Selbst~ingliederung ~e8Westeuropaisoh딩n Ko :nn::ζnigmus in

das System der Ia rlame끄tarisoben Demokratie ) 現象이 라 웃을

박고 있다. 이늠 이며 50 年代의 Herbert Marouse의 予言을

「말시즙」의 自由化퍼챙운 평洲|의 代表fB인 知性샘

뽑허는 Ernst Bloch 의 多홉한 作品f73容이나

確찮、하늠 方向의 現‘정R~1t이 니 marcuse 는 그의 代表作인 「 쏘에l옐

맙시즘j 셔 社쓸뿔j 에서 ·r 소련領域밖에 있늠 共꿇갱들윤 - 흑시

늠 그 內部어l 있어서도 멀지않늠 장래에 傳統的안 社용民主主義

政월의 n않承者로 바뀔 可能性이 充分하다 j 註 29)고 展望한 바 있는

것이다.

이러한 西歐

「 맑시스투」로

Garaudy.Altbusser;Lefebre.Ernst Fisoher ,Lornbardoradioe 둥

有짧한 「맑시스투j 의 主張속에서 보다 明白히 表dl되늠데 이들은

모두가 「 맑시즙 j 의 뼈 終未論化와 뼈神굶化 碩向 J ( Tendenz

zur Entesohatologisierung und Entmythologis~eru끄 g ) 에

훨을 E쏠뭘하며 특히 ’? 홉理$]. 훗存8깅 내 A] 늠 社슐$] 間題등 그간

「쏘 loll 캘 j 式 官製B잉 「이데올후기 j 가 소홀히 렀던 雜흉업에 짧했하

는 용당창혹를 보이기 시 작한 것이다.

持히 1968年의 짧聯軍의 「 책 쿄 j 좁L入휠態는 知;웰있는 知性때

註 28 : Arnold Klinzli ,RMarxismus im Wandel ’, in Neues

F’。 rum (Wieu Oktober 1967), 709.

註 29 : Herbert Marouse.Dio g8sellschaftslehre des Sπ꾀 et

ischan Marxismus. Neuwied 1964. s.2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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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맑시 스특 」 의 붐노슬 자극하.였고 이 늠 Ernst Fischer 둥 옳名한

「 맑시 스특 」 을의 兌빼退까지 빚 어 냈다 • 깅효 i횡 「 맑시 스특 ] 들의 思

想B강 정化늠 륙히 인접 한 束i없 知性들의 現쫓짧홉행에 큰 뺑j햄과

活力을 불어 넣었닥.

V. 행 歐

知 a빼社육r협의 巨 fii 인 max Scheler늠 「 맑시 즙 」 을 「 下 j협階敏 j

의 予듬씁웹 「 이 데올로기 J ( Messianische Ideologic der Un생t

Klasse ) 혹서 定꿇하고 이늠 上I좁關값의 「 現tE熱視 J ( Seins

Be tra ch tung) 1t"t{向파 훨김재되늠 「 未來縣II!見 J ( Werdens -B tt'acbt-

ung) 1때向을 그 持i흥~~혹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마 ·註 30) 이늠

#흐命뻐 했짧‘if;.과 保守g깅 j챔편主꿇떼의 P?ii&'kfl인 x1立에 대 한 社윤좋

R전 定행j료서 , 朱l횟의 一般il'g M: i兄을 til보照할 때 r맑스 j 조露늠 共

찮뿔이 ￥홉座에 ..2.은 후 下j휩 l)i홉級의 「 이 뎌H놓후기 J ie. 부터 접 차

r새로운 上I휩階敬의 「 이 데올후기 J J ( Ide 0 log ie 의'.iner neu~n

1I 0berklasse’ ) 로 변모해 웠음을 否짧할 수 없다. ‘화라서 ~l 논

f 맑스」주의의 숍뚫法떠인 「未來폈 ffi얹 j 의 1월向이 保守1'8안 「행.ff

熟 j뻐」 의 뼈向느혹 귀 바뀌 는 j팩提 o 혹 이해 -얄 수 있늠 것 이다.

그러 나 1956 年 짧聯의 「 스탈린 」 格下릎 계 기 혹 「 맑스 • 레 닌 」 主

찮에 화한 ￡흠신펌 8잉 解析*혈이 허 울어지자， 휩歐의 知1'11'8 r맑시 스투 」

둡은 上j협밟級의 「 이 데쏠로기 」 록 않굶j된 ri설!HI된 意짧 J ( fals-

註 30: Max Scheler, Die Wissensformen und die 03sellschaft.

Be r n. 1962 , s. 17 2 f f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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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
。 hes Be￦uBtsein ) 에 화抗하여 「 맑스 j 主義 本然의 立場에 서 理

念批힘j을 敢行하기 시작하였마. 이들 前何的 知性들은 또한 여기셔

한결읍 발전하여 「 맑스 j 自身이 벽代에 보지 뭇했거냐 혹운 그당시

提월되지. 않았던 諸般 鍵題에 훨한 解答을 求하늠 問題에 까지 關

心을 榮注하기에 이르렀다.

이렇듯 [맑시즘」의 「스탈린 j 的 獨古解析에 처抗하늠 東歐의 이른

바 多中心化 ( Polycentric) 運動은 r폴랜드 」 에 서 시 작하여 「 항 7}

라 J • r 젝쿄 j 특허 r 유고j에서 그 閒花現象이 뚜렷해졌다. 이러한

東歐의 [이데올으71 J 的 解永윤 近世의 걷흥옳主義運E했에 比險펼 수

있는 一種의 「 란스 j 主義의 「 루너l 상 스 j 로써 이 는 III 단 Georg

Lukacs 가 主張하는 f맑쉰로의 復歸 ( Zuruck Ju Marx) 가 그

텀훨가 아니라 「맑스와 함께 맑스를 超克하는 J ( Mi t Marx u.ber

Marx hinaus ) 改薰的 意、味가 輝하게 含홉된다. 이는 「 스탈린 j

호돼下에 쓰라런 經廳과 社융主뚫 훨展에 대 한 失;훤에 짜른 知性

H낀 反抗효誠의 용홍展的 表現 o 로서 , 이 들 「 맑샤스트 j 的 혐髮主義者

들은 다음파 같은 i해題플 뚫誠하기에 이릎 것이다.

階級을 超越하는 ( Klassentran연 z Cl ndellt ) 倫理的이 며 根本的

인 問超가 存在한닥. 즉 社씁主義下에서도 A固j陳싸( Entfre끄dung)

들 經핑하게 되 역 二L 또力은 自 由로운 天固의 約束우로는 짧減될

수 없￡며 또한 「맑스」 自身에게서도 助言을 얻기 힘들다. 官

썰的 r 맑시즘 j 에 內:fE해 있는 출曲펀 意識은 그 自#로i서 이러한

An벼願外의 훌훌因이 되며， 科字H성， 技術的 용횡展운 趣外의 새로운 形혔

로서 이 는 「 맑 스 j 울代의 中心 「 테 마 j 였 먼 혔動의 趣外 ( Ent-fr-

e mdung der Arbe it) 보다 더 重또메이다 j 註 3 1)

註 31 : Arnold Kunzli. ap.cif. s. 7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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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 맑스 j 가 共훌호 효言에서 붐명히 r ·1뼈뼈A의 自 由 j료운 짧展 j

이 「萬A으| 自由후운 행展 j 의 前提엄을 公言·하였A냐 個AS인 A

格의 갖옷흩료~義E8 目짧i원求 過提에서 우참히 擺姓되었 o 며 이는 특

히 「스탈린 j 빠 째載속에서 더욱 深化되었다. 이에 대항하늠

「 휴메니즘 j 쩌 社융主흥흉 趣動운 그 非 「 스탈린 J a깅 解析에 力쩌을

두어 多元E8 r맑스 」 解析의 숲#릎 繼챔하는 微念」ζ혹 「 에l 요 맑

시즘 J .( Neo Marxi sm ) ~혹 불려운다. 이러한 哲좋的 쌀華의 몇

가지 계기을 살펴보연

CD 1948 年 f 유고슬라~]아 j 가 「폼율포츰 J.운 Ma l용하고 反끓路

線을 걷게 된데서 始뼈하늠 共E칠홉월의 jji\(治E8 多中心化와 득히

1956 年의 「 스탄럼 j 格下짧勳에서 M] 총되는 官좋 H잉 f 맑시즘 j 의

退빼짧짧 反緣R잉 「 民族共훌主範 J .j볍向과

(칠 「 맑스 」 가 1844 年 「빡리 J t:命 執뿔한 「 經}쳐풍파 哲좋 」

에 관한 「 빠리 手橋 j 의 公뀐J ( 束쐐 1955 )

@ r젊 응 맑스 J ( Junge Marx) 빼究의 1f:.騙 Luckac 으1 f~正

主義와 Erioh Framn.Herbert Marcuse 웅 짧成社융主끓#휩j의 全面

否定을 서슴치 않늠 西歐의 r 너I~ 맑시스특 j 의 影웰， J.P.

Sar tre둥의 멜歐뼈 훗存主義와 r카돌릭 j 左派의 r 퍼].，르폭날리 즘 」

註 32)
(Personalism) 둥￡혹 E용웹할 수 있닥.

이 든바 「 너l 요 • 맑시즙 」 의 몇가지 特徵빠인 햄fTlID을 抽出하여 보

면 이 늠 우선 Af벼;털誠의 ~~性의 홉삼誠이 라늠 찌linn에 서 考察할

수 있다. 일쩌기 社융主義R깅 r휴메니즘 j 의 先 U뿔이 었던 G.Lukac

註 32 : 申一澈， 녀l 오 • 맑시즘 과 fA閒 j 의 問題， 知뾰 ( 1971 年

11 月 ) , p. 1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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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훨級關춤 J (Geschichts und klassen代表作『歷史와그의1923 옮는

7 • I(j;:'"主f*性을能획b的An버意~、의g홉題되는R똥史속에서beWUBtseiU ), 에서

r 土台 j 로서의 主f*意誠이存在보다「표로레타리아』의客觀的，섬슐的하고

r 反映r 레난」王義의fit ft，된펌.£.혹써i옮륨플된다는原鼓力이f찮史.의

그의버렸다.:술言해( γe r din g 1 i c h k e it ), 라고物家f~論」을

「 맑시 스부」때￡聯型거쳐연서1950 ， 60 年代릎}比뛰U저둡피명은끈기있는

거~W
O l=ltlt:l\主#性/\댐1의의한n옮i0J1!껍에官쏟 g섣l켠뚫境(JC定첩월 B깅 안의들

훨J찾았다.계기블再評1뼈의An피意옮씨의願外된xi!抗하으로써어l

根底어1 는

차지

효효펴의

比꿇을큰

反 f 스탈린 j 主義

命題가哲字f8

知性들의

回復이라는

反抗fr;J

主#意짧으l

5흥w\의쫓上

At벼의

있다.고

二L무엇보다縮n냐는口뭉8강「 맑스 J 1뽑析의새로운東歐知얀E들의

「 휴메니스투 j 였던있다.
/ι

T_l;L
E찾아속에서둡의 fAr해陳外論 」

a월흥g하는人聞蘭外릎쩍3愁는知的안이들의대한맑스」어l「젊은

발전댔다.批웹IJ.£.로처한훌X총主뚫， 호官/떠主義에「스탈런 j 떠

「폴랜드 j 의
>l 33_ 。

격~걷-π~강렬히가장불걸이「훈에니즘 j 의社율조홍핏

없좋熾밑에反「스탈린」主義의1954 年에이마知 ii뻐A들응젊윤

‘~.l:.연; 。

“:1‘~~~自田回짧의民圭초義8깅안들어요벨 j 을社율主등호「새혹운

첫「 녀l 요 • 맑시즘 j 의뾰s\의「보.브로스혹우 j 誌에 발표하므로써

註 33)
띄어졌다.

‘
共E료;힐 ( 統一췄행「쏠랜드」의우엇보다발걸읍이

--'5L 場에서公해그의Adam Schaff는f읍첼홉중중였닥1i뾰論 H성3효 l 의

있At셉願外가의한호官t망主義에硬 H:된「풀랜드」에도탈피하여

哲뚱 J ( F’ilosopbia Czel-fA험j외代表作인그의宜言하고。날

Q
‘

디

[彦正主義的立폐한「퓨메니즘 j 에社융초줬8년동하여。 vi eka ) 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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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Hj 홉삶을 폈다 • E.Fromm 파 T.P. Sartre 으l 影철을 받응 그는

램故빠 「 이 데쏠후기 j 에 執휩하무혹서 Af벼不在의 哲字~~록 짧化된

[ 맑스 j 主꿇으l 虛l역을 告뾰하며 그의 代表作中에 하나인 「 맑시 즘」

과 뼈A J ( . ?.farx :i amus . und menschli cha Individuum) 에 서 늠

官풍El';J r 맑시 즘 」 의 웠，림로 되 어 있늠 [ ↑벼AJ 의 i해융철을 휩풍~

命월i후 짧t딛하..!:..i료서 兌El';J 官11Jt jl?;.{治의 #At버化{없向을 攻짧렀다.

역시 「 좋랜드 」 의 反 「 스탈린 」 主꿇빠 i홈正主흡헬字혈인 Korakows

ki 능 이릎바 「左派 j 들도 「 스탈린 J~ 눴朱主짧에 대한 닙l 판유로써

cv 方;};젊매우혹늠 正就派의 ~i명字 8덩 「 루눌 j 을 향해 III 판혔고

@ 內짝뼈2.£.늠 짧용~fi;;빼을 自 然fi;;JiIj처 럼 닥루늠 史8강 ↓i佳%찌論의

g엎jE iii뿌좋~ it石 11:;챙‘옳 」 註 34)을 늘어 규단하며 「 숲때며 /κ 힘j解放j

을 부르짖 었다.

져:U~짜jtt들의 f 녀|요 • 밝시즘 j 펄찍의 가장 탱IJ~ 인 表tit윤 1969 年

[ 책쿄 」 의 내 표적 쩌j짧A늘의 손무혹 이 푸어진 「二千語 효言 」 이다.

이 늠 rr표라승IP-l 봅 jζl 永때化둡 析淑하는 創追~ 知뾰들의 1꿇命8강

福斗혹서 이는 「 社율초義ft;: ffilJ늠 A힘]며안 것 우록 안도늠 일이 자기

들의 目뼈이다 j 라고 宜言하고 룹論의 自田야 말혹 이을 위만 !0、銀

똥件이라고 배示혔닥. 二千語 효뜰作成의 主찮의 한사람안 K.Kosi-

k 는 「젝코 j 의 「휴메니즘j 떠 社육主짧의 대표적 A物로 그늠 束

歐을 뒤 덮윤 「 스달런 j 초談며 非A띠Ht의 I핀줬짜플 훨字~2.록 「 金뼈

R얀 훨作可휩읍性 J ( total manipulation) 의 며念A혹 규정 하고 이 러

한 뼈向을 행化시키 늠 a術~ 었]1'1의 1+系어| 대 향하역 1it뛰Ij~ , 主#

~ CR:1i:진을 1필해 1x쩌75能 it-i5X1化의 짧짧플 파괴 할 수 있늠 이 릎바

f 1f it효‘e:.~ 뼈ttJ 으l 回없쓸 王댔하고 있닥 • 註 35)

註 34 : 때짧홉 p. I 2 8 •

註 35 : 떠행휩 p. 133 f f
n
y
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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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너|요 • 맑스 j 초뚫의 批휩j의 화살윤 또한 옳의 훗錢g성 意志가 모，

듬 꿇쩔의훌樓이 된다고 보는 이릎바 「옮i*性 j 理論￡로 향한다.

兌V~性理짧윤 哲좋을 닝l 옷한 모든 知的 論춤의 最終6안 載決權운 *옴

에게 歸 j꿇되어야 한다늠 論理에 기초한 。l 릎바 r 1*휩j的 「맑스 j

主義 j 의 表뾰안 것 이 다 • 따라서 옮派性理論에 立빼한 옮의 意志늠

옛j外없이 r 표혹레타리아」의 이등을 빌려 正뀔化되고 敎송化되며 모

든 知B잉 活뺑은 政治(兌)의 待女로서 그 存在理由가 있을 뿔이다.

홉派性 理論에 대 한 가장 輝力한 制度e:J 反짧응 「유핀의 이 릎바

「 社융쩌 自 웰1*뻐UJ ( System der gesellsobaftlioben Selbstve-

rwal tung) 로서 이늠 上向해 意思形成 原Jlll을 홍하여 -Jt; d셀古#

굶Ij의 짧保IT에 「프로례타리아j 의 이릎A로 장行되늠 鴻載形式을

內 8강￡로 民主化， 自짧化하려는 努力의 表現‘이다. 살제로 r유고엠

경 우 l호l융 ( Skupsc b tina) 는 호파 行政府에 대해 품度의 自律性

을 유지하며 득히 이 나 라 홉有의 聯켜s f* j휩lj£.- 안하여 權力의 過度

한 뚫~化늠 그어느 정도 짧IJ細되고 있다.

持히 1966 年 10 월 兌밟童 o 로 안해 兌政治局은 안순한 執行짧關

A로서 中共갖員율의 決훨:릎 쫓施하늠 짧能만 부여 되 었고， 政治局

쫓員응 또한 이러한 行政府의 公職도 暴職웃하도록 規定되었마.

짜라서 호은 固家로 부터 分騙되고 그 햄造~ 民主化를 통하여

註:36 }
종전까지의 命令짧j짧에서 理;씁~ 指책홉흉쌓춰후로 그 意味가 바뀌 었다.

따라서 「 벨그라드 j 의 兌앓關紙 r Borba J릎 동하져 Nemanja

Markorio늠 「어떼한 兌滅構냐 政治指책흙者도 自灣f8 意思、形式過種

에서 具f*fl인 間흉§解決을 위한 어떤 見解을 가져야 할까릎 마릎

共흩흥초露홈에게 지 시 할 수 없다. 왜 냐하연 自 醫#힘l의 훗現‘을 동

註 36 : Arnold Kunzli. Ope cit•• pp... 711 "'-'7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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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우리늠 어떤 共庫主義홈도 兌H안 指示의 단순한 執行홈가 아니

라는 結論어l 뀔j達혔기 해둠이다. 共훌훌主義홈도 자기 머리로 思考하

는 4웰ll.fYil 政治fYil 1固性알 수 밤에 없는 것 이 닥 j 註，3 7) 라고 力詢하

기에 이릎 것이다. 그에 의하연 自웰的 j社융主흉늠 |회家뼈 社씁主

뚫의 *효~t초쩔홉첨에 X강한 否定 o 로서 二L 외 01 가 浮껏j되 는 것 이 닥 •

이 01 소개한 「 쏠캘도 j 의 Korakowski 의 「 知 H인 맑스호義 」 의

立場도 혔쩍ξ초흉흉8얀 兌~t主理짧의 否定에서 그- 鋼理의 웰쩌이 발견된

다 • 그에 의하연 「 어 느 「맑스l 解析이 「 맑스 j 主꿇的이 냐의 웹j定은

전척A로 -j빼R잉 方法 論R인 fjiJ提들 옳울팩!! J~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

며 홍월빠 ￥￥科의 호율올윷性울 강조한다 •

져홍歐의 . r녀1 -2.. • 밝시 좀 」 의 底뀔에 흐료늠 빼流늠 f 社율초홍청에 의

多隊한 걸 」 이 마. 측 성횡聯型 社융초훌흉略騙안이 組x1얻E을 띈것 이 아

니라 「 自 i호II행빼」의 꽃슨윌性을 안정해야 한다는 의마로써 民族主義ff，J

意味가 表現‘되고 있늠 것이다. 특허 [유고셈 前衛fYil 理짧家들응

r 맑스 j 主꿇의 r ~외神굶化 J ( 'En'tmytbologisierung ) 내지 r H見終

末짧化 J ( E끄tescbatologisierung) 에 앞장을 서 무혹 이 은바 「맑

스的 타부 J ( Tabu Marx) 의 除去릎 동한 自由로운 「맑스 J 짧析이

강촉되고 자연 社율主훌훌에록의 「唯一한 갤 j 응 딴흩혈되는 것이다.

-*양;社융에 아직도 殘有하늠 r스탈란 j 主꿇lf'] 혔중主훌훌와 힘j度딩인

退'fflij에 x1한 없歐知tt들의 뭘 抗과 아울러 화￡歐의 좁年文化를 잠시

살펴 볼 필요가 있닥. 왜냐하면 그 j江씁의 펄.抗쩌 知性文化의 風‘

土와 춤年文化의 113容과늠 항상 밀접한 연판속에 놓여있기 혜품이댄

Zbignie짜 A.Jordan윤 束핵 톡히 「 풍랫도 j 의 춤年文化을 分析

註 37 ‘ ; Praxis. Zagreb (Serbokroat.Ausgabe). Nr. 1.2.

1967.s.3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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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며 論文執筆뀔時 ( 1964 年) 16"'24 歲의 춤少年 年關集댐 ( 現-tE

年敵 25 '" 34 歲 ) 파 餘他의 年짧연集E뢰 rei)의 격심한 文化的 團差에

非常한 關心을 集中시킨다. Jordan 어l 의하면 이들 年觀層의 옷

차렴 , 머리 「 스타일 J , 音業趣向， 性行騎냐 Marek, Hlasko 둥무후

대 표되는 Black Literature의 內容에 있어 뀔代 歐美의 angry

young men 파 親和性이 깊다고 지 켜하고 이 들응 f J!.혹죠아 j 의

1*規냐 規‘範B안 健統에서도 「맑스」主義 理;종이냐 笑際 行願에서도

그들이 설 자러를 찾지 웃하며 결국 世界를 否定하늠 異議論홈

( nonconformist) 혹서도 「退去의 「이 데올로기JJ ( ide 0 logy 0 f

wi thdra￦I ) 릎 짧짧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.

「 따라서 그들은 知的 훌뿔이 냐 文化的 業極의 評f뼈에 別로 판

심을 두지 않고 本能에 큰 個{直릎 부여한마. 그들은 이며 그들

自 身과 自 身들을 續멸과 無載ff. 無責任 o 로의 轉落케 하는 世界에

대 한 수많은 神굶플 創造하고 있다 ....••

이들의 立揚윤 l日來의 或운 새로운 社융흉序中 어느것에 쩌在되어

있는 個福도 쭉定하고 이들중 어느것을 提홉하늠 일에도 합께 협

력 하기를 굳게 거절한다늠 것이다. J 註 38) 이렇듯 練外化된 춤年

文化는 束歐社융의 社씁8연 連짧t生 ( So cial Can tinui ty ) 의 立環에

서 볼 빼 -種의 危찮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펀이다.

束歐 훔年文化의 陳外f8 性向을 解明하기 위해 以下의 몇가지

註 39)
要因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.

@ 이들 젊응이 들이 느끼늠 家族뼈뼈와 그 定向이 公式的 共

註 38: Zbignie￦ A. Jordan,’ Alienation and Withdr~wl Among

Polish youth. tr in Alvin Z.Rubinstein(ed) , op. cit .•350·

註 39: Ibid•• pp. 352 '" 35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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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휠主義 「이데올혹기 j 에 의해 강촉되는 家族↑曲{直 내지 그 定向파

偏差가 크다. 이러한 偏差에 외해 意起되는 不可避한 緊뚫윤 뺑力

의 훌훌벤Ija인 行便， 이의 私a안 없域에의 t쫓꿇， 家族의 ~X育&짜홉읍에 X강한

千i步둥에 의해 뎌욱 싱화된다. 社융휴양造內에서 家族않휠j의 점차적

減少늠 忠，春期로 부터 成 .A.J없로의 轉化에 있어서 켜지 않응 間題릎

‘현렐시 키 며 家族外a영 훨요能파 活動에 의 j휠h혈을 끊.害시 킨다 •

(융) 社씁ff;J~로 公짧된 目 穩成밟手段에 의 接近에 있 어 서 의 심 한 1扁

差는 꼈‘範8덩 험뚫定向뾰 ( normative disori~끄 ta tion ) 을 深化시키고

이늠 輝外化흘 자극한다.

@ 社율主흉의 }훗E홍초義ff;J ↑뼈1直休系요t irmA 초흉흉ff;J 1때{합1+系 r벼의 緊

'*운 좁年文化을 찰웅상황에 ‘&入시킨다. 특허 혔펴홈의 이픔 o 혹

兌的 支tle을 훨벼히 하늠 「 댐家초홍효 J ( Statism) 와 個A의 主1*

ff;J 自由을 휩求하늠 育年文化의 批웹Ij a강 要累 f벼의 相짧이 그것이다.

Peter Veres 는 f 항가리 」 의 경 우플 예 로 하여 닝l 단 知性文化냐

뽑年文化에 ‘웠定되지 않윤 大爾B딩 願外文化를 「 無녕싱心 J ( indiffe-

renee) 이 란 듭합棄j료 表現‘하고 이러 한 빼心의 缺如規‘꿇을 虛H見感의

( Letbar ty ) 교場에 서 社율主짧初期의 「 에 시 아 j 켜 備熱過했j의 像

遺£E~ *합 iii명狀況‘ o 로 파악하고 특히 그 無政治며 ( APolitical)

心趣를 重視하고 있다.

이 렇 게 볼혜 束歐의 Afl괴願外的 浦꾀벼狀況‘윤 우척 심 각한 形짧이 며

이에 대한 知顧/\의 創造8인 초많抗意敵， 願外속에서 退去의 r 야데쏠로

기 」 에 執훌훌하는 좁年文化， 無랬心으혹 셔i緣되는 大*"文1t둥운 없能B인

o 혹 서로 연관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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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. 小 結 論

本章에서 論議완 lJ}를 集約하연 다음파 같다.

m 보다 짧앓된 共뚫主義#制에서 知誠/κ 集댐에 의하여 제기되

는 政治的 꿇등찮의 등룩源은 주로 캘， 固家官없#밟IJ로 주성되는 政治

1* ( POlity) 와 分化판 多械한 制度的 諸領域을 포괄하는 *土육

( Society) 潤의 뿔鼠園係에서 \,11롯된냐. 휴 *±융의 隔造的 分

化에 따른 專門化된 짧-分野는 계속 自律↑生을 요구하는데 안하여

政治#는 r Centralist-Command Mode J 에 따라 이 들 狂융的

諸分뾰에 대 한 댔또的 統制만을 일삼고 이는 專門的 知짧A의 짧.

풍굉딱벼의 계기를 마련한다. 따라서 共꿇主義#制도 援合*土융的 特

性이 나타남에 짜라 삼용統合의 짧 t싫에 부딪친다.

® 共숱삼용에 있어서 批폐的 知i生文化의 폭파 갚이는 주로 그

삼융으I ~鏡的 知↑生文化의 효쪼좋훌파 外末思j돼의 ~製力 및 政治 的

指앙추#系의 知誠A짧， 知性文化짧등에 의존한다.

@ 知깜文化는 그 삼용의 합年文化와 짧않히 연판판마. N. f本制

的 知뾰文化는 줍年文化을 찌햄하고 이블 동해 大됐文化와 연결될

수 있다. 경 우에 짜라서는 똘年文化의 批헤的 내지는 l頻外的 園

↑生이 知性文化쓸 $\:;導하기도 한다.

@ 일만적￡로 共헐*土용의 i때 f섬的 立場에 따르면 知짧A 階랩을

그들의 公式的안 |훨級的 행廳속에 포함시키지 않무냐 그 突存을

-슈정하지 웃한다. 다만 그들윤 知짧A 特有의 「인텔려겐착」的

批해精챔과 「 쑤르흔아」 的 生活意誠에 反짧하나 *土육主홉 建設을

위하여 이들을 動員하지 않A연 않된다. 딱라서 이둡은 知짧/κ

않;念定義에 있어서 가능한한 「 인텔리겐샤」 本未의 文化的 밟念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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成을 피하고 。J 쓸 단순히 한ji챔혔動者라고 規定하고 있다.

® 1*制批팎j的 ~ll짧A들을 두가지 갖휩型 o 로 냐누는 경 우 r In-

sider J와 r Outsider J후 分평할 수 있마 • 前者는 1* 1떼속에

서 그플의 혹한門的 懷威에 익 하여 高位쩨을 古有하며 1*制짧싫에

寄당하는 立揚이냐 ~制의 i흩曲펀 方向設定파 活패;演態을 3힘r:5 •

批펌j하는 類펴안더l 만하여 後웰는 ~ltij外H성 存在로서 反1*퍼Ij的

F늠·討의 弟r_짧-을 도맡고 있는 짧펴이 마. 우리 가 一定한 共뚫狂

율에서 r Insider J 나 늑히 rOuts ider J 의 存在-릎 確認할

수 있다띤 그 *土융는 0] 마 知識A플의 活훨b에 대해 얼마간의

自 由가 容짧된 5월짝的 知詞A ‘ i않뚫을 펴 고 있는 *土율이 마.

~況의 쪼쩔어l 짜라 r Ins ider J 가 r Outsider J로 핍化펼

수도 있고 또 그 행의 I눴係도 생각찰 수 있마.

@ 技術的 知誠A( 평門的行政， 삼혈官 1셨， 技떼者， 自然科字部門종

사자 ) 과 쉽IJ造的 知짧A( 作家 , 훌術家 • :t土육科字部門송사자 ) 으로

知i1B，人-융 大別하는 경우 힘1칩에 til 해 後者가 더 #制批폐的일

훌훌然↑生。1 높다. 짜라서 後者中에 r Outsider J 가 쉽 게 짧見되

는데 반해 前者의 대략적 o 로 休制忠誠的이거냐 최선.9-J 경우

r Insider" J후 活패한다. 그러 나 批헤的 知性文化의 質的 앓化

와 量的 站故의 정도에 따라 技術떠 知짧人플 특히 自然科字部

r~ 좀사.A}을이 r Outsider J 로 웹化되는 경 우도 흔히 찾아잔다 •

® 1*制內的 *土육쪼動의 가능성A로써 技術的 知誠A띄 範웹에

속하는 황門的 行政，經휩官없둘을 둡 수 있다. 이둘은

r EXpert J로서 兌性 ( 政治性 ) 이 강한 政治 「 엘리뜨 」 뚫댐

\ r Red J )파는 쿠벨되냐 이들은 자신들이 갖춘 高많의 행門的

낸形式能力때 운에 :t±융짧展어l 짜라 政治權力의 . 中孩짧構어l 參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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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일반척으로 #制形式 ( System

Bui lding ) 期에는 r Red J 의 比펼이 강조되 나 休옮Ij管理

( System Management) 期로 접 어 듬에 따라 Ir ExpArt J 의 f잊

害U 이 웰楊된마 • 다른 표현-을 빌리 연 政治的 激敏빼에는 r Red J

의 成勢7} 강하나 政治的 安定劉얼 수옥 「 많pert J 의 침5핵가

t필大된마.

이 플 專門的 行政， 經합官 1행듣은 Z효흥흰*土용의 合필g的 t뭘行을 #質

化하고 있무으로 이 늪이 짧高政쩌i決定擬橫에 참여 하는 경 우， 一種의

r Insider J 로서 폐進的 #制짧훨에 寄휴할 수 있다. 다만 政

治的 뀔;힘에 執차즙하는 r Red J들파의 장U뽑相짧을 어떻게 克服하느

냐가 댐趙의 |최싫이다.

@ 일 만적으로 보아 쉽Ij~똘的 知誠A類필의 A物들이 上j짧 政策決

定修폐에 창당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. 또한 이들 類캘의 知誠A

들은 批띔j的 었l性文化의 카장 正統的 細-承者로서 反#制的 性向의

r Outsider J化할 가능성 이 높다.

특히 東없의 #制 批￥u的 知誠A들의 #때批힘j的 꿇論의 主울흘즉륨

쳐을 흉설約하띤 다음과 같다.

G) r 맑스-폐닌」主뚫 解折의 多元化

(9 1잖:史속에 서 의 갱중Iii}~의 i놨 1갤的f뚱홉U

팅 호1셨크크義， r 프로 」 빽歲， {土육的폐一主義， I휩家主끓에 의 한 A

|벼빼外에 대한 짧抗 •

® r t土융主義에 의 多 1옳한 걸 J r 自 l뀔原則 」

@ 兌~性 ￡별論의 핀否

이러한 息想的 湖流의 低流에는 「젊은 맑스」를 찾는 「삼용主

試的 휴메니 즘 」 이 잘려 있 o 역 • 이 들 知性文化는 새 로운 練外世 1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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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共행*土용의 第二世들의 품年文化를 행IJ짧한다. 또한 이러 한 思、

‘써는 *土육的 鎭댐主휠的 /κt벼짧， 家族짧.f土융웰‘’ 떠家歸에 대 향하여

個A 및 家族 내지 民族的 個{直의 再짧見파 封的 自由의 1융求

등 o 로 表出되며 이러한 過程에서 大뤘文化와 많結완다.

@ 共꿇*士용에서 批펌j的 知性文化가 政治的 指훨休系플 刺행하면

이 는 l뻐反 lli、파 훨v:. .rb、을 肯定的￡로 맏아 들·여 이 플 #制內的￡로

消化， 짧化ιl 계기을 만드는 ·셈이고 짤강§" 2-] 경우는 웠]性文化의 랩

또을 품한 -혜등싫의 統制이마. 後j활의 경우 政治的 指츠J냥;1*系는 知

誠r홉 I월과 大썼과의 밟代훨、짧을 助댔시 키 고 그것 을 *土융的 챔話혹

操作하으로서 이들을 大썼A로 부터 腦쩨시칸다. 前者 즉 }펴反￡、

의 경우도 反f*때的 r Outsider J 는 容ffj필 수 없￡며 이는

r Insider J 와 pi정維， 陳外시키는 휩X 略·을 ‘찌Kltf한다.

일반-걱으로 빽챙的 「 펴서낼리티 」 類型의 指약훌者는 自由로운 옷n

t生文化꾀 u양出을 그 빼훈로 부터 짓밟￡냐 榮댐的 政治}룹평#系

에서는 知住文化의 活회]￥經이 넓을 경우가 많다. 이영게 z쏠혜

政治的 指평#系의 ↑生格이 1.t!;해的 知性文化의 生長에 결 정 적 인 역

할을 한다.

(뱅 이상의 論-議뜰 마시 琮合효i-고 小結論을 맺 o 연 다읍파 같다

共짧主義#制오l 경 우도 그 삼용가 짧展하고 構造的 分化블 거 듭함

에 딱라 專門化된 各짧한 制앓的 웰i域운 自律性을 요구하게 되고

이러한· 경향을 政治#에 대한 1£力뚫因A로 작용하게 된다. 이는

空히 批휘j的 知性文化에 의 하여 代表되며 이 에 대 한 政治#으1 1호

파、樣態에 따라 슷01生文化의 生長총件윤 결정된다.

批멤j的 知性文化가 民主的 狂용짧華의 계기가 꽉기 위한 꿇善·의

총件을 例철하면 다음파 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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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J) {土용짧展의 高度化와 뚫業삼육의 文化的 特{生의 一般化

9 쫓容的 知짧A짧을 가진 政治指導#系

@ 1*制으l 閒放을 동한 外朱思湖와의 交涉

@ 批￥u的 知↑生文化의 땀統

@ 솟n짧/κ階 I협의 政治的 意思決定에의 參달 可能性

(i) 특히 專門的 官傑 ( 行政， 經堂 ) r엘리뜨 」 의 政治 ( 推力 )

「엘리뜨」로의 휩化可能性과 r Intraelite , Bureaucratic

Poli tics J 의 가능성

i괴 字門?itf究， 劍作， 짧表의 검由， 文풍， 릎術의 自律性， 知戰A

들의 쫓홈댐利효에 대 한 政治的 配慮

@ 知性文化， 좁年文化， 大댔文化의 連結과 이플 통한 共通고l

J1;.場構짧

@ 政治的 指평#系의 g己짧化意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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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章 北韓 知識 A 階 I홉의 意識狀況

I . 북한외 政治的 階屬構造와 「안탤러겐샤」의 *土융1'8地ill:

북한 狂용의 階I협分類에 있어 가장 중요한 쪼歡는 사실상

「兌性 J (政治性) 에 의한 階탬分類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

사실이다. 01 는 政治的 階層化 (Pnlitical Stratification) 現象

A혹 파악할 수 있겠￡냐 그 含훌훌的 意味는 非共塵世界에서의

짧;念定義와는 펌j異하다. 즉 북한파 같。l 政治的 1面f直가 절대석 o 로

짧先視되는 사회에서는 政f台性의 公式的 認定운 政治的 f많f直는 물

흔 奈他의 모듣 *土용的 f面f直配分에 있어서 도 결정 척 ￡로 유러 한

위치에 놓여있음을 權威的으로 示짧하는 것이다.

。l 즐 階 I협構造上 最上位에 있 는 것 은 兌員. 諾種의 「 共꿇읍생즉캅

者 j 및. 軍， 行政幹部들로서 。l 들응 이 른바 「 核心階썼 j 율 이 루고

있다. 1土용的 出身成0-01 라는 극허 J렴國主義的 基準파 줬:에의 忠誠

度 둥을 중심 o 로 充員되는 。l 들응 복한 住民의 28 껑에 채당하

는 A口群。l 다.

다음 두벤쩨 *土융階I협￡록는 核心階級에 속하지 뭇한 일만 혔動

者 , 農民들혹 구성 되 는 。l 릎바 「 基本l훨 級 J 01 다 • 1970年末헨재 。l
/

들 基本階級에 포용되는 A口敎는 全 북한주만들의 21 %로 推定

완다.

다음 。l 흔바 「複維한 群聚 j 내지 「非基本階級 J 2.로 불리우는

集群은 북한 *土용의 底ill율 형 성하고 았는 多樣한 稱成의 階 I웰

아다. r 複維한 群聚 J .E...로는 階級的 性向야 의생스러운 階I웰 (파거

地主， 資本家， 宗敎A. 知識A 빛 그 家族) • 前職 官公更 • 6.25 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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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기 로 政治的 性向。l 의 심 스러운 階I휩 (越南家族， 治安隊加入者， 귀

환포로동) 내지는 *土융道德的 면에서 과오릎 뱀한 階I휩동을 들 수

있다. 이 들 階 I협中 反옳命要-素짧·댐은 포성 몇 敎쫓힘챙者， 훌~ :tJlX1象

者 내지는 庸IJ觀처象者로 三分類되어 *土용生活은 물론 個個A의 私

的 生活領域에 까지 完全한 規制플 맏고 있는 것 아다. 1970 年末

북한의 :t±융安全省의 발표에 의 하연 북한 삼용의 非짧本階級 (狼載

혐象 l웰級) 으1 A口를 住民 총수의 51%로 보고 있다，

이렇듯 북한어l 있어 階 F셜’을 親定하는 決定的 갖因음 權刀權造의

接近度라는 唯-갖설敎일 뿐 더러 여거에 j텀國主義的 國↑生 (예 컨데

「 프로레 타리 아 」 性) 01 크게 작용하으로 。l 플 극복하지 않으연 *土

용 d섣 成長의 가능생응 開銷되어 벼리고 마는 것 。l 다.
註 1 )

야러한 폈;할的 닫件속에서 解放。l 후 북한에 l日 f 인델리겐샤」들의

週命은 살로 성판형의 連統。1 었다. 왜 냐하연 |日知識 l겸의 큰 부품。l

。l 륜바 階級的 ↑生同아 의심스러운 |휩텀 (파거 地主， 資本家， 宗敎A)

버 身이 었을 뿐더 러 이 플 l뽑텅어l 내 한 共뚫主義者뜰의 理;念的 不信

任은 거 의 不治에 。l 르렀 던 것 이 다. 解放直後에 는 f .sr-찮홉術文化짧

용 j 와 같은 純特文션t ， 훌듯術 A~흥댐도 結成되는 동 組總的 文化活動

도 생각하였￡냐 곧 細用的 文化集댐에 의해 吸If>(되어 버리고 元

末 共훌主;義 i짧꿇b 에 心醒되 었던 -部 知짧A을 除外한 대 부붐외
ι

「 인텔리겐차 」 뜰운 共흉료暴權속에서

했다.

迷의 E칩*품을 경험해야 만

특히 *土융的 出身成分이 나 經짧上 理fifE가 있는 知識A플， 특히

劍造的 혔l識A들의 경 우 혐請둥 狂용的 個‘f直짧l쫓흙을 흥한 暴또운

註 1 :얀뱅영，북한사회의 변동가능성과 자유화양얀에 관한 연쿠.

국로통일 원 1972. pp. 66"-' 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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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위 想、餘의 정 도플 넘 었다.

다만 技術的 [ 인텔리겐샤 j 을의 경우 所調 *土용主義的 建設의

必要性 혜운에 홉B分的 o 로 動員， 利用되 었A나 *土용的 上向可能性에

는 限界가 있 었다. 따 라서 過去에 共運主義週動의 경 험 이 냐 *土융的

背景上 행쩌。l 있는 -部 知誠AI뽑힘들 만이 설제로 f* ffjlj 內的인

*土용的 成長。1 가능하였고 이들중 큰 부분윤 또한 짧請등 i*關싸

움의 iI돼中에서 훤￡落의 쓴잔을 마셨다.

짜라서 북한에 있어 #制에 寄生하는 -部 細用知識A을 제외한

l日「안텔리겐샤」의 적지 않운 部分운 위에서 설영한 政治的 階 I렵

積造上 第 3 階 f협안 「非짧本!’앓級 j 에 속하며 현실적￡로 。l 들의 *土

용B안 權威는 매우 혔等한 형펀。l 다. 북한 뀔局윤 그간 。l 른바

「 낡은 인테리 」 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표명하여 왔즈L며 。l 들에게

쑤분석 무로 包投.jfJc줬E , 藍채둥의 수법 을 點使하여 왔다.

그그間 북한필局은 *土융主義的 敎환을 갖춘 새후운 「인테러 j 환成

에 큰 힘 을 기울여 왔고 。l 들운 。l 미 값的 o 로 l日 「 안 텔 리 겐 각 j

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. 그러 나 이 들 새로운 「 인테러 j 에 대한

兌的 ↑言때는 완전한 것이 웃되며 짜라서 이들에 대한 統庫IJ 는 날

로 훤烈化되 고 있다. 특히 북한의 경 우 批뛰]的 知性文化의 fiS;統的

基盤。l 벨로 높지 뭇한데 다7r 外來思웹의 引入이 거의 不可能한

;休態。l 무로 풍의 슷B識A集댐에 대한 過度한 統f1Jl]政策파 思想、敎義동

극성한 洗腦工作은 創造的 슷o{生文化의 성장 가능성을 그 朋흉부터

짓 밟고 있는 생。l 다.

여기서 우리 가 의움을 품을 수 있는 것은 政治홉1 階 I휩構造上

@훤外集댐.2..i료 후요落된 |日 「 인렐라 겐샤 j 와 그들의 第二世에 관한 문

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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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안적 ￡로 볼 빼 월世代의 蘇外짧댐의 上向的안 *土융的 移動운

거 의 플가능할 것 4로 推定된다 • 그러 나 後世代 (함外階I힘외 第 2 世)

의 경우 充員基準의 硬直性윤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. 왜냐하

면 陳外集댐의 世代的 抽散을 북한의 3t~J휩 도 政策的 ...£.i료 最少化

시키 려 하기 혜문이다. 01 러한 7}: 날픈 가능성은 。l 플 젊은 世代의

現#훨II에 대한 過힘j的 同調行寫를 자극할 것 。l 다. 예컨데 父母에

대한 批￥u的 態度， 보다 낳은 階 I협의 배우자 選뾰 (물롱 대개의

경우 호에 의해 規짧IJ판다) 가엽이 가능한 兌의 外휩댐f4:(少年댐，

삼혔絲둥) 에서의 熱柱的 핵줄1±동。l 그 方法얼 수 있다.

「쏘련 」 의 예 플 보연 1917 年 共헐옳命월時 벨로 反#옮IJ 的 性

向。l 장하지 않A나 그들의 삼효的 背景혜운에 행外된 上類階I웰

出身의 知識A. 롯한門職， 從휩者들의 경우， 그을의 第二世는 「 쏘닙l

J f4:1lJJ!에. 대 한 同펌的 行챔로 안하여 다시 *土융的 J:J휩 l港I휩안

행門職 從事者(經쏠官修，科뚱者，敎授，똥師，技術者)로 充員되는

닝l 율이 높음을 폴 수 있다. 이에 닝l 하여 l日「 러시아 」 帝固의 陳外

[5좀협 ( "j、作A. 뿔쨌 , 혔敏者) 들의 第二世을。l 강력 한 「 표 로레 타리 아 」

性을 바탕S로 權刀追求의 기회플 찾는 住向。l 컷읍。l 經縣B안으로

끓明되었다.

일만척무로 올혜 북한의 階 j월構造가 보여 주는 극단적 샘·國主義

的 園性윤

Q) 뀔世代의 *土용的 流動性운 容認하지 어려우냐

@ 後世代의 部分的안 *土융的 流動性윤 認定되고

φ 이는 새世代의 同調行채를 자극하여 機융主義的 Af해化를 족

진할 수 있다.

結論的￡로 폴혜 북한의 이른바 새록운 「인텔리겐샤 」階 I휩中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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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은 第一I웰 I험 (核心~합級) 파 第二I춰 f첩 (基本階級) 出身얼 것 o

j료 推足되며 非政治↑生을 띈 專門的 技術職에는 第三 l뿔 I휩出身도

경B分的으로 充員이 펼것무로 생각된다.

북한의 경우 知識A내지 「인텔리겐샤 j 의 짧念은 잡統的인 옷n性

文化의 효홍 Z효파 연판되 는 文化的 斷念。l 라기 보다 精채혔펀b 횡-의

代名詞르서 의 이 해되 고 있으며 現段|뽑로서는 rOutsiderJ 類型은

물흔 r Insider J 類型의 #:制11:1’뛰j的 -짧헥는 흉}}待하기 어 렵 다 •

북한의 행또的 文化政짧의 좋은 표본A로는 共흉같主좋잦休制어}서도

그 例플 찾아 보커 힘든 극단적인 슴語技殺政짧。l 다.

북한경局은 。l 미 1972 年 부터 海外留풍生~j월을 통제 하여 外末

的 先進思、랩의 북한 o 로의 移入쓸 악기 위하여 안간 힘을 가하고

있다. 그러 나 북한의 경우도 外的 f겼형파의 섞촉에 따릎 쩌]識A의

꾀眼， 이들의 批펌U tE 찢짧의 등장. f:士승 ~f;J1;}-어! α}픈 j얹治#와 삼용

間의 不;fO 풍의 했평가 f台떠펼 素地는 충분히 안고 있다. 01 하익

감F에서는 북란의 知댈 Al훨 I첼 (新。|日폭함) 을 크게

φ 훨門的 行政，참띔官짧

@ 技術者，專門쳤

® 좋 界

@ 文풍，훌術分野

동우로 分짧{하고 이 듬 il센↑템 행用의 1홀:원t~代 i兄윤 검 도하여 보기 로

한다.

n • 專門的 行政經헬官優

北韓의 경우 지난벤 쩔 5 次 캘大융에서 선출된 中央쫓옳敎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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正委員 117 名， 候補쫓員 55 名 합쳐서 모두 172 名。l 다. 우선 f동

中央쫓員용 正컬員만을 *건象으로 하여 。I%~ 專門性과 政f台性。l 라

는 짧敎를 중심으로 그 構造的 i待 4生을 잘혀 보면 다음과 같다.

@ 序列 I 位'" 11 位 (政治委員융 正쫓員)

政治性優勢

@ 序列 12 位'" 22 位

專門↑生짧·勢

@ 序列 23 삶'" 5 8 tiL

政治性힐·勢

@ 序列 59 位'" 117 位

편門↑生 + 政治性

위의 l합 I혈稱造속에서 밝혀 지듯。l 풍따治쫓룹‘용 正委員무로 구성

되는 第 1 I階 I혐의 後했階 I협 안 中央흙 序列 12 位부터 22 位까지의

「구룹 」운 평門的 떻業 「 펠리뜨 J (Ta st Eli t e ) 의 範隱에 속한

다. 특히 이괄 第二l뽑협에 속하는 政治 「엘리뜨 j 中 序列 12 位

쑤터 16따에 있는 玄武1(;， 짧훨‘¥R(근) , I랬亨;책， 金方金， 추根模는

값治委員용 않챔쫓員。l 며 。l 중 玄武光， 陽亨쫓 및 序列 17 位의

延亨랬운 秘협局 秘활。l 다 • 또한 第二階I휩 n 名中 屬1住。l 다른

序列 20 位의 崔勇進윷 除外한 10 名 全員。l 中央A民委쉴융委員야

며 。l 중 짧훤況(근) , 金方金， 崔.載펴， 南日， 洪元吉。1 ~務員 副統、理

야다. 아들윤 또한 자기의 專門分野에 짜라 풍의 흙II長 (玄武1(;-

뚫I業部長) 내지 政젊院의 委員長 (玄武 ->Jt- 갖週委委員長， 金]j金-월

業쫓員長， 섣갚載3f:I-固家計헬U委委員i훌， 南 日-짧工業委委員長， 洪元吉

擬械工뚫委횟員長) 默을 薦任하고 있다.

이처럼 화려한 各행의 專門的 熾能을 수행하는 。l 들 階 I홉응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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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의 政治的 治頭카 우엇보다 第 1 階 I협안 權內 「 엘리뜨」의 政治

的 信任에 깅훌짧하고 있다는 사살을 주목할때 이들。l 엘마냐 政治

羅刀에 예 만한 反E、을 보얼 것 인가플 말해주고 있다· 01 뜰윤 대 푸

붐。l 解放前 共運主義的댐向。 l 강했던 l日「 안탤리겐랴 」階 I협으로서

提刀「엘리뜨 j 의 부족한 專門的 政策能刀을 補完하며 짧展텀標b험行

의 行政的 上位-責 tf者로서 權刀 「 엘리 뜨 j 에 寄生한다. 그러 나 。l 들

중 대부분윤 政治的 成長의 限界線上에 도달했￡며 頂上級 {섭刀

「 엘리 도 J (예 컨데 i&治委員용 IE쫓員) 로의 휩化가능성은 높지

않다.

다만 옮 政治갖등횡용에서는 第 1 Ii짤 I뀔파 第 2 階 I펀은 正쫓흉파 候補

횟員으로 l埈처Ij하고 있￡나 보다 황門的 政策討靈가 펠요한 中央A

民委員용에서 는 두 ~홉 I평은 形式上 [츠別없。l 함께 참달하고 있다 •

여하든 이플 階혐의 두드러진 進出응 북한 政治「옐리뜨 j 의 屬

{生~化의 가능성을 予示하는 것 A로 。1 해할 수 있다. 註 2 )

북한。l 이천렴 松刀의 中流가까。l 에 IE規敎育파 니l 교적 높운

향門的 管理能刀을 갖춘 새로운 政治「엘리뜨 j 類떨을 등장시키고

있는 것은 隆흙짧展이라는 그둡。1 뀔面하고 있는 政웰目헬의 表現

을 위한 執念의 표현。l 기는 하나 。l 는 무엇보다도 북한。l 休制

形成期를 지나 #해Ij管됐.期로 정어 들었다는 사설을 꿇影하며 또한

급격히 연화하는 *土용~動， 특히 大親模의 웰員期릎 거쳐 청차

相쳐的 安定期로 끓入하고 있다는 例託A로 해석할 수도 있을듯

하다.

다만 。l 들 類型의 政治 「엘리 E드 j 들윤 자신에 게 책 엄。l 푸파펀

註 2 : 안명영 , 北韓政治的「멜리뜨 j 의 構造分析， 효효細효jiM究( 50~뭉)

1973.10. 草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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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의 專門的 政策의 J[;;式。l 냐 그 執行。l 실패하는 경우 。l 의

없治的 쫓任까지도 지지 않우변- 얀된다.

寂上한 第 3P않 I침 (政治 S'J쉰熟， r 게렐라」出身 政治的 ￡펄;念램) 및

第 41뿔 f혈 (政治↑生찮향， 電양f r 엘리뜨 J) 에 둬 야은 第 5 階 I쉽 (序列

59 位- 117 位) 운 全 中央헬員 正깅등물의 過半을 차지하는 群集￡

로 그 풍 대쑤분。] 0] 릎아 後뭘命世代르 第 5 次 兌大육。l 후 進出

깐 新/κ*0]다 • oJ플은 껄 몇 E희쫓 官修1*때의 下位水準에 서 建앓

事業， J.도일혈흙經꿇， 한죠工菜管￡벌 및 企폐*;링f등에 직접척￡로 참여랬으

으로 어느정도의 평門性괄 작有하고 있다.

。l 들은 또한 잉샅꽁효와으l 政治的 ;많和↑生。 l 깊은 樞刀指向型의 類

젠으.5;.서 결국 。l 뜰은 평門{生파 폈治{生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새

로운 「엘리도」充쉴形式의 좋은 컸例들인 것이다.

。l 렇게 불혜 북한어l 있어 -떻門!'rj 짤￡몇能刀윤 官應「 엘리뜨 j 펴

흉에 있 어 중요한 앓쌓 o 로 등장하고 있￡며 또 。l 뜰 浮門的

官않을은 페次的으-로 tr갚刀「。갚리뜨」루 되u늪하고 있음을· 본다.

다얀 여기서 운제렐 수 있는 것윤 。l 미 북한의 政治的 階 I펼化

現장을 論찮하며 言及폭1 8~OJ 나 官평내지 政治 「 엘리 뜨 j 로 成長

할 수 있 는 類파의 人댐들응 그뜰의 1J:육Er:J l±l身成分 o i흐 보아

적어 도 잖本 j참級出身。 l 상일 수 밖에 없는 것 。l 다. 따라서 이플은

。l 마 자신의 政治性을 그들의 섬-용的 背젤아 냐 삼歷을 통하여

確~iE한 경우로 파악할 수 았다.

다만 1*않I) 가 강定됨에 따라 현재의 북한의 階 I헝構造가 보여 주

는 극단적인 댐댈主풍的 화 4生윤 차츰 약화펼 것 ￡로 생 각되 며

0] 경 우 삼강的 背촬。l 약한 階f혈괴 *土융的 J:向可能性은 보다

높아갤 것 o 후 예숨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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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 냐 政治的 理念。l 重짧되는 頂上級 政治指떻#系의 경 우

政治性이 약한 專門官짧플의 授入可能性은 現在로서는 희박하다할

것 이다.

그러나 專門的 敎育을 짧修하고 行政쉽理의 合理的 行態를 #質‘

化한 。l 들 類型의 知識/κ들。l 주요한 政策決定過程에 ~달할 수

있는 擬용가 漸增하고 있다는 사실은 #制의 內的 #質改善의

카능성과 。l 에 따른 삼육짧動의 가능성이 엿보언다 하겠다.

위에서 주로 頂上級 官짧「엘리~ J J협에 추眼채을 두어 論諸하

였다. °1 들중 큰 부분운 풍이나 行政官짧로서 階I합的 成長을 한

類뀔야나 예컨데 寂上의 第二階層에 속하는 洪元吉파 崔載쩌는

오히 려 퍼家企業에 종사하다 발탁된 바 교적 순수한 經흙支配/κ

평型의 經협官據出身~.로 앞 o 로 。l 러한 類型의 進出이 헨체해

질 것 무로 생 각된다. (洪元吉-德川 自 웰車工揚 支配/κ- 1960 年

첼戰3j.5J-淸律錄道支힘r. A-1954 年)

북한에 있어서는 近年에 플어 全#主義的 폐]쉽‘目標의 수챙을

위하여 파거에 사용해 온 랬制性파 規範住 (例:思想敎育) 一￡끄倒

의 立場에서 점차 탈피하여 報패11 의 운제와 같은 功利的 詩因파

쉰當管뿔.의 략홉 및 /κ間開係、的 흉因등을 重*재하는 둥 fiF채l]~훨當

에 있어서의 能率의 問題에 갚운 國心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

消拖的 쪼異의 徵링등혹서 。l 해 할 수 있다 •

ill. 技術者 專門家

북한윤 經훔짧展。l 라는 移輯文化B避의 成就手段 우로 계 속하여

技術華命을 提P昌하고 。l 를 위해 노력해 왔다. 북한。l 全面的 技術

再建을 기본으로 했던 7 個年計畵u에서 機械製作工業에 刀쩌을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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였던 것도 「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천기화와 화학화를

설현하는동 기숭혁신의 모든 품제가 결국 기제공엽의 말천에 달려

있다 j 고 생 각한 혜문이다 •

북한윤 특히 1970 年。l 래 이른바 三大技術華命 (重혔動과 輕I業

부운의 차。l 플 없에고 工業혔動과 앓業혔動과의 差플 좁히며 女性

을 부영무로 부터 解放시킨다는 것)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.

특허 그들은 그들 特有의 技術敎育#系블 이용하여 技術파 專門

家 養成에 큰 힘을 쏟고 있마. 북한윤 生찮增加플 위한 혔動刀

。l 모자라서 혔動集約的안 데서 資本集約的#制로 ·옮겨 7}는 경 향。l

있다. 북한에 있어 技術者 및 專門象플의 敎的 t렵加~況은 다음파

같다.

@ 技術者 및 專門家敎

융풍쏟 1953 1957 1960 1961 1962 1964

技 術 者 빛 21.872 73.358 133.466 161.310 183.117 293.504
專門家統敎

技 士 1.837 5.860 11.991 16.220 21.446 43 .544

技 手 6.763 22 ,429 57, 978 66.493 76.662 136 ,250

專 門 家 - 15.410 26.005 36 .237 44.01 1 66 .347

中 專門家 73.273 29.659 37.492 41.910 40.998 47.365

賢科 : 짧蘇 中央年鍵， 조선중앙통신사 1965.

北韓뀔局운 또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技術敎育을 동하여 。l 를

共꿇主義的 世界觀 形成에 이용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.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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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l 들윤 自 然現象의 物象的 因뽕團係를 *土용現象에 까지 造張하여

그들의 唯物論的 li場을 굳히는 -方， A間의 知的， 意騎的 測面의

立#的 創造性과 自由追求의 努刀을 훨죠m하는 碩I며을 注入시키는

것 이다.

그러나 이들 技術휩 내지는 專門家들의 合理主義的 !떠行파 分

析的 態、度는 政治的 理念에 執，휩하는 政治的 指導I협파는 異폈的

안 意識:냈況을 보여줄 가능성 01 높다 하겠다.

N. 풍 界

북한에 있어서좋術에 대한 統指揮部暑로서 혔動풍 中央쫓월용

科좋 몇 쏟校敎育部， 高편效育省 科슨#冊究部， 뽑通敎育省 科풍wf究

部둥을 例掌할 수 있￡며 公式的 좋術冊究機r¥1ξL로서 科字院. *-土

융科렇院， 값형을科좋院， 흩￥科헬鼎究院동。l 그 主輔을 。l 루고 았다.

또한 렇者들의 1vf究둥果鼠는 핀깅家計홉U갖등員용에서 빠究計렵U이 승안

되고 펠요한 冊究쯤料와 費用을 供給받고 l페家짧題를 닙l 롯하여

一名， r省課題 j 로 불러우는 꽃約課題 및 大￥ 또는 冊究所 즙F

註 3 }
證용에서 承認된 짧월성로서 自#課짧가 남아 있다.

1960 年代 末을 기준￡로 할빼 북한의 大풍쳤員들의 슨#뼈을 보

연 日政時期 大t￥ 및 평.門字校 ~業者인 。l 른바 |日「인터l 리」出

身운 약 20 lJ/J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냐머지는 천부 새로운

[언테러 j 에 속한다. 즉 。l 둘 중 가장 「낡윤 思想、했 j 가 많

다고 지목되는 소위 「日帝旅 J ， 8.15 이후 북한에서 교육을 맏은

註 3 : 北韓統:월 (文化爾} , 固土統一院 • 1971 , p.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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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l 른바 「固內派 J. 8. J5 01 후 「쏘련 j 을 tl] 훗한 東歐 共題固家에

서 敎育을 밭은 「 留쏟i* J 7t 그것 。l 다. 01 중 共塵풍의 信任은

「 留풍派 J7t 제일 높운 것 ￡로 알려져 있~나 近年에 귀국한

「留풍派 j 들에 경우 이들의 思想、 빛 行慮는 풍의 注視下에 있다.

바융로 보연 「日帝派」가 20 %. r 固內派 J if- 65 %. r 留햄派」

가 15 %01 며 。l 플間 척 지 않운 暗關가 벌어지고 있다. 年驗集댐

別로 보면 25 - 35 歲가 過半을 차지 하고 있음。l 특징적 。l 다·註4)

좋界의 動向中 「쏘련」 빛 東歐의 경우 이들 分野의 從事者들

은 創造的 知讓A의 範臨에 속하며 그 狂육의 批펌U的 솟at生文化

플 대표하는 哲좋 및 E힐史풍界를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저 한다.

그러나 북한의 경우 哲풍은 쏠의 「맑스-허1 닌」主옳的 解析외

論振플 제 공하고 3동의 思想敎育을 위 한 手段的 寄륨를 하는데

당급하며 E훌史풍界는 탤l史릎 唯物史歸的立揚에서 照、明하되 그혜

그혜 政治的 指導休系의 편向에 맞는 解析을 붙。l 기에 바쁜 행펀

。l 다. 그러 냐 。l 랴 한 :f* t兄 속에서 도 批￥u的 슷01生文化의 불씨 가

냥아 있는지 한벤 살펴 볼 필요가 있다.

1 • 哲 좋 界

「김일성 종합대학 창렵 J0 주년기념 촌품집 」에서 북한의

代表的 兌쩔.念家인 황장엽 음 「 부정의 부정 의 뱀칙 J 01 란 논운을

발표하고 있다. 여거서 그는 「사물은 모순의 통얼체。l 다. 이 모순

의 통일체가 자거를 한층 높은 단계로 알전시키기 위하여는 안

드시 현제의 통일을 부정하고 자기의 통일을 부정하는 새로운 대

럽들의 투쟁을 통파하여야 한다 j 고 주장하며 「발전펀것， 선진적인

註 4 : 北韓經、짧， 共뚫關問題핍B'?所， 1968. p.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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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항상 역사적 제한성을 카진 짜라서 상대적 o 로 새컷。l 며

상대척￡로 발천되고 선진척인 것이다.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것

윤 사물발천의 상승적 성 격 , 부정 의 부정 의 법 칙 에 위 만한다 」註5)

고 밝히고 있다.

그려나 그는 。l 른바 쨌藉制慶， 封建制度. 資本主義없IJ앓의 3 단계

의 階級삼융릎 거 쳐 。l 룩완 *土융主義*土융가 그 自#로서 縮혐化

의 誤훌젖를 엄하지 않고 否定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다른 飛隨을

찾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극히 廳味한 대탑을 제공한다.

「발전운 3 단계로 완성되는가 하연 그렇지 않다. 가령 보리알

의 예플 을연 그것은 매년 그 과정을 계속하면서 점차적으로

자기 릎 변화시 킨다. 그러 나 원시 공산사회 , 겨l 급사회 , 사회 주의사회
의 벤화는 또 다시 。l 와 같。l 펄 수 없다. 즉 공산주의 사회

에서는 또 자기를 푸정하며 또 다시 사석 소유에 기초한 계급

사회가 나올 수 있는가 하연 그렇지 않다. 바로 그렇게 생각하

는 것 。l 형 。l 상학적 으로 생 각하는 것 。l 다 • 사불윤 반드시 자거 의

부정의 부정을 동하여 말천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진리。l 다.

。l 알만젝 진리가 구체척￡로 어떻게 수행되는가는 매개 사물

에 짜라서 각。l 하다. 우리들의 예들은 모두 말전에서 쑤정의 부

정 。l 있다는 것 을 표시 한데 불파하다. 그것은 어 떤 슨주연에서 의

발전의 성걱을 분석한 것이다.무조건 평둥을 기초한 원시공산사

회 , 계급사회 , 사회 주의사회와 같윤 순서로 앞 o 로도 사회 말천。l

순환하는 것。l 아니라 。l 번 벤화는 얼단 완성되어 벼렐 수도

註 5 :황장엽 • ’부정의 부정의 법칙 " • 캠일성종합대학 창렵

10 주년 논운칩 • p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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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것이다」註 6)

5f- V훌·투성이의 를옮理展開속에서 한가지 분명 한 것 윤 事物짧展의

基本定式인 否定의 좀定의 原理카 共覆t±용의 完成後 그 適用혐

象을 喪失하기에 。l 릎다는 自家適웰的 解析。l 다.

북한 합￥界의 代表的 論춤의 하냐는 。l 른 바 1956"-'58 年

煩의 「 土台와 上部構造 j 에 판한 論종으로서 。l 論총은 。l 후

文좋界에도 부분석 4로 파끔。1 되었다，

즉 Lenin 의 素朴한 反映輪에 따른 「 意識은 有存의 反빠에

불과하고 고착해서 近似的으로 正確한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 j 는

命題는 A間意議의 主#뺨에 대한 抽戰..2..로 이 해할 수 있￡나

。l 에 대한 論춤은 「쏘련 j 및 행歐 哲좋界에 있어서 1950 年

代의 주요 충‘끓。l 였다. r 쏘켠 j 윤 非「스탈련 」化으1 激流에 힘업

어 1958年 새로 修正펀 哲￥敎趣안. r맑스主義哲풍의 基鍵 j 에

서 「上部構월의 能動的 投害U J 01 란 새項目 을 상업함S로써 。l

註 7)
問題에 대한 自己修正的안 짧展的 立場을 굳혔다.

사실상 「 밝스 。 레 난 」 主義의 客觀的 *土용的 存在方式 내지 *쪼

흙一元的 決定論은 /κ*농的인 t±융Z양효흩 내지는 職業的 華命家의

쫓廣刀을 강화한 階級關총論과 論理的 5￥ f옵에 빠지고 經흙決定論

윤 엄격히 해석할 혜 隆濟的 土台에서 資本主훨的 要素얀 제거

하연 上部構造인 「 야데올로기 j 는 자연 共逢主義힘’￡로 화해야

할 것이며 짜라서 。l 마 둥대가 마련된 북한의 경우 랬 IE的 r 01

데올로기 j 敎育을 통한 意짧쪼更 ~l 11힘떠는 自己牙領。 l 아날 수

註 6 : 前揚畵 • p.139

註 7 : 北韓總鍵， 前揚뿔 ， p.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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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.

북한의 혔動풍윤 。l 러한 哲字論총。l 카잔 現롯的 問題性에 감

안하여 1960 年 土台의 反映으로서 上部構造71- 形成되지 만 形成

된 上部構造는 土台에도 反作用한다고 해서 척당허 옐배우려 놓

고 論풍을 中뼈시컸다.

북한 哲캉界의 짧춤채의 하냐는 「 맑스 j 이 래 불붙는 소위

「過輝期」와 「프로레타리아 j 聽載의 時期的 E劃에 대한 問題。1

다. 이에 대해 金日成은 1967 年 5 月에 행한 「 자본주의로 부

터 사회주의에로의 파도기와 a 프로레타리아 t 독제뭄제에 대하여 j

라는 題下에서 有權的 解析을 내 라 고 있다.

金日成운 序頭에서 아플 운제는 「주체사상에서 출발하여 풀어

야 할 것엄 j 을 강조하며 古典의 命題들윤 그것。l 냐오게 된

「 時·期와 歷史的 E훌境 j 을 고려 하지 않고 援用할 수 없음을 되

풀 。l 하 며 「 過援期 j 와 「 프로레 타리 아 j 狼짧에 관한 「 맑스 」 와

「례난」도 이른바 左碩삼용主뚫的 偏向파 左f떨擬용主義的 見解를

소개하고 자신의 解析과 처比하얘 운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.

그의 見解의 특색은 「파도커」와 「프로레타리아 독제」를 時

뺑的￡로 一致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 。1 다. 그에 의하연 「 파도기 」

‘ 의 上昇線을 無階폈*土용까지로 긋고 있다. 그는 。l 릎 「우리가 사

회주의 건설을 천진시켜 중산충을 우리펀에 완천히 쟁취하게 펼

빼， 노동계급파 농만의 차。l 를 없에고 무계급사회플 건설하게 펼

때 자붕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혹의 파도거의 엽우가 살헨댔다고

말향 수 있을 것이다」라고 설명하고 있다.

또한 「프로 j 뺑혔에 言及하여 「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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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운 단계 까지 「 프록레 타리 아 」 독제는 계 속되 어 야 합니다 J r 세 계
혁영。l 아직 완수되지 뭇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

조건에서는…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작웰 수

없￡며 「프로례타리아」 독제는 의연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」

。l 렇게 볼 예 김일성이 보는 공산주의 理念의 最終텀標는

「 各A o1 능력 에 짜라 일하고 需뽕에 따라 분배 밭는 j 공산주의 의

높운 단계이며 또 이에 머하여 삼용主議世界固家의 건설인 것。l

다. 01 러한 理念의 最終目隱가 실헨펼때 까지 「 프로레 타리 아 j 독

재는 우연히 낭아 있무며 固家도 혔存하는 것。l 다.

이렇게 볼 때 金 日成의 댐家觀은 Stalin 의 그것 과 거의 동

알하다. 金日成의 見解플 떠式化하연 다음과 같다. 註 B)

,

사회주의

혁명승리

<.

써
에

따
애lf

n}l
공산주의의

높윤 단계

사회주의

세계혁명

.0---- -----.-.------~

~ 파도기 >

‘5 「프로레 타리 아」독재 ~-~---- ---------7
•

註 8 :안병영 • 북한사회운화체제의 경험척 분석파 변동요멜구성 ,
국로흥일원 1972 , pp.14-17

-84-



,

’

•

•

金日成의 황階的 解析야 있윤 후 。l 問題에 대한 哲풍的 論

풍윤 자취 를 감췄 음은 물흔。l 다.

다음 북한뀔局 빛 북한의 細用哲좋者들윤 「맑스。례닌」主義的

敎說。l 외 에 모든 外末的 哲字思湖에 대하여 거의 극단적 指否反

κ、을 보여주고 있다. 특히 西歐的 훗{]1生文化속에서 뾰짧된 모든

哲렇的 期流에 대하여는 曲된 공박을 일삼고 있는데 이를 소

개하면 다음과 같다.

\1) 쫓存主義

북한은 E펴歐의 몇存主義가 束~의 創造的 슷n1生들의 A間

뼈外化에 대한 反抗의 願媒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하여 북한

뀔局운 。l 은바 「 남조선에 유표되 고 있는 실손주의 철학의 안동

척 본질 j 에 대하여 알레르기 的 反파、을 보。l 고 있다. 이들의

倚同的인 효잡的 語句플 그대로 옮기연 「실좀주의 철학윤 헨대

부르조아 안동철학의 주판 판냄론의 한 유파。l 다. 설촌주의첼학은

현대 브르죠아 철학유파들 중에서도 loll 합리주의와 바판주의의

특성을 가장 노골적 ξL로 쳐1 헨하고 있 o 벼 J r 살존주의 는 죽어 가는

자본주의플 그 종국척 멸망￡로 푸터 구원하여 자본주의에 대한

註 9)
사회주의， 공산주의의 승리블 극복해 보려고 말광한다」

주장한다.

。l 들응 또한 쫓存主義혈을。l 論하는 「超越 J 01 란 「 信때 j 을 의

註 9 :러지호· 남조선에 류표되고 있는 살촌주의 철학의 만동

적 본질， 조선 노동당 출관사， 1964 , p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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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한다고 解析하고 r 01 것은 인간。l 신을 섭기는 인격4로 화할

것을 설교하는 것이다」라고 웃밖음￡로서 反宗敎主義의 업장에서

몇存主옳를 攻爾한다.

북한의 뼈用哲풍者들。l 이른바 「혹료죠아」哲뚱類派中 훗存主義

에 대해 카창 極烈한 批험1을 퍼 붙는 것은 몇存主義가 보여주

는 A間의 「 主#的 存在」 월-識과 。1 에 대한 심각한 苦問。l 願

外意識속에 찌쩔하는 북한 知性A에게 가장 큰 자극을 부여 할

수 있다는 폐聞파 쫓存主義 哲좋。l 보여주는 唯物史觀에 대한

批셈的 쩔勢혜 운。l 다 •

μ 몇用主義

쑥한의 官用哲슨품은 쫓用主義릎 批펌j하여 「연영 <행동의

철학>~로도 불러 우는 실용주의 (Nragmatism) 철 학은 <미국식

만주주의>와 미국식 생활양식융 철학적￡로 대연하는 극악한 주

판척 판념촌 철학。l 며 미제국주의 첨 략자들의 。l 용철학。l 다 」註10)

라고 親定해 버리고 「맑스 j 主義者들의 「몇없」의 意味는 「자

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사회척 인간의 목적의식적 활동 j 註 11) 0

로 f 실천의 중요한 형식을로서는 물질적 부의 생산할동파 계긍

투쟁 , 파학적 실험둥 」註 12 ) 이 있음에 만하여 몇用主義의 쫓됐觀

註 10 : 前 提 좁 , p. 1 35

註 11: 前 揚 활 • p. 108

註 12 .~ 前 휩 뿔 • P.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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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「개인외 주판척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

攻隊한다.

(c) 論理的 몇힘E主義

世界 第一?x 大戰야후 「 오스트리 아 j 의 M. Schlick ,

R. Carnap , H. Fe1gle 둥 이 른바 「 먼 J (Wien) 뀔派에 의 하

여 loll 롯된 論理的 쫓훌正主義는 그 根本立揚에 있어서 論쩔.릎 經

驗 o 로 부터 독랩된 짧E혜의 原理로서 중요시하고 經驗을 認講의

기초로서 촌중하고 있다.

북한의 細用哲字의 根本立場에 의하연 論理的 몇힘E主義는 r *쪼

驗 j 과 「科렇 j 을 좀중한다는 쿠실하에 形而上풍을 反화하냐 反

혐의 ~質l'fJ 파녁 윤 P않物論 이 며 그플。l 주장하는 科뚱主義 또는

論理主義는 -種의 主觀的 짧念음웠으로 「오늘 남조선에서 만족적

모순과 계급적 모순。l 날카롭게 제거되고 있는 조건에서 。l 촌

리적 실증주의의 <초계급적>간판이 계급해방과 만족해방에 우판

심한 일부 지식인뜰의 사상적 피난처」註 13 )로 되고 있다고 極

烈한 非難을 펴붙고 있다. 아울러 이들은 語意論 ( Seman tic 8)

을 論理的 쫓찮E主義의 「最평f式 쪼種」 으로 想定하고 언어의 일

만적 합법칙성을 연쿠하으로 。l 의 論究는 「만족허우주의와 II] 굴

한 사대주의의 표현 」 註 14) 야 라고 廳說을 전개한다·

註 13 : 前 抱 훌 , p.14

註 14: 前 揚 뿔 , p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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떼 新「호마스 j 主義

북한의 官웰的 論理에 의하연 「新「둠마스 j 주의는 남조

선에 유포되고 있는 현대 「부르죠아」철학중에서 가장 보수적。l

고 안동적‘안 조류의 하냐로서 종교외 교리 를 뒷 받첩해 주는 철

학이며 「카폴럭 」교회에 복우하는 첼학」註 15) .Q..로 뭇 말고 。l

는 웠上한 훗存主義， 쫓用主義， 論뭘.的 쫓託主義哲좋의 :±:歸的 題

念論의 엽장파 달리 世界의 始源을 總화有 즉 +rj: .Q..로 보는 客

f캘的 親;念論으로서 「물질세계가 자체원인에 의해서 벤화하고 발

전한다고 하는 일반적 법칙성을 부인하면서 <옥적흔>을 설교하

는 j 反動的 몇存哲켈。l 라 親定하고 있다.

북한 哲뚱界는 1960:年。l 후 中蘇級황의 露骨化와 건판하여 共

E흥兌의 。l 륜바 「 主休確立 J r自초路縮 」 의 正뀔性을 해 영하는데

全刀을 f행注하고 있고 。l 에 따라 韓固 哲풍史wf究가 성행하고

있다.

、

,

2 • 歷史량界

解放。l 후 約 10 年間 북한의 E칩史풍界는 주로 唯物史歸의 엽

장에서 뜰l史를 파構成하는 문제에 큰 힘을 겨울였다. 1950 年代

中￥에 。l 르자 북한의 않史뚱界는 주요 論議의 鎭‘원을 近代 찢 •

풍思想鼎究에 맞추고 특히 丁茶山의 몇풍思、想、을 P옮脫論파 연판짓

는둥 偏向的언 史的解析을 일삼았다. °1 후 1960 年代에 을어서 며

金日成 偶像化짧했에 띈승한 rre렇界는 。l 하7} r草命~統 J 1iff究

의 t훌熾아래 1930年代의 · 소위 「 抗日 武裝關똘 j 을 抗日 適勳의

註 15 ; 前 拖 활 , p.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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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流안양 史몇을 훌曲하는동 金日成個A의 政治的 正統性을 提高하

기 위한 모.듣 수단을 가리지 않는마.

解放이 후 10 年間의 時期에 있어서 복한 史후界의 가장 큰 論풍

은 「 우리 냐라에 도 겠轉*土융 7} 있 었느냐 j 륨否에 대한 論難。l 었다 •

아직까지도 完全한 結論。l 냐지 않았￡나 대체로 뼈慧*土용의 存

在플 肯定的 o 로 받아들。l 는 方向..2....로 證협되고 있다. 이후 북한

史뚱界는 뽕의 휩極的 많、史解析에 正뀔性을 부여하는 作業에만 치

중하으로서 이렇다할 행術論춤운 찾아 볼 수 없었다. 第二짧j 의 쫓쏟

冊究의 旅風윤 주로 丁茶山冊究에서 그 極B올· 이루고 있 A니 이

는 1955 年푸터 1962 年煩까지 적지않윤 細用著作산출의 계기를 만

플였다. (丁茶山의 愛固主義-그의活動-김줌식- 1955 , 丁茶山-科字院

哲풍昭究所- 1962 , 丁茶山의 *쪼홈思想、 - 김 광진 - 1962 ) 닙1 슷한 時期에

熊岩 박지원에 관한 冊究도 성행하였음을 본다. (연암 박지원-김하

명 - 1955 ，박연암선생 : 우러나라 愛E힘的 史￥者-윤세펑- 1955. 연암 박

지원선접-최의황，홍기운~- 1956) 이추 1960 年代의 북한 史뚱界는

。l 른바 「抗日武훌關충 J Wf究(抗日遊짧隊는 어떻게 創建되었는가-천형

욱- 1961 , 抗日빨치산 홍加者들의 回想、記- 朝解 혔動옮 中央委員용

出뭘 당력사빠究所- 1961 • 朝蘇A民의 租固解放뺑결동勝利의 固際的효味

-01 봉호- 1965) 와 기 타 金日成鼎究(朝蘇民族의 違大한 領협者-朴尙

調 -1964-.民族의 太 I흉 金日成셈軍!백봉-1968. 金日成同志、의 文敵

고선- 1969' 金 日成同志의 혹눈命注動略g훌 • 1970) 퉁으로 集約되는 細用

IE풍의 연모블 머욱 뚜렷。l 하으로서 그 租홈、化過程을 뎌욱 深化시

키고 있다. 考古풍分野에서는 金錫亨의 wf究( r 日本船山古慣에서 짧鋼

된 커創의 銘文에 대하여 J. r 日本의 天孫降臨의 빼話블 통해 본
註16)

짧洛A의 日本列島에로의 進出J)가 카장 두드러지게 푸각되고 있다·

註 16 :北韓總뚫. 1'1' •. 56-85 흩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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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文字，홉術分딸-
1946 年 10 月에 兌의 π~j섭的 組誠으로 버I뾰한 「北朝健大字

훨術統、同盟」윤 벌찌좁L 時期에는 휩X뜯륨意愁강화블 위한 英짧it 形앓作業

에 주력 하다가 終뺑이 후 敗뺑의 責任을 묻는 南혔兌 園f읍旅~~이

文풍， 혹術分딸에도 휘쏠아 ~l 자 #制짧備의 필요성에 위해 解1*의

違命을 맞는다. 이후 1961 年 「 朝蘇文좋훌훌術統、同盟」 이 再結成되

기 까지 文료등給、운 作햇同盟， 作曲 家同짧， 월術同盟둥 各部分同盟o 로

分化되어 행의 知的 i궐具로서의 역할울 수행한다.

대략 1952 年부터 1962年까지에 이르는 時期동안 북한 文端은

극심한 派때싸웅파 해消의 連結우혹 쩌짧된다. 측 F홈혔캘界의 i픔

i*혹 몰려 숙청된 林和， 金南天 , 李源、짧 ( 1952 -53 년 ) 의 例와 韓

렬궐f와 즈짤꿇後의 8좁 I調속에서 i털放된 供淳합의 경 우 (1954) , 이 에

뒤 이 은 추최종後의 終朱 ( 1956) , 安、형， 좁承홉의 감댄웹 ( 1958) 파 이 릎

바 「文훌썼-集中指導」에 따릎 韓델野의 ‘끊落 (1962) 이 그것이냐

1962 年에 있었던 제二次 菜中指導에서는 正쭉쉴 400 名中 90

名이 숙청되는 末曾有의 講17'u을 남겼다.

1950 年代의 북한 뀔局의 文훌퍼〔策의 根幹윤 혐k後 復 l日 *土용±

뚫建設에 力펴야 두어졌으나 1960 年代에 들어서연서 캘 文흘政흉

이 이른바 후命휩統 즉 金日成 偶像化 方向￡로 榮約되고 있A켜

이에 따라 文릎政策의 細用化의 정도는 그 웰에 이르고 있다.

특히 文字， 훌術갔에 대 한 50 年代， 60 年代初의 캘의 #系的

「 헤로 J ( Systematic terror) 의 1*!爾은 이 러 한 경 향을 더 욱

深化시키고 있마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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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• 文릎政策의 基本方向

北韓월局이 추진해온 文월政策의 찮本立場은 이른바 「兌的이

며 階級的이며 A民的안 文훨路폈」이마. 이러한 立場은 1956 年

1 月 18 日 兌 中央찢 常務쫓員·육決定휩에서 가장 폐的<)로 잘 표

현되고 있다. 즉 「맑스·레난」주의에 의허-연 예술은 결코 「부

르죠아」판념폼자들이 말하듯이 〈예솔을 위한 예술〉도 초계급·적

존재도 아니며 〈사회판계의 총체 > r밝스」로서의 인간의 생활을

만영하는 사회의식 형태의 하냐이며 안간의 세계인식과 계급투쟁의

우기이다. J

따라서 文렇 및 월~j은 북한어l 있어 l합級파 AB:;의 이릎을 빌

린 옳의 政治的 찮表가 요구하는 데로 이어1 )i폐從하여야 하는 政

治的 待女로 꿇혐한다. 검일성의 표현에 의하단 「당성(兌性)의

풍요한 특성갚 결함파 해독적 경향쥔?괴· 또는 우리에게 적대되는

사상을 우리속에 칩업시키려는 경향슬의 온갖 표현뜰에 대한 원칙

성 과 비 타협 성 입니다 」 註17) 이에 作찮나 흙術家혹서-9-1 主#的

意識익 표년이나 칩Ij;슬的 活꽃b을 위한 思想으l 자유는 완전히 박달

당하으로써 이들-은 兌을 위한 知的 道광로 그 역찰이 홉굶'if'l] 되는

것이다.

兌은 이러한 옳本立場의 강화플 위하여 이듬바 *土용포義E션 뚫훗

主등등를 강조하며 이러 한 짧후에서 全 文추史플 l..t싫한다.

「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노동계급의 영웅적 해방투쟁파정에서 일

류운화딸천의 합뱀칙척인 가장 높은 단겨}의 예술창착방법으로 발생

註: 17 : 연장철， 우리당 놈예정책의 정당성과 해방추 사회주의석

사실주의 운학말천의 득정 , p.8 2참조 , 검 일성 선칩 ,
제 4 권. p.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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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였다. 이 창작방법윤 노동계급의 파학적 세계판을 그의 세계판

적 기초로 하고 과거 인류문파가 달성한 오둔 우수한 성파플 섭

취 하고 그의 역 사척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생활에 대 한 가장 심

각하고 진살한 요사쓸 예술에 가능케 하였마 」 註18)

북한의 術l用文字 o 로 자려을 굳힌 이플의 입장에서는 解放前파

解放後의 삼용主끓的 事몇主義의 文字 l보때블 別하여 해방전에

있어서는 「사회주의적 지상의 쟁취플 위한 당대 불합리한 사회제

도와의 투쟁속에서의 생활묘사」에 力펴을 두었음에 만하여 解放後

에는 「만주주의 및 사펴주의적 현살을 긍정하며 그 사회제도와

국가제도블 공고허 하고 말천시키는 운학」註]9) 우로 꿇化되었음을

밝히고 있다· 이는 反햇폐쁘츠쏟으-1 1*制支援的文좋으로파 投웬짧

떳 을 뭇하며 또한 批해文뚱.9-1 個l用文각한~i료의 홈~ft등짖E化이 기 도한 것

• - • τ--‘ --‘--
이다.

1947 년 옮 中央 常꿇종:員쉴 第 29 tA. 용議는 作家 릎術家듭은

「조션 사람의 영웅적 노력파 투쟁파 승리와 영광을 고상한 사살

주뉘석 방업 4로 그럴것」을 指示하고 이플 위해 文字，칠쩌 A들윤

思 Y띈意識을 提高하으로써 「 맑스 • 레 닌 」 주의 世界짧A로 武뽕할 것

을 주장하고 또한 λ‘民生活파 훨術파의 싶흩짧의 강화·블 위한 現t따

i*효호족갑;똥을 강조댔 4. 이에 兌은 마래를 위하여 대숭-운 쑤르는，

월術쉴IJ造와 「 안간의 의지블 개조하는 기사」 흩t2이 로써의 作家， 월

術家플 요주하였A니 이는 文풍파 홉術分첼에서 종사하는 知짧A들

을 풍의 무자 lol1 한 大젖훌훌b員政策에 앞장세 우기 위 한 方法이 었다.

註 18 : 前揚휩， p.90

註 19 : 前*옵뿔 p.91

註: 20 : 前휩꿇 p.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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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이들운 華命담統， I뽑級敎錢， 兌的 思想1**융 로대로한 作

家 빛 뿔術家의 現몇빠究릎 캉조한다. r 현실연구는 운학의 진살

성，인만성，예술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조건이며 당의 정책을 생동

하게 표현한 수 있는 숭요한 조건이라는 데로 부터 출말한다. J

짧쫓ψf究의 입장에서 북한 뀔局윤 6 .25 事짧中에는 「대풍석 영

웅수으] ~1 산 안간형 상의 창조와 전투석 둔학의 확렵 」 융 강조하였

고 1960 年代는 「천리마 현실연주」플 그 숭싱 「 테마」로 삼도록

敎示하였다. 또한 金日成 偶像化..9.] 져향이 심착됨에 짜라 그의

듭당옳흙이 文쏟 및 훨術과 f뼈 i퍼志、向ι~ ~풋짧01 되 고 있는 것 이 다 •

...
•

•

2 • 文추論똘으1 짧例

한가지 픔定한 사살운 1960 年代 初半의 이릎바 「 조선어l 서

의 사싣주파 말쟁시거운제」에 대한 북딴 품論界의 論춤이 있었약

북한 文향界ιl 定說에 ..9.] 하연 이 마 12-14 世紀어l 우라 나려에서

는 r D佳약iv認 f퍼 뜸字l템샘이 支터c.B':J J 이 었...£.며 딱리-서 方法우로서 의

강;쫓±→강X字이 발생 혔다고 보고 있다 • 그러 나 이 은바 批해的 짧

콧王꽃..9.] 뚫~時빼쓸 둘러 싹고 리승수〈조선어운 1960 년 3 후〉의

18 世紀로 보는 見힘와 안합광 < 안함광 펑폼접 1966 >파 20 世紀

初챙으로 보는 見펴카 대렵된다.

이응수는 「자본수의 싹이 뚜렸해진 18 세기말에 사살주의 앵아

가 텃 다고 주장하는데 만하여 안함광은 이에 反說을 처l 기 하여

「우리가 사살수의플 사회말선의 일정한 단계의 역사적 소산무로

안정한다는 것은 현살 생활에 대한 사랑들의 인식정도와 마학적안

사상의식 및 예술적 기능이 일정하게 말전단 사회역사적 조건을

천제로 한다는 것-을 의마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융 자본주의적 사

회의 소산A록만 귀착시키며 단순착해 버려도 렇다는 것윤 의미

‘

J

•

‘J。2



편 1)하지 않는마 J iff2 라고 反녔하커 18 世紀 朴책岩.0-1 文풍에서는

혐침생j 흙떳主캅3t추혹l 듀색인 ￡건13:王룹의 원칙이 지 ';1] 적이라고

밝히고 있다. 그는 이에서 「만약 연앙파 창작땅법으로서과 바판

작 사싶주:2.1 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3 • 1 옹기 이후 사펴주

과석 사실주파 눈학이 말생되기 까지 알판된 자기의 말전과정괄

보여 수어야만 한다. 그러냐 우리 쉰학에서 둡학말전.0-1 살지정행

‘

-
。--1..- 19 세기 갈로 부더 20 세 가 초에 이 르는 시 기 에 계 옹기 사

설주고!의 득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응을 보여 주고 있마

그러연 우리냐라에 샀어서 l.i]판석 사설수의에호의 이랭은 어느때

추터 뚜렷이 나타냐는가. 그것은 1910 년 이추괴 한학 착붐들에

서 , 13] 로서 찾아 보게 판다. J 5표2) 라고 수장딴다· 북한 文字界

~l 定싫은 이후 批궤的 事콧主꿇 文풍의 짧갚Jl:품期둡 {~까얄의 見따

에 따라 1910 年이푸， 득히 「맑스·헤닌」주의 역사적 필연성」파

「 우산계급운동의 일부분안 우산겨1 급 예술운동~ J 을 표땅한 「 카프 」

으1 -필의 「 프로허l 타리 아 」 作家괄이 出펴한 1920 年代로 잡고

았다.

위 의 認황에서 필핏王승칠숙순 *土승삶E강의 일정 얀 단계의 }펀史김:J pIr

}파이 과고 택定한 이 응수의 ~jL띤은 「 레 닌 」 의 펀朴한 「 찮다안論 J ~융

찮影한 것이마고 하연 얀항광의 立揚은 어느 정도 「上해稱造」의

쨌삼i) -을 훨챔한 쩔앓的 解친f方法￡로 휠做띨 수 있마. 두가지 見

쩍中 後者가 通짧j료 자리;쉰 수 있었마는 사살운 북한에서도 어느

註: 21 : 안함광. 눈학의 당구， 조선눈학예달 총똘앵 속출관사，

1966 , p. 14-15

註 22 : 前첩쉽 p.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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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도 尙의 꽤 1£\i文化 내 지 立1* 8/9 ;t효삼의 i흩꽂4生이 文슨품뤘 ( 知짧

A) 一歐에 종容될 수 있마는 意味로써 어느연 행繹的인 사살로

뱉아 플일 수 있는 것이마. 1964 年 刊 운학개온 ( 박좀식 , 행종

호， 이상태 ) 에 의하연 「 운학의 상쑤구조석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

서 숭요한 것운 사회의식 형태가 로대에 적극적이며 능동척으로

만작용하며，로대의 꽁고화에 있어서 캉력한 사상적 우기의 역한을

수행한다는 점이다 」 라고 記jffi하고 있다. ~\

、;/ 3 • 램댔文化

북얀검f펴응 文추쫓， 월術家플 풍한 大댔괜、作의 手段 o 혹 이

른tJ~ t'f차文化쉰·때에 큰 닙l 숭을 두고 있마. 속 이둡응 밤자갖;

•
‘.

l.

1U古당[i:J을

CD 좁핑，뚫뼈 , 演쉰IJ , 월術， 文추등 각종 「흘術「써골」 活쉰l

(잉 名·챔 #育活호j

® ~元핍， 땅 i떼암동휩 ， it Jilll조당 ( 벽보 , 사.Al전시 , 박불핀: , 전광관등 )

@ 生j휠文化， 言話文化 응￡로 구연하고 이플 X化쉽에서 管

딩i해 왔다 • 즙:12 3)

이 러 한 뽑갔文化政J:tt은 Korakowski 의 줬잭을 빌 려 면 「 知的

「 맑스 」 포홉 」 대 신에 r 1~야d ，J 的 「 맑스 」 主낯뜰 下파j 퍼￡로 大갔文

化속에 침 투시 키 려 는 施l2Q혹서 , 이 는 大꿨늪의 눈에 ·i4;: itiJ와 知싫

/\을 同一챔하는 듭설Pt'~~을 쑤채 질 하게 되 며 立#的 知j生文化의

拍 I옵을 짜IJ평하게 되는 結황플 낳꺼i 된다. 따타서 知性文化와

大쳤文化의 자유로운 知的 交涉의 가능성을 팩렘하는 경향괄 깊게

하고 또-딴 知↑生文化가 大갔文化-릅 立#的~.!료 先평얄 수 있늠 계기을

託: 23 : 北韓統、鍵 p. 6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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좁허는 것이다.

이미 本章의 序頭에서 밝쳤듯이 북한과 같응 극심한 초'l*.:t뚫的

政治文化속에서 싹트는 機융主파的 람年文化의 1떠向을 고려 향때

북한뀔局의 4퓨꿨文化政策은 批펌j的 知柱文化가 설 자리를 완전히

박탈하는 大댔操作의 헬型인 것이다.

VI. 小 結 論

(1) 북-한] f‘日 「 안텔리 겐샤 」 中 그 대 부-운은 심;융的 버훈 Itt分파

j힘去닫1 ~숙f잖때 눈에 休해u의 不信속에 #필洛의 i펀命을 it종하지 않슬

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政治的 l뺑 l원싸 i감의 ~JJ!짤↑生때눈어 l 홉活의

기 회 괄 않었다. 츄히 칩Ij造的 ~[]f강/\의 경 우 그정 도는 더욱 섬 하

였고 1)(術티성 知셉 A~] 경우 그 김↓핏的 펴f섬 Ltf 에 따파 相랭란 待

i덩릎 밀~ /1] 핀다 •

(2) 이은바 새포운 狂왔主침퍼 「인텔터겐샤」가 떤재 歡 li~ .Q..£.

|日 「 인텔끼 겐샤 」 쓸 펠씬 늑가하고 있고 #퍼의 信13:찮도 높 o 나

이 플은 文化的 찮;念에 딛l 하여 파악되는 知따/κ의 l니 라가 보다

페챔的 했5피者의 fF;~하이라는 극히 形式的안 수'g~합의 파念이다. 도

산 이 블은 극도 ~l t土육主델的 *土왔化 i딘싶속에서 l죄짧的 世界킹~G 과

싫용主펴的 A生댐을 1*:죄化댔을 가능성이 높고 批팎j따 知↑主文化2-]

g 짧이 없 다. 특히 外未思휩와의 交沙l1;J-r ~리파 車딸 (1인 金 日 JjX, P뚫一

休삶iJ속에서 이른바 #핸lJ的 「 맑스」 主설」 의 i펴的 行씌찮 o 로

자기블 짧、誠한다.

그러 나 이 들중에 도 그들이 수랭 하는 *상 ff~파 知짧A 本然놔 知的

國心어l 따라 At웹팽外化의 r 1*制的 「 맑스 」 主義 」 에 대 한 씹在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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反짧을 느끼고 보다 自由로운 知性文化의 可能性을 많索하는 휩싸

類카 짧存한 것￡로 생각된다.

(3) 꿨짧At뿔협 中 쉽Ij造的 知짧A의 範屬에 대 한 #:j~1j의 5옳또的

統制政짧은 특히 文월A의 첼펌史속에서 밝혀잔다. 또한 이른바

「群됐文化」政폈속에서 이‘둡 I뿜 I휩은 #制.9.] 大댔평作읍 위한 知的

手段 o 로 펄i핍한다.

득히 1960 年代이푸 이 러 한 ↑펴向운 댄化된다.

(예 技術면1 知談A中 훤門的 行政， 經궐官倚뜰ιl 政治的. t.土융的

成長은 活 目 할 만하며 is.::쩌혈 , 훤門갖둡"'-1 듀듭펼 또한 漸」쉽하고

있는 형펀。l 다. 이둡의 #피 終屆댄] 性向운 의성갈 아가 없다.

(퍼 그러나 북한 삼융ξ] ~렀l 퓨허 E할렬化 i웬첼의 深化에 의한

合평的 쉰行의 一般化， 說뀔;念i:l'9 碩야j으l 협·펴化 등은 득허 技術的

옷n짧A의 思考 및 行평에 영향쓸 쓸 수 있고 이는 이플이 경우

에 짜라 r Insider J로 변화한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점 차 게 한

다.

(6) 북한 삼용쉬 知않文化의 定向과 內容을 결정하는 가장 풍요

한 월i최은 反닷[]1生的 政治돼평 f#系오l 存;fE이 며 。l 의 짧化는 批폐的

知柱文化.9.] 새록운 가놓성을 示않할 수 있다. 또한 #制 쉴;.:fl섭鋼

와 j않治 ~J 安定뼈어l 는 훗n 誠A흑1 1±행j 이 보다 生갚껴할 수 있는 계

기가 마련펼 수 있윷 것이나， 폐北 i했係에 따릎 파性的 政治不安응

知↑生文化 휩j易에 좁값을 던져 준다 •

(기 그러나 폈境的 때l웰의 팩入， 즉 外末思湖와의 접촉은 이러한

知性風土에 갖華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펼 수 있다. 또한

청族 f뼈f直둥 띔않的 文化 個 f直에 대 한 知짧/κ의 쨌愁냐 ↑「固 /κ的 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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由냐 쫓存， 批힘j的 Af범能力에 대 한 옷otE 本末의 追求性向은 새로

운 솟01生文化 高陽에 기 만을· 形成할 수 있다.

(8) 批취j的 知性文化가 #制 內外的 o iξ 生動하고 이 것 이 춤年

文化플 先평하고 또한 大댔文化와 接빼할 는이
샤수 경우 *土융

및 文化쪼化의 「요람」이 형성펄 수 있A나，북한의 경우 현살

적 4로 요원한 일이다.

-98-

‘

,‘

•
‘

--



’‘

W‘

‘

‘‘ ..-

/

第五章 南北援懶의 深化와 知識A 階I홉의

意講構造외 變化 ( 結論 }

I • 統一을 위 한 段I뿔構成

.---
南北혐話가 坐碼의 危짧에 놓여 있는 짧在의 時펴 o 로는 南

北接做의 앞 o 혹의 展望은 쉽지 않운 일이다. 그러나 方若 南

北統一을 必然.的인 歷史的 i웰程 o 로 前提하고 論理的 推理릎 통

하여 이쓸 위한 段i떻據式을 趙떠해 불혜 아래와 같은 몇개의

훨位i뭘첼을 想定할 수 있￡나 이 들 段|뽑는 우리연의 戰術的 座

穩로 이해할 수도 있다.

第一짧j : ￡당쫓主풍녕的 統一論즙앓의 {되論化 段|홉

第二期: 共在的 찮풍 段i떻

第三펴: 民族的 生活共 I司#의 形成 段l홉

第四期: 政治的 統一의 段i~皆

개개의 段~[협플 分設하연 마음과 같다.

(1) 짧몇主逢的 짧一論찮의 I휩論化 段階

이 뚫l홉에서는 우선 統-이 라는 E종.9:.的 룹짜굉헐카 함축하고

있는 民族的 {Xj(;과 政治的 次元에 대한 바른 짧、誠융 됩民에게

周知시키며 아울러 서서히 統一論꿇플 짧훗主칩的 ?'A元 o 로 이끄

는 方向이다. 즉 ~族的 {x元에서 統一의 필鳥住을 강조하며

또한 l뀔土分밟이 라는 現콧的 政治~勢와 多越化하는 固除的 政治

#짧IJ속에서 취해야향 우리의 흉짧에 대한 說得이 이에 ~行되어

야 할 것이다. 이는 分뼈의 핍定的 固월·化의 경향이 켈은 第

二段階에 대한 폈倫作菜 o 로 反統論윷 배격하연서 짧質的 部分i失

序 問 統合→統一의 가능성 을 操索 하는 i웰程이 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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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)훨훨요 鏡짧段階 ’ !
이 段|떻에서는 南北이 腦鏡的인 交涉파 再統一을 前값료로 하

연서 팝定的으로 分階짧몇을 公的으로 再確認， 制度化하고 固뼈Ij間의

共存的 信Jl:당속에서 鏡황을 꾀하는 段|얄이다.

α} 라서 이 段階에서는 南北이 서혹 自겁#句U카 지니고 있는 說

弱펴윷 짧見， 補完하며 :>jZ 51'0 的인 方法￡로 )잖향에서 앞서기에 專念

과는 段i평로 생각찰 수 있다. 이 段|뿔속에서도 펴폐은 가능한한

相표閒의 接얘없윤 站大하여 A的， 物的 交流가 혐!步되도록 입[.1힘플

하여야 -낯 것 υi 마.

(3) 民잖的 生活共[헤훈보r따딴월l풋

이 는 一챔의 새 로운 텍民%成化 段|휩 ( New Nation Build-

ing ) 라 할 수 있￡니 南北후옳은 相互 11:1]어| 그동얀 성 취 한 젊展

效핑와 E얄}핑을 춤하여 이 룩한 信짧생둥갈 基표훈~i료 ￡릎族的 共 i듭~~는

活랩을 補鎬斗기 위하여 노녁하는 단계이나. 따라서 이 펴j둠속

에서는 서로간의 一1*1팽， 組땀짧， 共同i필命休t핑 등-울 찮F펴찰 수 있

는 모는 낌件-월 後짧시 키 기 위 하여 ;펌효#해tJ의 關放파 A的 物B성

f곳쐐의 월的 站大와 첼的 않化릎 진팽시 켜야 찰 것 이 다. 득히

이 플 위 하여 i펴'IiTJ t벼의 ￡꿇꺼순、-을 {뿌介하고 。1 릎 制찮化 시 킬 수 있

는 、iFLf*댐Ij的 常設없평의 創出과 이의 젊댈이 필요할 것이다.

듀하 이 월I~皆에 았어서는 이마 그간 이룩한 꿇뽕化 過핵에 따

라 南北韓에 共히 企꿇*土육의 共有的 文化的 짧性이 一股化되기

시 착하고 이 에 따라 펴떼lJt벼의 :>jZ等主義的 꽃約的 접 촉 「 퍼l 먼 」 이

生成되 고 合쩔的인 1눴行이 *土육의 주요잔 Ethos 후 성 숙펀 젓 이

짧想띈다. 이는 퍼#制I웹의 쩔念的 隔差블 좁히며 生活 共同#

形成에 도움이 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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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政治的 統一의 段~뿔

南北韓 *土육펴j 의 1*굶Ij上의 i솥월가 셈，~v*펴 고 共有 f꾀 ff!: 1폈 jE;꽉

이 짧훈되어 相互|벼의 졌&存파는 隔差플 메꾸기 시착하딴 一찮의

새 로운 固家形成 ( State Building) 의 단계 인 政治的 抗一이 精

넙될 수 있다. 이 혜는 이 마 i펴休댐ij는 서 로가 部分꿇!'J:로서 그

이상 生存·하기 어혀울 정도로 相互松存的 ;淑開깐뚱j딸가 형성되고 共

有的 生活상式。1 팝펴化된 1~t.쏘이 어 야 찰 것 이 다.

g 때4링造갖1t.9.느한뤘」

이상에서 극히 非 現핏的 f反定위에 셔~北接페의 가능한 段I浩웹

成을 시도하여 보았다.

위 의 핸캘은 ti;ftr :i;별的 C i료 꼴때 이 하의 맞 카지 前찮위 에 E핏定되 어---있다.

(i) 북 한의 政治指팬休系의 ~一조순志슴솥 펴·定터인.2.-J효 一샌 <:.1 해 간다

(ii) 북한의 政治指양츄1*系는 위의 段l웰의 값효行에 따라 빼샘的 o 로

쳐01하며 또한 自律따 #댄ij징쉰化의 Ji]펀가 있다.

(퍼) 북한윤 찮필化 펴쉽의 찮化의· 더불어 違갖즉*土융가 가지는 文

化的 特性을 점차적 o 로 활장하며 이는 #젠j속에 合첼的 行!펀둡

-設化 시칸냐.

@얘 統一은 必、쟁펴안 썩챈이 역 이 는 펴 wi밤의 ↑상能0'9 3호꺼j、의 1*

化와 42.敏에 의한다.

lJl 록 非캠핏~J {反定이나 위의 模펴읍 南北줬체의 未커g的 段|옆 j료

想、定-양 해 3갖없이 라는 外的 }.~i!J쐐에 따릎 북한 知設/κ같의 흰;하j構

필上의 깡섣化可h섬 t注괄 우선 i굉式하연 다음파 갇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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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一期: 1*制的 「밝스」主뚫

第二期: 知性的 「맑스」主歲

第三期 : n왜 「 맑스 」 主慧

第四期: 多元的 相화主끓

그러냐 이러한 쪼化可能性은 우엇보아 북한의 政治指導#系가 知

짧/κ !뽑 l젤의 많R進的 意짧構造의 쪼化에 대 하여 決定的 l훨빠로 登

場하지 않는다는 非평롯的 가정위에서만 가능한 표明임은 물본이다

(1) 쩌一期 : 1*制的 「 맑스 」 主疑

現在 북한의 知談Af춰 j협은 이 마 축k총化된 金 日成 唯-펌챔

休系의 構쩍파 站散을 위한 知的 道具로 행동하고 있다. 이는

「 그혜 그때 에 政複이 ;똥志하는데 로 순응할려 는 자가 「 밝스 」 主꿇

者가 된다」는 部類의 「맑스」主파者라 할 수 있다. 이을 知誠

Al홉 I험은 技術的 知誠A01 냐 劍造的 知짧A타원에 g分이 필요없-흘

정 도로 #制忠誠的인 存在들이 다. r Outsider J는 울본 r In---------------sider J도 頭在的￡로 表出되지 않고 :ill誠A 集버은 #制에 의

해 狼 닝i 的 o 1료 解析되 는 「 맑스 」 의 敎평들 大꼈에 게 f즙違하고 政

治의 待女로 #制樣짧고l 1*옮IJ 管￡및어l 훨b칠판다.

짜라서 批해的 知性文化의 土짧는 拍펴되고 심;융~華이나 政治的

異다의 雲源은 발견되지 않는다.

(2) 第二期 : 知性的 「 맑스 」 主義

共存的 鏡황段|뿔에서는 南北韓윤 서 로 相처休폐와 현比하여

자신의 ;~즙꿇，원」읍 補협하기에 노력한다. 이러한「 파정에서 북한뀔局

은 지나친 훨b흉， 統制政策을 부붐적 o 로 修正하고 AI펌의 f固A的

↑面 f直.와 合쩔主義的 思考 내지 行態에 대 한 뽑心슬 表明한다.

南北間의 接願이 批大되고 이에 따라 部分的4로 나마 大韓民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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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個A鳥主의 相쳐主義 ↑面f直짧고1- r 휴메니즘」的 哲좋息湖가 북한

에 流入되면 이는 북한 ·知쐐A들의 ↑뻐f直定向 ( Value Orientation)

에 쪼化했因jζ로 作用할 수 있 마. 知짧/\ 集B'l은 Af섭1願外的 官

價#옮Ij와 「프로」狼載 l회家主談에 대한 反짧을 느끼고， 金日成 唯

一思想에 의하여 X벌古解析되는 敎옮的 「 맑스」 主줬로 부터 차츰

方法論的 合뀔主義에 입각한 「 읽·스」 解析을 꾀한다. 이러한 새로

운 思、댐는 1* fpU의 처知짧/κ政策의 方向파 統制의 정 도어l 짜라 相

異하냐 얼만석 o 로 創造的 知詞A 01 r 工 nsider J j료 흉揚하게 되는

계기가 마련필 수 있다.

南北접 촉이 외 에 도 .1*制의 i훼進的 당려放化어1 짜릎 *캉 스i · 짧생접 촉

은 批flJ的 知性文化 構떻의 가능성을 높이고 썼용主파的 합年文化

어l 새로운 뒀‘첼을 流入시킨다. 技術的 知짧/κ의 *土융的 上向 可

龍柱운 提高되고 이들이 자츰 짧力의 孩心에 接近한다.

(3) 第三없I : 뻐 「 맑스 」主꿇

南北間의 혐一的 生活共떠#形成의 잦i. i협이 우르익고 펴1셔IJ 間

의 交流보마 확的 o 로나 뀔的으로 深化펼 수록 뚫境的 째IJ햄에 대

한 ~lli、은 보다 과감하게 表出된다.

짧二짧l플 거치 연서 *흠*월된 tlt4겨1j 8~ 知↑生文化 形成의 가능성 과 그

간 進行된 jlli 윷숱*土융化의 影낌핑 및 새로이 옳뽕 認짧펀 民族효5많은

/κF웹陳外l'/:J I뿜淑X명짧로 부터 의 I뾰皮플 助삿냥한다.

이마 주요한 政治的 意思決定에 주요한 역할융 캘뭘하는 技術的

知짧/κ들은 f* #i1j F딩에 構쩍된 批폐勢力 o 로서 組績內的 民主主행의

~現을 강조하고 뼈꿇念的 組績行態플 훗됐에 옮긴다. 이 에 짜라

「 해U度的 多元主뚫 J (Inst1tutiOI파 Plur c. 11s m ) 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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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된다. 이에 政治的 指평#系는 차펴人횡댐에 대해 형容政줬

을 }쉰 v}하연서 P연짧的 o 로는 不돼한 統↑셉化으l 可 fit'j生윤 평평한다.

짚Hi솔的 知짧/κ中 r OutsiderJ 로 化파는 「 안텔리겐각 」 의 敎

가 점 차 웹大하고 이 들윤 몫年文化쓸 :lG Z핏하기 시 작한다 뿔만

아니라 종래의 「詳됐文化， 形렐의 ￡口원A의 大갔3쑥敏은 없어지고

大꿨文化와 交;협할 수 있는 협채文化의 터전을 짜팽한다.

이 i원쩔속에서 ~:U~형A ~댐은 「 맑스 」 主꾀에 대 한 솔人휩써인

써H:강플 知的 活-삶의 폐I提 j료 p~υ" 극~>싸~o~τ1-: 승래의 .띤 h뚱에 대-판 팀己

#比면j융 시 작한다.

;짝때期 : 多元的 相처主찮

南北j웰의 It'X:治的 統-의 뒀i벌이 }ε成되연서 it샘U의 v'U욕챈的

rib/.잖은 거의 완전한 형태후 이추어지역 , 知짧A 示펴은 점차 종

퍼}의 70式的 폐 &￡;참..Q....!흐 부터 文it 的 -펴 ;jt'd‘ι~~.~ 벤

확파며 펄一 89 i土육↑뼈뼈에 대 한 겹信에 서 多元的 Ii씀f떠씌에 다}

한 웰解와 짧容의 쭉왔로 그 의 方向갈 바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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